하이츠 Heights 은사분석을 통한 지역교회의 평신도 팀사역 활성화방안 : 산본교회를 중심으로 by Cheon, Young Tai, 천영태
Fuller Theological Seminary 
Digital Commons @ Fuller 
Korean Doctor of Ministry Projects / 한인 목회
학 박사 졸업 논문 Korean Studies Center 
11-30-2016 
하이츠 Heights 은사분석을 통한 지역교회의 평신도 팀사역 활성화
방안 : 산본교회를 중심으로 
Young Tai Cheon 천영태 
Follow this and additional works at: https://digitalcommons.fuller.edu/kdmin 
 Part of the Missions and World Christianity Commons 
Recommended Citation 
천영태, "하이츠 Heights 은사분석을 통한 지역교회의 평신도 팀사역 활성화방안 : 산본교회를 중심으로." 박
사학위논문, 풀러신학대학원, 2016. 
This Project is brought to you for free and open access by the Korean Studies Center at Digital Commons @ Fuller. 
It has been accepted for inclusion in Korean Doctor of Ministry Projects / 한인 목회학 박사 졸업 논문 by an 

















MINISTRY FOCUS PAPER 
 
SUBMITTED TO THE FACULTY OF THE 
SCHOOL OF THEOLOG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AN EFFECTIVE STRATEGY FOR REVITALIZING 
LAY TEAM MINISTRY IN A COMMUNITY CHURCH 
THROUGH HEIGHTS SPIRITUAL GIFTS ANALYSIS: 
WITH SPECIAL REFERENCE TO SANBON 
METHODIST CHURCH 
 
이 논문을 풀러 신학교
목회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지도  황 진 기 교수
천 영 태
2016년 11월
하이츠(Heights) 은사분석을 통한 지역교회의 




An Effective Strategy for Revitalizing Lay Team Ministry in a Community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The Korean church has experienced continuous decline because of its inability
to respond appropriately to rapid social changes. This research seeks a way for
the church to be revitalized in such a ministry context by studying Heights
Spiritual Gifts Analysi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learn how to organize
and vitalize lay ministry teams. As the laity recovers its ministerial identity and
lay ministry returns as the core of the overall church ministry, the Korean church
can transition out of its current pastor-centered ministry and be revitalized.
There are eight chapters in this paper. Chapter 1, the introduction, describes
the research purpose and methodology. Chapter 2 discusses the current ministry
context of the Korean church and the reasons for the church’s decline, suggesting
lay team ministry as a viable corrective. Based on biblical and theological
evidence, chapter 3 observes the strengths and limitations of lay team ministry in
the Korean church. It also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such ministry and
church growth. Chapter 4 deals with spiritual gifts, the main content of laity team
ministry. It argues for the definitions, analysis, and deployment of spiritual gifts,
and it presents cases of a church having been revitalized in this way. Chapter 5
explains Heights Spiritual Gifts Analysis and how it can be used to create
synergy for team ministry. Chapter 6 explores the case of SanBon Church, its
history, environmental context, and ministerial state. Chapter 7 describes the use
iii
of Heights Spiritual Gifts Analysis at SanBon for lay team ministry, makes
evaluations, and suggests improvements. Chapter 8 concludes the research by
summarizing its findings and advocating that Heights Spiritual Gifts Analysis can
revitalize the Korean church.
Theological Mentors: Jin Ki Hwang, PhD




30대 후반을 막 들어 설 무렵 떠밀려 가듯 밞게 된 미국 생활은 지금까지의 삶
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풀러 신학교에서의 목회학 박사과정은 목회에
대한 실제적 고민과 성찰의 계기가 되었고, 미국 본토의 최초의 한인 교회인 LA 연합
감리교회에서 사역하면서 UMC 목회의 경험과 성도들의 각별한 사랑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보다 가족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아 가족의 소중함과 행복한 추억을
많이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정동제일교회의 부담임 목회와 지금의 산본교회 담
임목회로 이어지는 과정을 되돌아보면 떠밀려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게 열어
주신 축복의 길이었습니다.
세상의 어떤 사람도 스스로 존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껏 ‘ 나 ’라는 존재가
있기까지는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20여년간의 목회의 과정 중에 헤
아릴 수 없는 많은 성도들에게 과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감사한 것은 제 마음속에
불편함으로 남는 성도가 한 사람도 없고 감사한 분들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감사해야 할 분들은 사랑하는 가족들입니다. 한결같은 사랑과
믿음으로 기도해 주신 양가의 부모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늘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고 소망을 심어 준 수아와 지민에게도 감사를 전합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저를 위해 가장 많이 기도하며 모든 순간을 함께 한 사람은 사랑하는 아내
정혜수입니다. 그녀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깊은 열정을 가진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아내가 있어 지금과 이후의 목회의 과정도 든든하고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끝으로 따뜻하고 세심하게 논문을 지도해 주셔서 논문을 깊이 성찰하게 해 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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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 1 장
서 론
제 1 절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한국교회는 급변하는 사회변화 소용돌이 한복판에서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현대
사회가 초래한 다양한 변화의 흐름인 다양화, 전문화, 세속화, 개인화 등으로 인해 인
간의 삶의 구조와 생활양식 등 모든 것이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양
상을 겪고 있는 사회와 기업은 생존을 놓고 고민하며 변화에 걸 맞는 혁신과 개혁,
전략 등으로 위기를 극복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그렇다면 급변하는 사회 속에 있는 한국교회의 현실은 어떠한가? 한국교회가 성
장이 멈춘 것은 두 말 할 것도 없고, 사회 속에서 교회의 신뢰도마저 하락하여 한국
교회 자체가 전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거기에 출산율의 저하와 인구 감
소, 고령화 사회 등의 요소는 교회의 미래를 여러 가지 면에서 더욱 어둡게 하고 있
다.1)
일찍이 염필형 교수는 교회가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며 변화를 도모할 때 하나님
의 선교적 사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고 말하며 다섯 가지를 피력했다. 첫째는 사
회에 대한 포용성, 둘째는 변화하는 사회의 다양성의 인식과 수용, 셋째는 사회적 변
화에 대해 신속하게 적응하고 대차할 수 있는 의지로써의 기동성, 넷째는 교회가 세
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세상과 이웃을 섬기며 사회에 대한 책임적 응답
을 하는 교회의 예언자적 기능의 회복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화하는 시대에 가장
중요한 교회의 사역은 평신도들을 사역의 주체로 세워 하나님 나라의 일군으로 세우
는 평신도 기능의 확장을 들었다.2) 평신도의 기능을 확대하고 교회 공동체내 뿐 아니
1) 최윤식, 2020-2040 한국교회 미래지도 Vol. 2 (서울: 생명의말씀사, 2015), 30-58.
2라 선교의 지평을 세상까지 넓혀 신앙행위가 세상과 교회가 이원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와 위기 속에 한국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교회가 정체하는 이유는 시대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평신도들을 주
인공이 아닌 주변인으로 물러나 있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주체적인 평신도 사역자를 소홀히 하면
서 교회는 교회 안팎 모두에서 영향력을 상실해 버렸다.
따라서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는 어떤 한 부류의 구성원 뿐 아니라 모든 구성
원이 조화되고 기능적으로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그러므로 평신도를 동력화하고 인
적자원으로 개발하여 목회에 참여하게 하는 목회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 이전에는 목
회자와 평신도의 교회에서의 역할이 엄격히 구분되고 평신도들은 감히 목회의 사역에
간섭할 수 없던 모습에서 이제는 대립구도가 아닌 함께 일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모든 평신도들을 훈련하며, 은사에 따라 목회의 현장 적재적
배치하여 사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에 합당한 목회구조의 변화가 필요한데 기존의 피라미드식의 목회자 중심의
목회 형태에서 원형구조의 평신도 중심의 목회 형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평신
도들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교회 내에서 의례적으로 받게 되는 선교회장이나 장로,
권사와 같은 직분중심의 폐해를 극복하고 단순히 목회자의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넘
어, 평신도 자신이 은사를 발견하고 사명에 따라 교회와 세상을 섬기는 사역의 주체
자로서의 정체성을 새롭게 해야 할 것이다.
한국교회의 위기 가운데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의 영적인 기쁨을 회복케 하고, 교
회의 건강한 역동성과 세상에 대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적절한
목회 구조는 어떤 것일까? 그것은 목회자와 평신도가 함께 하는 팀 사역의 회복이다.
평신도는 각자가 영적 은사를 소유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역할과 섬길 수 있는
위치가 있다. 이러한 평신도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깨워서 그들을 사역자로 개발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평신도 개개인의 은사를 파악하도
록 하고, 그들을 양육시키고, 은사에 따라 사역을 배치하는 체계적인 접근이 개발되어
2) 염필형, 한국교회와 새로운 선교 (서울: 이문출판사, 1992), 109-111.
3야 한다. 목회자 중심의 교회 사역에서 평신도들과 함께 사역을 하는 팀 사역으로의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제 한국교회는 평신도의 리더십, 특별히 평신도들이 신앙의 주체가 되어 팀 사
역을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간에는 평신도에 대한 리더십 개발보다는 목회
자들의 리더십 개발에 더 많은 초점이 맞추어 지고 연구가 되어 왔으나 본 연구에서
는 평신도 사역의 중요성과 평신도의 은사 분석을 통해 평신도가 팀을 이루어 사역하
는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교회의 사역구조를 은사분석을 통해 평
신도의 팀 사역을 활성화하여 교회의 역동성을 불어 넣고, 평신도 개인이 자신의 은
사를 발견, 분석, 사역함으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하며, 이를 통해 하나
님을 경험하는 영적 기쁨을 회복케 하는데 있다.
제 2 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본 연구는 주된 관심사는 하이츠(Heights) 은사분석3)을 통하여 지역교회의 평신
도 사역 팀이 어떻게 세워지고 활성화되었는지를 다루었다. 먼저 현재 한국교회의 침
체된 목회적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고 교회가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대안
으로 평신도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사역의 주체가 되는 평신도 팀 사역을
소개하였다. 이를 위해 평신도 팀 사역의 이론적 근거들을 제시하였고, 평신도 팀 사
역의 실제적인 방안으로 하이츠 은사분석을 통해 산본 교회에 세미나를 개최하고, 설
문을 조사하여 사역 팀을 직접 세워 가는 프로젝트를 실행하였으며 그에 대한 평가들
을 기술하였다.
본 연구는 서론과 본론을 포함하여 전체 여덟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장별
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하이츠 은사분석(Heights Spiritual Gifts Survey)설문은 Richard F. Houts에 의해 처음 개
념이 정립되어 하이츠 은사 분석이라는 이름으로 출판되었다. 후에 C. Peter Wagner가 이를
더욱 수정 발전시켰고, Paul R. Ford는 이 둘을 수정 보완하여 하이츠 영적은사 검사를 개발
하였다. 하이츠 은사분석은 개인의 사역의 정체성의 발견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효율적인 팀
사역을 이루도록 돕는데 목적이 있다.
42장은 급속히 변화하는 사회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의 목회적 상황과 침체와 원
인, 교인들의 의식변화를 살펴보고 다시금 한국교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대안으로써
평신도 팀 사역을 제안하고자 한다.
3장은 평신도 팀 사역의 이론적 근거로서 성서적, 신학적 근거를 제시하겠고, 평
신도 팀 사역의 교회성장과의 관계성을 기술하고 한국교회 상황에서 평신도 팀 사역
의 장점과 장애요소를 기술하고자 한다.
4장은 평신도 팀 사역에 있어서 성도 개인의 은사를 활용하여 사역을 하게 될
텐데 팀 사역을 위해서 사역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 은사의 본질은 무엇이며
어떻게 선용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상승효과를 낼 수 있을지 알기 위해 은사에
대한 분석과 배치의 중요성을 기술할 것이며 또한 이를 위해서는 목회자들이 성도들
을 구비케 하는 목회리더십이 필요함을 피력함과 동시에 실제 평신도들의 은사배치를
통해 교회의 활력을 되찾은 교회를 소개할 것이다.
5장은 평신도 팀 사역을 세우기 위해 하이츠 은사 분석을 사용하는데, 하이츠 은
사 분석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하이츠 은사 분석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개인 은사 분석(나는 누구인가?)과 팀 분석(공동체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이다. 개인 은사 분석은 팀원 개개인이 자신의 영적은사, 팀 스타일, 리더십
의 강점, 개인의 가치와 열정, 내게 부족한 점(필요)을 설문을 통해 확인함으로 ‘나는
누구인가?’ 하는 사역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작업이다. 팀 분석은 공동체 안에서 타인
의 은사와 나의 은사가 어떻게 팀 안에서 조화를 이루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지
를 분석하는 작업을 소개할 것이다.
6장은 연구자가 현재 목회하고 있는 산본 교회의 목회 환경 분석으로 산본 교회
의 역사와 지역적 환경, 현재의 산본 교회의 상황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7장은 하이츠 은사 분석을 통해 어떻게 팀이 세워지는가 하는 실제적인 면을 다
룰 것이다. 산본 교회에서 2년간 제자훈련을 마친 성도와 교육부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이츠 은사 분석 세미나를 실행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사회봉사부의 등불사역 팀 개
개인의 Leadership Grip을 완성하고, 그것을 동료들과 함께 토론을 통해 분석하여 서
로가 조화를 이루어 상승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효과적 팀을 세워볼 뿐 아니라 향후
더욱 발전적인 팀 대안을 분석 제시해 보고자 한다.
58장은 본 연구의 내용을 요약하고 결론적 제언을 통해 하이츠 은사 분석을 통한
평신도 팀 사역이 위기를 맞은 한국교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 줄 것인지를 제
안함으로 마무리하려고 한다.
6제 2 장
한국교회의 침체상황 원인 분석
제 1 절 한국교회의 침체 상황과 원인
오늘날 한국 교회는 양적, 질적 모든 면에서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1960년대 이
후 급성장세를 보이던 한국교회는 2000년 무렵을 기점으로 하향세로 접어들었다. 실
제 교인 수에 근거한 교회의 성장률을 보면 1950-1960년대는 25%, 1960-1970년 사이
에는 412%, 1970-1985년 사이에는 103% 이었으나 1985-1995년 사이에 35%로 줄어
들었고 1995-2005년 사이에는 -1.6%를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4)
한국교회의 급성장의 요인은 다양한 시각으로 설명되고 있지만 한국의 역사의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걸쳐 형성되었던 한국을 중심으로
강대국들의 침탈 전쟁과 일방적으로 강요된 1910년의 한일합방 등의 정치적 위기는
사람들에게 위기와 충격으로 다가왔으며 또한 역사의식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기
도 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종교와 새로운 삶에 대한 약속을 제시
한 기독교에서 삶과 민족의 운명의 해결의 길을 찾고자 했으며 특히 기독교가 제시한
자유와 평등사상은 사람들의 심성 속에 나라를 잃은 공백을 극복할 수 있는 힘으로
작용하였다.
일제로부터의 독립과 한국전쟁 이후 근대화를 이루기 위한 경제 성장의 과정 속
에 부작용으로 나타난 빈부의 격차, 불안정한 경제현실, 독재와 그에 따른 인권유린,
관료주의, 도시화와 인구이동 등의 혼돈과 긴장, 억눌린 불안의식은 사람들로 하여금
인간의 궁극적 관심을 갖게 하였고 교회에서 이에 대한 보상과 안식을 찾으려고 하였
다. 무엇보다 경제성장 가운데 생겨난 빈부의 격차로 인한 박탈의식은 교회의 적극적
4) 이원규, 힘내라 한국교회 (도서출판: 동연 2009), 20.
7신앙과 사고, 축복, 성공 등의 기복주의 신앙을 통해 경제적 박탈을 당한 사람들에게
보상을 제시하였고 이로써 위안과 힘을 얻고자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게 하였
다. 이와 같이 한국교회의 성장의 이유는 정치적, 사회적인 성장 요인들도 있지만 결
코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한국인이 경험했던 고난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과 그에 따른 응답은 한국인
의 영성의 특징이며 하나님과 교회를 향한 절대적인 순종과 헌신으로 이어져 왔다.
즉 한국교회 성장 저변에 흐르는 이 고난의 영성이야 말로 한국교회의 성장 기저에
흐르고 있는 가장 큰 힘이며 뿌리이다.
그러나 성장의 여러 요소 중 절대 간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교회적 요소이다.
이는 목회자의 리더십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평신도들의 뜨거운 신앙적 열정과
교회에서의 헌신, 성령운동, 전도운동, 부흥운동 등이 큰 역할을 감당하였다. 이원규
교수는 이 교회적 요소를 명확하게 강조하면서 이것이 한국교회의 침체하게 된 근본
적 위기의 중요 요소라고 지적하고 있다.5)
결국 한국교회가 암울한 역사 속에서도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교회적 요소의
핵심이 사람의 문제, 곧 그 중심에는 평신도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쇠퇴의 길로
접어들고 있는 한국교회의 모습은 여러 가지로 설명될 수 있지만 예전만큼 평신도들
의 열정도 찾아보기 힘들고 대형교회에서 주일 예배만 드리고자 하는 익명의 크리스
천만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한국교회는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목회자
중심적인 목회구조로 인해 평신도들이 사역에 있어서 대단히 수동적인 성향이 강하고
주체적이거나 자발적이지 못하다. 위기일수록 본질에 충실해야 한다. 즉 정체성을 명
확하게 하는 것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대안이다. 따라서 한국교회
의 위기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평신도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
고 교회와 사회를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데 있다.
교회사적으로 보면 1세기 말까지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한
지체이며 동등한 위치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겨졌다. 그러던 것이 2세기에
들어서 교회가 점차 제도화 되고, 조직화됨에 따라 평신도에 대한 개념이 성서적 개
념으로부터 이탈하여 중세에 이르러서는 교황을 중심으로 교회의 계층적 질서를 강조
5) 이원규, 힘내라 한국교회, 22-23.
8하게 되면서부터 평신도의 위치가 격하되었다. 그러나 종교개혁을 통해 평신도의 위
상 확립과 더불어 사역의 주체로서의 위치를 회복하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해서 평신
도의 활동이 활성화되었는데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곳은 해외 선교 분야이다. 월리
암 캐리, 허드슨 테일러 등은 모두 평신도로써 세계 복음화에 선구적 역할을 감당한
사람들이다. 19세기 전도 운동으로도 유명한 무디와 그의 동료들 역시 평신도들이었
다.6) 한국교회 역시 선교 초기에 선교사들을 도왔던 평신도들의 신앙의 열정이 교회
와 사회를 섬길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국교회는 여
전히 이러한 평신도의 은사와 열정을 제대로 선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역의 주체로
세우지 못하고 있다.
사회가 급속히 변화되고 있고 다원화되고 있는 사회적 상황 속에서 목회 구조와
목회 형태도 새로워 질 것을 요구받고 있다. 전통적인 목회자 중심에서 평신도 중심
으로 사역의 패턴이 바뀌어야 한다. 목회 리더십의 본질은 성도들 온전케 하여 봉사
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다.(엡4:11~12) 이러할 때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이다. 평신도의 정체성 회복은 교회적으로뿐만 아니라 대사회적으
로도 다양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다. 따라서 침체의 위기 속에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은 평신도의 은사를 발견하여 사역의 주체로 세워 교회의 본
질적인 사명을 적극적으로 감당하게 하는 것이다.
제 2 절 한국교회의 침체와 사회적 변화
교회란 근본적으로 사회변화에 영향을 주는 주체이면서 동시에 사회변동으로부
터 또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국교회는 한국사회의 변화와 언제나 함
수관계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구조의 변동 상황은 교회의 목회구조와
교인들의 의식구조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비록 사회의 변화가 교회의 위치를
가져다준다고 할지라도 모든 위기는 늘 기회를 동반한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서는 정확하고 객관적인 현실인식이 전제되어야 한다.
6) W. A. Henrichsen and W. N. Garrison, 평신도 사역자를 개발하라 (Discipes Are Made,
Not Born: How to Help Others Grow to Maturity in Christ), 유재성 역 (서울: 서반출판사,
1994), 127.
9앞서 한국교회의 침체의 주된 원인을 지적했지만 그 외에도 사회적 환경의 변화
도 한국교회의 침체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첫째는 인구학적 변화를 들 수 있다. 종교의 성쇠에 가장 밀접한 영향을 미치며
가장 눈에 띄는 요소인 동시에 매우 놓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즉 출산율 혹은
인구증가율이 높아지면 자연히 종교의 성장도 자연적으로 나타났고 반대로 출생률과
인구증가율이 낮으면 종교도 쇠퇴했다.7)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현재 세계에서 최하위
수준이다. 1970년의 4.53에서 1980년의 2.83, 1990년이 1.59, 2000년의 1.47에서 2009년
에는 1.15로 급격히 출산율이 낮아져 세계 평균 2.54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
이다. 반면에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한 고령화 현상은 자연히 교회 교인의 절반이상
이 노인층으로 변화하게 될 것이다.8) 이러한 추세라면 2050년에는 남한의 인구가 3천
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감소는 자연적으로 교회의 교인의 수의 감소
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두 번째 요인으로는 사회경제적 수준 향상이다. 종교의 성장과 쇠퇴 요인을 설명
하는 대표적인 사회학적 이론이 박탈 - 보상이론(deprivation-compensation)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경제, 정치, 사회 영역에서 박탈을 경험한 사람들, 즉 가난과 소외, 사
회적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종교에 의존하는 현상이
두드러진다는 것이다.9) 반대로 정치적으로 민주화되어 안정되고, 경제적으로 소득 수
준이 높고, 사회복지가 잘 되어 있으며, 교육 수준과 여성의 지위가 높은 나라일수록
교회가 쇠퇴한다. 이러한 이론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 역시 1990년 이후 정치적으
로 상당히 민주화를 이루었고, 경제 수준도 크게 높아져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
에 이르렀고 경제 규모는 세계 13위에 올랐다. 한국사회가 경제성장이 이루어지고 경
제적 빈곤의 문제가 일정 부분 해결되면서 상대적으로 종교성이 감소하기 시작하였
다. 또한 종교의 기능적 대체물들이 다양하게 출현하였다. 여가, 스포츠, 여행, 주일 5
일제 시행에 따른 휴일의 증가 등이 종교를 대신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
다. 불신자들에게 종교를 가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에 대해 물어보면 “필요성을 못
느낀다”(35.2%)는 대답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만큼 사회적 환경의 변화
7) 이원규, 인간과 종교 (파주: 나남출판사, 2006), 325-326.
8) 이원규, 한국교회의 위기와 희망 (서울: 도서출판 KMC, 2010), 170.
9) 이원규, 종교사회학의 이해 (파주: 나남출판사, 2006), 433-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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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사람들의 종교성이 갈수록 소멸되고 있다.10) 여기에 젊은 세대들의 결혼 기
피현상과 급속한 이혼율의 증가, 개인주의적 성향 등이 교회 쇠퇴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하고 있다.11)
제 3 절 교인들의 의식의 변화
한국교회의 침체와 그에 따른 위기의 요소들이 지적한 바대로 많이 있지만 무엇
보다 심각하게 받아 들여야 할 것은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 교인들의 의식
의 변화와 그에 부합하는 목회리더십의 부재라 할 수 있겠다. 인구감소와 사회경제적
인 변화와 더불어 산업화 시대에 지배적이었던 권력의 중앙집권화는 빠르게 지방 분
권적 체제로 변화하고 있다. 21세기의 가장 큰 변화는 정보 통신 기술의 급속한 발달
로 지식 혁명, 정보 통신 혁명의 시대로 도래하여 이른바 디지털 혁명 시대가 온 것
이다. 이로 인해 산업화 사회는 정보화 사회로, 위계질서와 권위의식이 지배하던 기존
의 수직 체계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수평적 네트워크를 창출하는 시대로 변화하였다.
시대의 변화에 민감한 기업들은 조직 내의 경영 혁신을 시작하여 관료 체제를 무너뜨
리고, 종업원의 창의력 개발과 의사 결정을 최대한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하여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가고 있다. 이는 관료주의야말로 현 시대의 조직체 발전에
가장 무서운 적임을 인식한 결과물이다.
네이스비트(John Naisbitt)는 아무리 과학문명의 발달과 정보화 시대가 된다 하
더라도 인간은 오히려 더 인간적인 것을 추구하게 될 것이며 개인의 중요성이 증대될
것이라고 말하였다.12) 결국 정보화 사회로 인해 형성된 수평적 네크워크와 개인의 중
요성의 증대는 교회 안에서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는데 목회자 일인 중심의 리더십으
로는 쌍방적이고 참여적인 세대들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없을 뿐 아니라 세대를 역행
하는 것으로 이러한 세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게 하고 있다. 또한 젊은
세대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은 소위 교회에서 기득권층인 기성세대와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 전통문화 속에 흐르는 유교문화의 수직적이고 권위적인 질서에 대
10) 안승오, 건강한 교회성장을 위한 핵심원리 7가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6), 21.
11) 이원규, 한국교회의 위기와 희망 (서울: 도서출판 KMC, 2010), 152-154.
12) 주상지, 팀워크 (서울: 서로사랑, 200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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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반감은 생각 이상이다. 따라서 목회자나 중직, 교회의 수직적 구조의 권위나 군림
하는 자세는 교회 내에서 예전처럼 쉽게 수용되지 못하고 민주적 질서와 자발적인 참
여 체제, 남녀 간의 평등의식 자리하고 있다.
미국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이 있는 교회 중 하나는 빌 하이벨스
(Bill Hybels) 목사가 담임목사로 있는 시카고의 윌로우크릭교회(Willow Creek
Church)이다. 이 교회가 수많은 신도들을 모으고 미국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된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참여의 힘’이 결정적이다. 빌 하이벨스
목사는 기존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신도들이 충분히 영적
체험을 하지 못하고 스스로 신앙생활의 생명력을 잃어 가는 이유를 신도들이 교회의
사역에 대해 주체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대부분의
교회의 신도들이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들러 예배를 드리고 가는 것이 전부였고 신
앙심과 신앙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대단히 낮았다. 이에 빌 하이벨스 목사는 신도들이
스스로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를 활용하여 예배를 비롯한 각종 사역과 자원
봉사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신도들의 신앙생활에 대한 만족도뿐만 아니라 교
회의 사역은 생명력을 얻었고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교회가 되었으며 많은 신도
들이 몰려 왔다.13)
반면에 한국교회는 대부분 일인체제로 운영되어 지면서 목회자 한 사람의 생각
과 의사결정에 의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져 왔다. 여기에 유교의 장유유서( ),
군사부일체( ) 그리고 오랜 군부독재의 통치와 같은 수직적 위계질서의 문
화가 교회의 목회자 중심의 일인체제( )를 정당화시켜 주었다. 이러한 일인 카
리스마 리더십이 한국교회의 성장에 많은 공헌을 한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다
양한 시대의 변화 속에 살고 있는 교인들의 대다수의 의식의 변화를 교회가 감지하고
새로운 목회 리더십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다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더 깊은 나
락으로 빠지게 될 것이다.
제 4 절 평신도 사역의 필요성
13) 김진기,메가교회를 통하면 교회성장 꼭 이루어진다 (서울: 쿰란출판사, 2006),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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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의 침체와 잠재력을 약화시키는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는 교권주의의
병폐이다. 안수목회(ordained ministry)와 평신도 사역(the ministry of the laity) 사이
의 끊임없는 긴장과 갈등관계는 2천 년의 교회사 내면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다. 안수
목회와 평신도 사역은 교회 공동체 사역을 구성하는 중요한 양대 차원임에도 불구하
고 안수목회에 의한 사역이 영적-제도적 통제권을 장악하고 행사하면서부터 사역의
또 다른 차원인 평신도 사역의 가능성을 격하시키고 외면하였으며 심지어는 쇠퇴시켜
왔다.14) 지금도 한국교회의 교권주의의 전형적인 특성인 목회자 중심의 사역의 절대
화는 평신도 사역을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교회의 사역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있다.
중세 로마교회의 교황중심에서 종교개혁의 공동체중심의 사역으로
의 전환에는 당시 봉건사회의 붕괴, 인본주의 등장과 르네상스가
깔려 있었다. 영국 교회의 사제 중심에서 장로교회와 회중교회 구
조로의 전환 뒤에는 종교의 자유뿐만 아니라 종교의 자유를 실현
할 수 있는 신대륙 미국이 있었다. 미국의 대각성 운동 이후 교회
의 사역이 다원화되어 가는 것은 미국을 중심으로 퍼져 가는 사회
의 전문화와 정보화라는 전문성이 교회와 사역을 전문화와 분업화
로 몰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교회의 사역도 이 흐름으로부터
예외일 수는 없다.15)
이와 같이 교회의 변화와 그에 따른 사역의 변화의 배경에는 사회의 변동이라는
요인이 자리하고 있으며 오늘날 이 변화의 중심에는 정보화의 혁명과 참여 의식이 사
회 모든 곳에서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 오늘날 교회는 그 변화에
발맞추어 복음의 진보를 나타내는 새로운 목회리더십과 그에 따른 방안이 절실히 필
요한 시기이다. 21세기의 사회적 변화에 교회 역시 그 변화에 민감하여 변화를 알고
예견하며 사람들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 새로운 리더십의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교
회는 더 좋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을 수행하는 것을 도울 수 있
는 더 나은 사람을 찾고 계신다. 즉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는 프로그램보다 하나님
의 백성 공동체로써 자신의 은사를 바로 깨닫게 하고 은사를 잘 선용할 수 있도록 도
우며 그 은사를 활용할 수 있는 팀을 만들어 줌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이며
교회에서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팀 사역을 활성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14) 은준관, 실천적 교회론 (서울: 한들출판사, 2006), 123-124.
15) 은준관, 실천적 교회론,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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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에 접어들면서 팀 목회와 팀 사역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나
한국적 상황 속에서 활발하게 적용되지 못했을 뿐더러 인식과 이해의 부족으로 논의
가 거부되거나 여전히 교회에서 차단되어 왔다. 분명한 것은 지금은 한국교회가 위기
의 근본적인 상황을 정확하고 또한 새롭게 인식하는 것이다. 이 위기의 상황의 철저
한 인식에서 비로소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의 변화가 가능하며 그 변화 속에서 교회의
성장과 성숙을 가져오게 할 것이다. 이 위기의 대안의 하나로 평신도를 사역과 신앙
의 주체로 세우는 팀 사역이라 할 수 있다.
그간 한국 교회는 담임 목회자 중심의 강력한 지도력과 추진력을 중시하는 경향
들로 인해 팀 사역의 중요성이 현저히 부각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
로 창조된 성도 개개인이 신앙의 주체로 서지 못했고, 개인의 은사가 존중되거나 선
용되지 못한 채 맹목적인 헌신과 수동적 신앙생활을 지속해 왔다. 교회 안에 팽배해
져 있는 관료 체계와 권위주의적 리더십은 성도들의 성장과 교회의 성장을 방해하는
가장 무서운 적임을 새롭게 인식해야 한다. 성경적 리더십은 군림하거나 명령적인 것
이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며 그들이 신앙의 주체로 온전케
되도록 그들을 섬기는 것이다. 그러한 리더십 하에서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개개인에
게 부여한 은사를 주체적으로 발휘하면서 영적 성숙과 교회의 성장을 경험케 하는 것
이다. 이런 면에서 팀 사역은 가장 성경적인 사역의 원리이다.
변화하는 사회 속에 교회가 존재하는 한 교회 역시 그 변화에 직간접적으로 영
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변화에 대처해야만 한다. 이 말은 성도들도 사회 속에서 생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의식과 삶도 이전과는 다르게 변화하고 있고 이러한 현상은
분명히 교회와 교인들의 신앙에도 미치고 있다. 이제는 교인들의 의식수준도 성숙하
여 더 이상 관료주의와 권위주의가 자리할 수 없을 만큼 인간 개개인의 재능과 아이
디어가 중요시 되며 다양한 소통의 방식으로 인한 정보과 지식을 교류가 생활화 되었
다. 또한 사회의 모든 면에서 산업화 시대의 수직적인 인간관계보다 정보화 사회의
특징인 수평적, 역동적 상호 협력 관계가 새롭게 구축되고 있다. 교회 역시 이러한 시
대의 변화의 물결이 급속하게 밀려들어 왔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건강하게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목회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할 때이다. 그 해답으로써
평신도 팀 사역은 팀원 개개인의 필요를 채우며 동시에 그들을 통하여 팀의 과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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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역 패러다임이다. 이는 산업화시대에 지배적이던 수직
적인 인간관계보다 정보화 사회를 특징짓는 수평적 차원에서의 역동적, 상호 협력적,
개인의 참여적인 관계를 수립하여 교회의 사역을 더욱 풍성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시대의 목회자들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역의 원리로 돌아가야 한다. 그 대
안이 평신도들의 은사를 개발하고 그들을 온전케 함으로써 그들에게 되돌려 주는 것
이다. 이것은 기존의 상명하복식의 권위가 아닌 평신도들로 하여금 자신의 은사를 개
발하여 영적 제사장직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목회의 리더십의 제일의 과제는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엡4:11~12)이다. 온전케
한다는 것은 준비시키고 훈련시켜서 능력의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성경적인 리
더십 원리는 군림하거나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며 섬기는 참여적 리더로 세우는 것이다. 이러할 때 모든 평신도들이 자신의
은사를 마음껏 발휘하고 영적 성숙을 경험하며 남을 섬기고 교회를 세우는 리더들로
변화되는 것이다.
목회와 사역에 새로운 구조로써 팀 사역의 대두는 교인 전체가 사역의 주체로써
목회 구조의 변화를 가져왔다. 미래 사회구조가 요구하는 교회의 모습은 관료적이거
나 권위적인 경직된 구조가 아닌 생명력과 유연성을 지닌 새로운 목회 리더십으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결국 목회자나 교회 구조의 권위만을 내세우기 보다는
모든 교인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함께 참여하는 동역의 목회 구조를 지향해야 한다.
모든 교인들이 각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를 개발하고 그 은사를 수평적이며 동
반자적인 관계에서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16) 이에 교회는 영적 은사를
중심으로 한 사역자나 평신도간의 전문화된 사역을 중시하는 풍토가 형성되었고 그러
한 결과에 따른 방안으로 팀 사역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17)
교회도 이러한 구성원 개개인의 잠재능역을 최대한으로 개발하도록 지원함으로
써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주신 은사대로 팀을 이루어 사역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교회 안에 다양한 팀을 구축하여 함께 서로의 은사를 통해 사역하게 함으로 팀원 개
개인의 필요를 채우는 동시에 그들을 통하여 팀의 사역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사역
16) 정인수, 교회를 혁신하는 리더십 (서울: 두란노, 2004), 114.
17) Larry Gilbert, 팀 사역 (Team Ministry: Guide to Spiritual Gifts and Lay Involvement),
채수범 역 (서울: 프리셉트, 199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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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하나님께 중요하게 사용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함께’ 가질 수 있는 최고
의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영감과 능력 안에서 팀으로 함께 일할 때에 더 큰 역사하
심을 경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모든 교회의 리더들이 팀과 함께하는 거룩한 순
간들을 경험할 수 있다면 교회가 어려울 때도 즐겁게 일 할 수 있을 것이다.18)
성경의 많은 구절들이 함께함에 대하여 말하고 있으며 이를 다 열거하기가 어려
울 정도이다. 성경이 이렇게 팀 사역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인간은
혼자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말은 함께함으로 인해 즉 관계를 통해서
성장하기 때문이며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팀 사역은 결국 평신도를 세우는 가장 힘 있는 영적 목회 리
더십의 실현이다. 즉 팀 사역은 모든 평신도 사역자들이 하나님께로 받은 영적 은사
를 기초해서 사역에 온전히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팀 사역은 결국 한국 교
회의 정체의 극복 방안일 뿐 아니라 다양성속에서 통일성을 추구하는 현대 사회에 있
어서의 목회의 질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대안이다.19)
세계 역사는 가장 빠른 속도로 그리고 가장 경이적인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교회는 그 환경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 시대에 맞는 교회방향은 잠자는 평신
도를 깨우며, 그들을 온전케 구비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군으로 세우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다. 이러한 필요는 단순히 외적으로 성장하는 교회를 만들고자 함이 아니라 건
강한 교회를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시대적 요구이며 위기에 처한
한국교회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대안이다. 교회가 평신도를 일하는 사역자로
만들지 못하면 한국교회는 유럽교회처럼 급속하게 침체가 가속화 될 것이다. 평신도
를 제자로 훈련하는 수준에서 머물러서는 절대로 안 되며, 평신도를 사역자의 현장으
로 이끌어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직접 하도록 하여야 하는 목회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제는 평신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선용하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사역의 현장에서 경험케 하며, 더 나아가 자신의
18) Bill Hybels, 리더십의 용기 (Courageous Leadership), 양준희 역 (서울: 두란노, 2003),
84.
19) 한경철, “팀 목회의 유형을 분석한다,” 목회와 신학 (1995년 9월),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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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사가 교회 뿐 아니라 자신이 사회 속에서도 발현되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일하
게 하여야 한다.
복음이 이 땅에 전해지는 모든 과정에서 시대는 모두 어려웠다. 한국교회가 성장
할 때에도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 한국교회 성도들의 헌신과 열정이 중요한 요인으로
자리했었다. 이제는 그 열정과 헌신을 은사의 발견과 분석, 배치 사역을 통해 더욱 구
체화해야 할 시기이다. 따라서 교회의 모든 인적 자원에서 비롯된 영적 능력과 지식,
창의력과 경험을 총동원하여야 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교회는 구성원 전체의 잠재된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사역에 대한 이들의 자발적 헌신과 열정을 불러 일으켜야
한다. 한국교회의 침체와 위기를 평신도의 사역의 활성화함으로 다시금 성숙의 기회
로 삼는 시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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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평신도 팀 사역의 이론적 고찰
그동안 한국교회는 직분 중심의 목회 구조였다. 유교적 문화 구조를 가지고 있는
한국사회에서의 교회는 직분 구종의 목회형태를 통해 교회가 성장하는데 도움이 된
요소도 있다. 특별히 개신교의 장로 제도는 목회자를 도와 초기 한국교회를 책임적으
로 세워 나가는데 큰 일익을 감당하였다. 교회의 재정이 어려우면 장로들은 자신의
재산을 드리면서까지 교회를 지켜왔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직분 중심제는 한국
교회의 침체와 함께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 신자들은 늘어나지 않고 기존의 신자들로
채워진 교회에서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시간만 지나면 자연스럽게 교회의 직분자가 되
었고 이로 인해 직분의 역할과 사명의 가치는 점차 희미해 졌다. 가장 큰 문제는 이
렇게 받은 직분은 아무런 사역을 감당하지 않고도 받을 수 있는 감투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뿐만 아니라 교회 질서의 혼란뿐 아니라 신앙생활에 있어서 직분자가 사역
을 통한 영적인 기쁨을 전혀 느끼지 못하게 되어 형식주의적인 신앙인이 되어감에 따
라 교회의 영적 역동성의 상실과 쇠퇴의 원인이 되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 교
회는 평신도의 사역이 직분중심에서 은사중심으로의 목회 구조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에 본 장에서는 평신도가 은사를 중심으로 사역하는 평신도 팀 사역의 정의, 성서
적, 신학적 고찰을 통해 사역의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제 1 절 평신도 팀 사역의 정의
교회 사역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예외적이고 선택적인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됨의 본질의 일부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분의
통치가 이루어지기까지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게 해야 한다.(눅 22:27, 행
18
19:22) 모든 성도가 왕 같은 제사장직에 부름을 받았고 사역의 삶을 살도록 성령이 주
시는 은사를 부여받았다. 따라서 교회 사역의 본질은 어떤 프로그램에 사람을 동원하
거나 수동적인 지시를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은사를 통
해 사역의 주체로 세우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의 리더는 성도들에게 영감을
불어 넣어주고 사역의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교회를 변혁시키는 훌륭한 사역자가 되게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한 실제가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팀 사역이라고 말한다.20) 이러한 팀 사역을 거절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성경적
인 원칙과 관례를 무시하는 것이며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사를 통해
타인과 교회, 세상을 섬기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며 사역의 즐거움과 교회의 건강을
약화시키는 것이다.21)
팀이란 공동의 목적과 성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상호 보완적인 기능을 갖춘
사람들이 서로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함께 일해 나가는 그룹이다.22) 따라서 팀 사
역이란 단순히 같이 일하는 사람들, 그룹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교회에서의 팀 사역
의 핵심은 공동의 목표를 위하여 팀원들이 은사를 통해 하나님의 몸 된 교회와 그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다. 팀을 이루어 서로 협력해서 일하면 개인의 노력을 합
한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팀원들 사이에서의 아이디어
나 노력의 상승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팀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팀의
공동된 가치, 목표이다. 왜냐하면 팀으로 일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장점도 많지
만 치러야 할 대가도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사역을 하려면 모든 것
을 쏟아 부을 만한 공동의 가치가 있어야 한다. 성경은 팀이 하나가 되어 사역을 하
는 것을 매우 강조한다(출 18:25, 행 14:23 등). 이것은 영적으로 교회 공동체나 성도
개인에게 모두 유익하기 때문이다. 여럿이 하나의 팀이 되었을 때 서로의 은사를 다
르지만 다른 사람들과의 조화와 협력을 통해서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목회의 패턴은 목회자 중심의 일원적인 형태가 지배적이었으나 새로운
20) Gordon Jones and Rosemary Jones, 팀워크 세우기 (Teamwork), 서진영 역 (서울: 성서유니
온선교회, 2000), 23.
21) George Barna, 팀 리더십 파워 (Power of Team Leadership), 홍영기 역 (서울: 도서출판
청우, 2003), 44.
22) 임창희, 한국형 팀제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1995),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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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상황과 그에 따른 현대목회의 사역은 좀 더 다양하고 효율적인 형태로서의 팀
사역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대개 팀 사역은 교회가 급속히 성장하면서 물량적으로 목
회 업무가 많아져 가는 것에 대처하기 위해 부교역자와 전도사 등으로 구성된 목회자
중심의 팀 사역이 가장 전형적인 형태였다. 이는 한 교회 내에 여러 목회자가 각기
다른 목회 기능을 책임지고 함께 팀을 이루어 목회하는 공동목회의 한 형태이다. 그
러나 넓은 의미에서 팀 사역은 팀의 구성원에 있어서 목회자 그룹뿐 아니라 평신도까
지 포괄적으로 확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특별히 평신도의 팀 사역이 활성화 된 교
회는 평신도의 참여와 역할의 확대로 인해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뿐 아니라 평신도
스스로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하신 목적을 발견케 되는 영적 성장을 경험하게 된
다.
송제근 교수는 팀 사역(Team Ministry)이란 전체 하나님 백성의 보편적 사역으
로까지 확대할 수 있으나, 전문적인 목회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적 의미에서 교회가
세상에서 그 존재 목적으로 성취하도록 강화하고 봉사하는 목회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수행해 나가기 위해 목회자의 협력적 그룹과 전문적인 훈련을 받지는 않았어도 여러
면에서 잘 훈련되고 헌신된 평신도 지도자 그룹에 의해서 행해지는 조직적인 목회형
태라고 정의하고 하고 있다.23)
팀 사역은 혼자 하는 사역이 아니라 2인 이상이 협력하는 사역을 뜻한다. 팀은
공동의 목표를 향하여 상호 작용하는 둘 또는 그 이상의 사람들 또는 일정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결속된 사람들의 집합체이다. 교회의 팀 사역은 그리스도의 몸이라
는 교회의 본질을 이해할 때 실행되는 것이며 모든 그리스도인을 사역자로 간주하고
그들의 은사를 통하여 교회 안팎의 사람들의 영적 물질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노력이
다. 특별히 평신도 팀 사역은 하나님의 백성인 평신도로서 하나님의 사역에 주체적으
로 참여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극대화하는 헌신이기에 기존의 목회자 중심의 사역에서
하나님께 부름 받은 평신도 사역자로서 책임적 존재가 된다는 의미이다. 아무리 뛰어
난 담임목사라 할지라도 혼자서 모든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 여러 사람이 협조하고
힘을 합해 하나님의 일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팀 사역이 필요하
다.
23) 송제근, “성경에서 찾아보는 팀 목회의 모델분석,” 목회와 신학 9 (1995),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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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사역을 성공하려면 리더가 팀원들을 은사에 따른 적절한 배치와 질서를 세워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은사를 중심으로 팀을 세우는 것은 단순히 팀을 만드는 것이 아
니라 은사를 선용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역의 효율성을 극대화해 강력한 시
너지(synergy) 효과를 창출해 내는 것이다.
팀 사역의 핵심적 초점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데 있다. 섬김을 실천함으로써 다
른 이들을 행복하게 해 줄 때 자신이 행복을 경험하는 기회가 된다. 이것은 팀 사역
의 성원들이 서로에 대한 의미, 가치, 신념, 장점 등을 함께 공유함으로서 상승효과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팀 사역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교회의 본
질을 이해할 때 실행되는 것이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되시며 교회는 그의 몸이다.
(골:18절) 몸의 지체를 하나님께서 주신 다양한 은사를 개발하여 그 각각의 기능을 발
휘함으로써 몸의 사역에 기여한다.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에베소서 4장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허
락하신 은사의 목록을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은사들을 가진 교우들이 성령 안에서
상호 의존적으로 협력할 때 교회는 흑암의 권세로부터 영혼들을 구원하여 영원한 하
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할 수 있다.
전통적인 목회적 상황은 목회자 중심의 일원적인 형태가 지배적이었으나 사회의
다양한 변화 속에서 교회 역시 다양하고 효율적인 그리고 성경의 원리에 따른 형태의
팀 사역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팀 사역을 말하면 대개 한 교회 내에
여러 목회자가 각기 다른 목회 기능을 책임지고 함께 팀을 이루어 목회하는 공동목회
의 형태로 많이 이해되어 왔고 다소 발전해 왔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의 팀 사역은
단순히 목회자들 뿐 아니라 목회자와 성도가 함께 팀을 이루어 사역을 감당하는 것으
로 발전하였고 자리 잡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팀 사역의 형태는 교회를 더욱 성장하
게 하고 평신도의 참여와 역할을 확대에 의미를 부여한다.
제 2 절 평신도 팀 사역의 성서적 근거
1. 구약성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팀을 이루어 받은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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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를 이루시길 원하신다. 이것은 성서가 주장하고 있는 팀 사역의 원리이다. 팀 사
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일깨워야 한다.
교회 사역은 몇몇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부름 받은 모든 사람들의 과업이며, 개개인
의 책임인 동시에 특권임을 가르쳐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의 특성이다.
구약성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통
해 땅을 다스리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셨다(창1:28). 먼저 창조된 아담의 독처
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창조하시는데 이는 단순히 외로움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인간은 사명을 위한 존재이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혼자가 아닌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돕는 자가 반드시 필요했다.
이스라엘을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을 때 그는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주저했고 특별히 자신의 부족한 언변에 대해 토로했다. 하나님은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출 4:16)라고 말씀하시며 모세의 약점을 보완하여 함
께 팀이 되어 줄 동역자로서 아론을 보내 주셨다. 또한 모세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여호수아와 훌을 팀의 일원으로 보태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였다(출 17:10-12) .
그러나 구약성서에서 팀 사역의 기초석과 같은 말씀은 출애굽기 18장의 사건이
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재판하는 일이 과중하여 지쳐있자 장인 이드로가 모
세에게 팀을 조성하고 팀 리더들을 세움으로서 사역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것을
제안했고 모세는 그의 충고대로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을 세우고 그들에게
책임을 관리할 수 있는 정도만큼 나누어서 일을 위임한다. 이로써 모세는 더 큰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일이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
께 팀을 이루고 협력하여 이루어짐을 깨닫게 되었을 뿐 아니라 팀 사역의 원리로서
팀 사역의 멤버의 선정, 업무의 분배, 권위의 위임이라는 원리를 발견하게 된다.
느헤미야 3장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사명을 받은 느헤미야는 단 기간에
성벽을 재건하는데 있어서 상호 보완적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팀으로 구성하여 단
기간에 성벽을 재건하였다. 당시 예루살렘은 10개의 문과 4개의 망대가 성벽으로 연
결되어 있는 구조였다. 느헤미야는 45개의 집단으로 하여금 성벽의 구간을 분담하여
재건하게 하였을 뿐 아니라 분담 후에 가장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배치하였다. 자기
집 맞은 편 부분을 중수하였고(느 3:23)라는 것은 자기의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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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뜻이다. 이와 같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보다 효과적인 방법으
로 팀을 이루어 성벽을 완성하였다.
2. 신약성서
가. 복음서의 예수
예수님은 공생애 기간 동안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그들과 함께 팀을 이루어 효과
적인 사역을 감당하셨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팀을 구성하심으로써 그분의 공생애 사
역의 출발점으로 삼으셨다. 초기에 제자들을 선택하셨고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
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요 20:21)고 말씀
하셨다. 예수님은 혼자 일하시지 않으셨으며 제자를 또한 혼자 일하도록 보낸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도록 제자들을 보내신 것을 알 수 있다. 예수님은 열두 명의 제자를
선택하심으로 팀을 조직하여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셨다. 열두 명을 한 팀으로 모으셔
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셨고 사역을 감당하셨고 그들로 하여금 주님이 행하셨던 병 고
침과 가르침을 수행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셨다. 예수님은 결코 혼자서 일하지 않으셨
다. 먼저 팀을 구축하신 후 본격적인 사역을 감당하셨다. 그 분은 혼자서도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었음에도 팀을 이루어 사역을 감당했던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때로
는 이 팀을 두 명씩 여섯 개의 팀으로 나누기도 하셨다(막 6:7-13). 때로는 서로 다른
성품과 기질을 가진 제자들이어서 때로는 논쟁과 싸움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이 방법
을 줄 곧 사용하셨다. 예수님은 삶과 가르침을 통하여 제자들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새로운 인생의 목적과 가치관을 심어 주셨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삶을 사심으로
그들이 자신을 닮아가기를 원하셨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함으로써 능력을 부여받
고 사역팀의 기초석을 구축할 수 있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함께 삶을 공유함으로써
팀 리더와 팀원, 팀원 간의 상호작용의 극대화를 경험하였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제
자들과의 상호관계를 수립하시며 그들에게 복음 증거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실증하심
으로써 팀의 과업을 성취해 가신 것이다. 예수님의 주된 관심사는 사람들이었다. 예수
님은 팀을 사랑하고 돌보시면서 팀원으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능력을
부여하셨다. 예수님은 한 팀의 한 사람에 집중하셨다. 이는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
라의 비전을 공유하고 팀 리더와 팀원, 팀원 간의 상호작용의 극대화를 그들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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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경험하게 하셨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리더십의 전략은 열두 제자들의 팀을 구축하
고 그들에게 복음 사역을 전수하시는 것이었다. 그리고 나중에 이들은 세상을 변화시
키는 사람들로 성장했다. 이것은 좋은 팀 사역의 예이며, 교회의 사역의 지향점이어야
한다.
나. 바울
사도행전의 처음 교회는 공통된 비전을 향하여 함께 사역하는 팀 사역에 의해
생성된 신앙공동체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사도 바울과 그 주변의 동역자들 모두
가 예수님을 대신할 만큼의 완전한 리더십과 은사를 소유한 사람은 없었지만 그들 각
각은 그러한 변혁적인 사역에 매우 중요하고 분명한 역할들을 서로 감당하였다. 그들
은 상호 보완적인 은사를 가지고 상대방의 성장을 위하여 헌신하며 상호 책임을 졌
다. 특별히 세계 선교의 주역이었던 바울은 그의 선교여행에서 항상 팀으로 여행하며
사역하였다. 그는 혼자서 일하지 않고 언제나 다른 사람과 팀을 이루어 여러 종류의
사람들과 더불어 일했다.
믹스(Wayne A. Meeks)는 그의 책에서 1세기에 씌여진 바울 및 그
의 제자들의 서신서들(목회서신 제외)속에는 바울의 동역자, 대리인
등의 자격으로 바울과 여행했던 사람이 65명이나 거론되며, 사도행
전에 13명의 다른 이름이 추가됨으로써 거의 80명의 사람들이 바울
계열 기독교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하였다. 바울은 다수의 사람들과
더불어 사역했기에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므
로 위대한 바울의 사역을 팀 사역이라고 할 수 있으며, 바울의 팀
사역은 그의 사역을 성공시킨 요인이라고 본다.24)
이에 대하여 죠지 피터스(George Peters)는 성서에서 누구보다도 바울은 팀을 이
루는 사역하였고 항상 주변에 함께 팀을 이루어 사역하는 동역자들로 가득했다고 말
하고 있다. 여기에 뛰어난 팀 사역이 있었다.25) 바울은 바나바, 요한, 실라, 아볼로, 디
모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시므온, 루시아, 마나엔 등과 함께 팀으로 사역하였다. 특
히 바울과 바나바의 팀 사역은 신약교회의 대표적인 예로 꼽을 수 있다. 그들은 팀
24) 지용덕, 21세기 새로운 목회 구조로서의 팀 목회 (서울: 쿰란출판사, 2002), 51.
25) George W. Peters, A Theology of Church Growth (Grand Rapids: Zondervan, 1981),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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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역을 하기 전부터 오랫동안 관계를 맺어 왔다. 바울이 회심하자 예루살렘의 제다들
이 바울을 만나기를 두려워하였지만 바나바는 바울을 제자들에게 천거하여 그들과 사
귈 수 있도록 하였다(행 9:26-30). 후에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사역할 때 큰 무리가 더
하므로 다소에 있던 바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서 가르치는 사역을 함께 하였다.
이 사역은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왔고 그 결과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다(행 11:25-26). 성령께서는 이 두 사람이 팀 사역
에 적합하다는 것을 아시고 이방인 선교를 본격적으로 감당할 도구로 그들을 지명하
셨고 전도 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행 13-14장). 이와 같이 바울은 본질적
으로 팀으로 일하는 것을 모든 사역의 기초로 삼았다.
바울은 동역자(συνεργός)라는 말은 자신의 서신에서 자주 사용한다. “너희는 그
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롬 16:3), “우
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고전 3:9)라
는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이 목회자와 평신도의 관계를 동역자라는 개념으로 이해했
음을 알 수 있으며 동역자라는 개념을 목회자 뿐 아니라 평신도들과 여성에 이르기까
지 포괄적으로 사용하였다(빌 4:2-3). ‘동역자’라는 단어는 신약성서에 13번 사용되는
데 바울서신에서 골고루 사용되고 있다.(롬 16:3, 9, 21 고전 3:9, 고후 1:24; 8:23, 빌
2:25, 4:3, 살전 3:2, 몬 1:24)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주변에서 바울과 함께 사
역을 나누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바울의 선교외 목회는 결코 혼자가이 아니라
동역자들과 팀을 이루어 함께 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사도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혼자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함께’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 접두사 ‘sun'을 여러 군데 사용하고 있
다. 에베소서 2장-4장에 “함께 일으키사,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어져 가고” 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그리기 위
함이다. 따라서 모든 성도들은 서로 성장하도록 함께 돕고 연결되어 있으며 함께 교
회를 세워나가는 것이다. 즉 성도 각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서로 관계를 맺어 서로 도
와주어야 한다. 이것은 상호 의존 관계를 통해 건강한 교회가 세원진다는 뜻이다. 에
베소 교회의 교회 성장의 정의는 여러 차원에서 설명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가 되는 차원에서의 성장(엡 4:13), 공동체 전체의 성숙으로서의 성장, 그리스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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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까지 자라가는 성장, 서로 도움을 입게 되는 성장으로 요약될 수 있다.26) 
에베소서 4장 11-12절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영적 리더를 세우는 목적을 기록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를 부르신 것은 봉
사의 일을 위하여 “성도를 온전케”(엡 4:12)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복음 사
역을 위하여 그들의 삶을 헌신하는 자들이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역자이다. 목사나
소수인 리더만이 아닌 전체 회중이 사역자로서 교회의 모든 사역에 책임을 공유하여
야 한다. 이렇게 볼 때 팀 사역은 성경적인 지지를 받는 사역의 방법임을 알 수 있다.
결국 평신도 팀 사역은 훈련을 통한 팀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
지는 것이며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원리이다.
제 3 절 평신도 팀 사역의 신학적 근거
20세기 후반부터 평신도의 사역과 그에 따른 신학의 필요성이 서구사회에서 대
두되면서 평신도의 자각과 역할의 중요성이 교회 안에서 크게 자리하기 시작했다. 이
는 또한 세속화와 다양성의 사회로 급변하고 있는 교회에서 선교의 주체가 목회자 중
심으로 이해되어 온 전통적인 교회론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기에 이르렀다.27)
성경적으로 성직자와 평신도의 분리는 교회가 제도화됨에 따른 결과이지 성서적
배경에서는 근거가 없는 것이다. 이 점에 있어서 폴 스티븐스(Paul Stevens)는 교회
내에서 성직자-평신도의 구분은 성서에서 전혀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
고 그 관행은 끈질 지게 존속되어 왔다고 비판하였다.28)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의 제
사장직에 대한 이해로서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라는 사상보다 구약의 제사장의 오늘날
현현으로서 성직자에게 영적인 일들이 위임되었고 모든 평신도는 복종과 순종의 의무
만이 존재하는 것으로 제도교회가 위계질서를 이끌면서 평신도의 역할을 냉각시켜 왔
다. 또한 평신도라는 말이 종종 ‘전문적’이라는 말에 반대되는 ‘아마추어’라는 말이나
혹은 ‘숙련된’이라는 말에 반대되는 ‘자격이 없는’이라는 말의 동의어로 쓰이고 인식되
26) Paul Stevens and Paul Collins, 평신도를 세우는 목회자 (The Equipping Pastor), 최기
숙 역 (서울: 미션월드 라이브러리, 1997), 89.
27) 김흠영, 한국 평신도 신학의 과제 (서울: 교회성장연구소, 2003), 41.
28) Paul Stevens, 21세기를 위한 평신도 신학 (The Abolition of the Laity), 홍병룡 역 (서울:
한국기독학생출판부, 2015), 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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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져서 평신도의 개념이 부정적으로 흘러왔고 훼손되어 왔다.29) 이와 같은 논리는 교
회 안에 두 개의 계급과 그에 따른 위계질서를 양산하여 왔다. 성직자는 교회 안에서
신성한 일에 전념하면서 일상 속에 살고 있는 평신도들을 지도하는 임무가 있고 평신
도는 성직자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 교회구조가 고착되었다. 이와 같은 교회 안의 계
급이 이원론으로 이해되기 시작한 것은 주후 2세기 경, 로마 제국의 영향으로 통치자
의 계급으로 명명되었던 클레로스(kleros)의 위치가 교회구조 안에 들어오면서 지배자
인 성직자(kleros, clergy)와 피지배자인(laos, layman) 평신도로 고착화 된데서 비롯되
었으며30) 이러한 이해는 성직자는 우월하고 평신도는 열등하다는 고정관념을 교회 안
에 양산시켰다.
이러한 점에서 종교개혁은 오직 믿음과 성경과 은총에 의한 구원론을 가지고 비
성경적인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별을 폐지할 것을 주장한 운동이었다. 종교개혁자 말
틴 루터의 만인 제사장론은 기존의 이원론적인 위계질서로 설명되어진 성직자와 평신
도의 관계를 새롭게 이해하는 계기를 열어 주었다. 더 나아가 빌 헐은 “첫 번째 종교
개혁이 성직자의 손에 독점적으로 남아 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평신도들의 손에 넘겨
준 것이라면, 두 번째의 개역은 성직자의 손에 독점적으로 남아 있는 사역을 평신도
에게 되돌려 주는 것이다”31)라고 했다.
평신도 신학의 근간인 만인제사장의 관점에서 보면 평신도의 영역은 크게 두 가
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는 인간은 누구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께 직접 예배드
리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다. 그는 그리스도 이외에 다
른 중보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둘째는 평신도는 교역의 수행자라는 것이다. 평신도
사역은 교역의 개념을 포괄하는 넓은 의미의 봉사를 뜻하며 세례 받은 교인이라면 누
구나 그 부름에 참여해야 하는 것이다.32)
이 두 가지는 세상에서 교회의 모습을 실현해 나가는 형태이다. 평신도는 교회에
서는 목회자와 함께 사역을 감당하는 임무를 수행하며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아 빛과 소금을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평신도는
29) Greg Ogden, 새로운 교회 개혁 이야기 (The New Reformation), 송광택 역(서울: 미션월
드 라이브러리, 2000), 87.
30) 이정효, 한국교회 성장과 평신도 교육 (서울: 교회성장연구소, 2003), 60.
31) Bill Hull, 목회자가 제자 삼아야 교회가 산다 (서울: 요단, 1988), 29.
32) 박근원, 오늘의 목사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3), 87.
27
그리스도의 교회의 본질과 소명으로 말미암아 증거하고 봉사하기 위해 이 세상에 보
냄을 받은 자이다.
참된 평신도 신학은 평신도들이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의 분신들로서 교회뿐 아
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교와 사랑의 봉사에 동참하는 주체임을 회복하는 것이
다. 성직자와 평신도는 성령의 의해 만들어진 공동체에서 은사적이고 잠정적인 구별
일 뿐이다. 따라서 평신도에 대한 바른 신학적 이해가 없는 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유
기적인 몸으로서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어렵다. 교회의 직임과 은사를 통해서 유
기적인 상관관계가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직자이며
동시에 평신도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
나님께 부름 받은 동역자로서 평신도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평신도의 신앙성숙을 위
한 교육적 노력이야말로 교회의 진정한 성장을 위한 필수적 과제이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벧전 2:9)라는 말씀은 평신도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임과 동시에 세상에
대하여 제사장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자임을 천명하고 있다. 또한 사도 베드로는 “각
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
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
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
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
라”(벧전 4:10-11)고 고백한다. 이 말씀 속에서 교회의 사명은 평신도로 하여금 하나
님께서 각 개인에게 허락하신 은사를 통해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주체가 되도록 하
는 것이다. 따라서 은사는 결코 개인적인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
필요한 것으로 보는 것이 깊은 신학적 관점이다.
인간은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으로 창조되었다. 성서는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셨으나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우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자(시편 8:4-6)로 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
되었다는 성서의 인간이해는 모든 사역에 기본이 된다. 왜냐하면 정체성의 규명이 없
는 실천은 의미를 상실한 행동주의로 전락할 오류를 늘 안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적이며 섬김의 리더십을 가진 작은 창조자로서 하나님의 창조물을 관리
28
하는 ‘청지기’이다. 또한 영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또 응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은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그 분의 뜻을 실현하고 영
화롭게 하는 존재이다. 따라서 평신도 팀 사역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을
신앙의 주체로서 세우는 일이다. 모든 평신도는 역사 안에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살의 영역 전체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참여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평신도들을 신
앙과 사역의 주체로 세워주려면 은사를 적극적으로 개발해주어야 한다.
평신도 팀 사역을 거절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성경적인 원칙을 무시하는 것이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 은사가 부여되었으므로 다른 사람들을 더욱 효과적으로
섬길 수 있게 된 것이다. 성도들이 영적 은사를 활용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사역의
즐거움 뿐 아니라 교회의 건강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반면 단지 몇 사람에 의해서만
리더십이 발휘된다면 많은 평신도는 비주체적인 신앙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흔히 교회가 재미없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물론 교회를 재미로 다닌 것은 아
니지만 이 말속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 그것은 사람들이 신앙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재미없는 것이다. 교회에서마저 누군가에 의해 짜여진 프로그램에 기
계적으로 끌려가고 있다. 재미없다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사람들의 조용하지만 매우
심각한 저항이다. 왜냐하면 한 개인이 신앙인으로서 신앙행위에 대한 만족이 없다는
뜻이기도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에베소서 4장 11-12절은 평신도 팀 사역에 있어서 또 하나의 신학
적 근거가 되는 말씀이다. 교회 안의 교역자의 종류와 자격과 신분을 잘 설명하고 있
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 가운데 은사의 종류에 따라 교회의 직분을 세
우시되 다양한 형태의 목회사역을 감당케 하셨음을 보여 주고 있다. 목사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한다. 이 말은 성도
들이 봉사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을 온전케 하는 것이다. 결국 교회 안에 몇몇 사
람들에 의해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팀의 지도자가 성도들을 온전하게 구비시켜 교
회를 위한 팀의 일원이 되도록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사역을 감당하도록 돕는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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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평신도 팀 사역과 교회성장과의 관계
성장위주의 한국교회가 1990년대 중반 미국의 새들백교회의 사역을 소개한 릭
워렌(Rick Warren)의 책 목적이 이끄는 교회와 크리스티안 A. 슈바르츠(Christian A.
Schwarz)의 책 자연적 교회 성장이 한국에 소개되면서 교회성장의 새로운 패러다임
이 열리게 되었다. 그것은 교회가 건강하면 성장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과거의
성장원리와는 차이가 있는데 과거에는 교회가 성장하기 위한 요소로 목회자의 리더십
과 더불어 주로 교회의 예배당, 주차장, 시설, 프로그램 등에 초점이 맞추어졌으며 그
로 인해 성장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의 교회 성장은 획기적인 방법과 건물
등의 요소로 사람의 숫자를 늘리는 것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게 함으로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건강
한 교회의 요소 중에 평신도 사역의 활성화가 교회성장에 미치는 역할은 크다는 것을
두 책은 주장하고 있다.33)
슈바르츠는 자연적 교회 성장의 원리 8가지를 제시하면서 그 중 두 번째 요소가
은사 중심의 사역임을 말하고 있으며, 은사 중심적 사역이 교회의 건강한 사역과 성
장에 미치는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따라서 목회자의 역할은 교인들이 자신의 은사
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도록 도울 뿐 아니라 자신에게 맞는 은사를 따라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잘 조정해 주는 것이다. 또한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의 질적 특성 중 은사
중심적 사역이 개인의 삶이나 교회 생활에 기쁨과 만족감을 가져다준다는 것으로 나
타났다.34)
피터 와그너(Peter Wagner)도 일찍이 교회성장에 대한 11가지 원리 중 평신도의
역할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성장하고 있는 교회를 분석한 결과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은 평신도들이 주체적으로 자신의 은사를 선용하여 사역에 참여하는 교회들이라
고 한다. 또한 그는 교회가 성장하려면 여러 요소들이 작용하는데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하며 기꺼이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소명 있는 목회자와 더불어 평신도들의 주
33) Christian A. Schwarz, 자연적 교회성장 (Natural Church Development), 윤수인 역(서울:
도서출판 NCD, 2000), 9.
34) Schwarz, 자연적 교회성장,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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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 사역 참여, 효과적인 전도의 방법, 효율적인 교회 공간 등을 들었다. 그 중에 가
장 중요한 것을 목회자의 지도하에 움직이는 평신도와의 협력 사역이 있을 때 가장
잘 성장한다고 주장한다.35)
해롤드 피케트(Harold L. Fickett, Jr.) 역시 성장하는 교회 지표들을 말하면서 성
경중심, 전도하는 교회, 신임 받는 지도력, 은사의 전문화 등을 들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중생교인의 확보를 들었다.36) 여기서 중생교인이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주신 은사를 선용하여 사역에 참여하는 성도들을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교회성장의
원리에 여러 요소가 있지만 무엇보다 평신도가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훈련하고 은사
가 선용되는 것이 교회성장의 요소이다.
초대교회에서도 복음의 폭발적인 성장 뒤에는 평신도들의 복음 전파에 대한 헌
신에 있었으며, 초대 한국교회 역시 비슷한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을
토대로 교회성장에 있어서 평신도의 역할은 목회자의 역할과 함께 교회 성장에 있어
서 대단히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평신도의 은사를 선용할 수 있는 목
회리더십이 교회에 필요한 것이다. 결국 교회의 건강한 성장은 모든 성도들의 사역
(the ministry of all believers), 즉 목회자이든지 평신도이든지 만인이 제사장직을 감
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종교개혁자들은 제사장직이 더 이상 소수의 성직자들에게 제
한되지 않으며, 제사장직이 모든 신자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임을 천명했던 것이 이제
는 제대로 실현되어야 할 시점이다.
제 5 절 평신도 팀 사역의 장점과 장애요소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병폐 중 하나인 직분에 대한 문제, 즉 직분에 대한 지나
친 위계적인 정서는 한국 교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 팀 사역은 사역 구조의 갱신을
통해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 개혁적 요소를 내재하고 있다.
라드 윌슨(Rod Wilson)은 팀 사역의 유익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
다.37)
35) C. Peter Wagner, Your Church Can Grow (Ventura, CA: Regal, 1984), 35.
36) Harold L. Fickett, Jr., Hope for Your Church: Ten Principles of Church Growth
(Glendale, CA: Regal, 197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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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팀 사역은 여러 가지 은사를 동원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
에게 선물로 주신 은사는 다양하다. 따라서 교회 안에 여러 성도들이 있다는 것은 다
양한 은사가 공동체 안에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팀 사역은 교회 공동체 안에
내재해 있는 여러 가지 은사를 동원할 수 있고 성도들이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
역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팀 사역은 더 많은 사람들을 참여시킴으로
서 개인이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자원과 아이디어, 에너지를 공급한다. 이는 개인의 통
찰력의 문제를 직면할 때 팀 사역만큼 광범위하지 않고 깊지 못하다.
둘째, 팀 사역을 통해서 지도자들은 지혜를 서로 나누면서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다. 개인의 지혜보다 팀의 지혜가 더 뛰어나다는 것이다. 팀 사역은 무엇보다도 불
완전한 한 인간이 모든 것을 독점하여 전체를 망치게 하는 일을 여러 면에서 방지해
준다.
셋째, 팀 사역은 상호성(mutuality)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팀 사역을 잘하면 서로
하나가 될 뿐 아니라 큰 힘을 발휘할 수가 있다.
넷째, 팀 사역은 여러 사람이 사역을 감당함으로 개인에게 집중되는 지도력에 비
해 건전하고 튼튼한 대표성을 갖게 한다.
또한 정인수는 팀 사역이 주는 유익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38)
첫째, 팀 사역은 각 교회에 평신도들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자원과 재능과 창조
력과 에너지를 깨우는 일이다. 마치 파레토의 원리처럼 20%의 헌신된 사람들이 80%
에 예배된 참석하는 사람들의 사역까지 모두 감당하고 있다.
둘째, 팀 사역은 교인들이 자신의 사역을 발견하는 현장이다. 전통적인 사역 형
태의 교회 구조는 일방적인 하향적 의사 전달과 수직적 사역 질서에 대한 교인들의
무관심이다. 반면에 팀 사역은 자발적이고 헌신적으로 사역을 감당할 뿐 아니라 교인
자신들 스스로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시간과 물질을 헌신하는 사역구조이다.
세 번째 팀 사역은 교인들에게 주인의식을 심어준다. 전통적인 교회 사역의 구조
는 극히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교회에 대한 주인의식을 강화시키는 경향이 있고 이에
따라 과도한 책임감과 사역의 부담으로 영적 침체와 탈진을 야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37) Michael J. Anthony, 병든 세상 건강한 목회 (The Effective Church Board: A Handbook
for Mentoring and Training Servant Leaders), 권택조 역 (서울: 예찬사, 2000), 117-118.
38) 정인수, 성령으로 혁신하는 리더십 (서울: 두란노, 2012), 118-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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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사역은 각자 자신의 은사대로 다양한 사역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함으로
해서 주인의식을 지닐 수 있어 자연히 교회에 대한 소속감과 애정을 갖게 된다.
넷째, 팀 사역은 성도들을 적절한 곳에 배치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선용하도록 하며 약점을 최소화하는 반면 장점은 최대화하는 사역이다.
다섯째 팀 사역을 통해 목회가 전문화, 세분화된다. 몇 몇 사람들의 의한 사역의
독점을 방지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함께 사역을 함으로 인해 사역의 질을 향상시켜준
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각종 은사를 소유한 수많
은 교인들이 자신의 은사를 썩히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많은 교인들
이 사역에 참여하는 것에 관심이 있으나 제안을 받은 적도 없고 참여의 방법을 알지
못한다. 팀 목회건 팀 사역이건 함께 공동의 목적을 성취하고자 하는 팀 사역은 그
논의나 시행에 있어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이유로 전반적인 교회
분위기에서 팀 사역의 발목을 잡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평신도 팀 사역
을 이루고자 해도 이를 방해하는 장애요소들도 문제로 작용한다.
첫째는 목회자 자신의 문제이다. 지도자의 역량은 그 공동체에 그대로 반영된다.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목회자 중심으로 교회가 운영되어 왔다. 따라서 평신도들은 교
회를 섬기는데 수동적인 성향이 강하고 그것이 또한 신앙의 미덕인 것으로 주입되어
왔고 그렇게 인식되어 왔다. 하나님께 부름 받은 사역자로써의 평신도의 정체성을 확
실히 인식시키지 못한 탓에 목회자에 대한 의존성이 높다. 이러한 현상은 신학의 부
재, 잘못된 성경해석과 그에 따른 목회자의 권위주의에서 기인한 것이다. 목회자는 특
권의식과 이에 비롯된 자기중심적이고 방어적인 자세를 지양하고 목회자와 평신도가
서로 상호 작용 속에서 교회를 활성화하는 길을 모색하여야 한다. 동시에 평신도를
사역자로 세우는데 많은 시간과 열정과 인내를 감수해야 한다.
둘째는 교회 문화의 문제이다. 문화라는 단어는 폭 넓게 쓰이고 있으며 그 정의
가 다양하다. 사람에게 저마다의 독특한 개성이 있듯이, 어느 사회든 그 나름의 특성
과 분위기가 있다. 사회나 조직의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가치관과 신념, 이념, 습
관 같은 것을 문화(culture)라고 한다. 문화는 조직 구성원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다듬
어지고 의식화된 존재 양식과 행동 양식으로 정의할 수 있다.
33
조직문화(organizational culture)는 한 조직체의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가치
관(value)과 신념(belief), 이념(ideology)과 관습(habit), 규범(norm)과 전통(traditional)
그리고 지식(knowledge)과 기술(skill)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이
러한 조직 문화의 개념을 교회 조직체에 적용한 것이 교회문화이다.
문화란 혼과 같은 것이다. 인간의 육체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면 그 인간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 마찬가지로 조직에 문화가 없다면 그 조직은 죽은 것과 같다. 어떤
조직이든 혼(문화)이 스며있어야 한다. 결국 어떤 문화, 어떤 혼이냐가 문제이다.39) 한
국 교회 문화 중 가장 심각한 문제는 목회자 중심의 구조인데 이러한 구조의 원인은
한국 사회의 전통적인 유교의 가부장적인 사회구조의 영향에 있다. 전통적인 한국의
가족제도는 가부장을 정점으로 하는 수직적 공동체로 제왕을 정점으로 하는 국가의
축소형태였다. 이러한 가족제도 속에서 가부장은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 받고 있으며,
가족성원끼리의 수평적 인간관계는 거의 무시되었다. 이러한 문화유산이 교회의 유형
과 목회구조속에 그대로 반영된 것이 한국의 목회자 중심의 목회구조이다.
이러한 목회구조는 교회 리더십의 일원화로 급변하는 시대상황에 신속하게 대처
하는 장점도 있어 한 때 교회성장에 도움이 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목회자에
게 모든 책임과 권한이 부여되어 과다한 업무로 인한 효율성의 저하와 목회자의 잘못
된 권위주의를 양산했고, 평신도들을 모든 면에서 수동적으로 만들었으며 또한 모든
책임과 권한이 목회자에게 집중되는 현상을 초래하였다. 따라서 팀 사역이 제대로 발
휘되려면 교회내의 목회 구조, 교회의 역사와 정서 등을 고려하여 그에 따른 팀 사역
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는 평신도 자신의 문제이다. 평신도가 교회와 사역의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사역의 주체로 보기를 원치 않는다는 점이다. 시대의 변화, 종교성의 감
소, 목회구조의 문제, 맞벌이와 자녀교육, 경제적인 문제 등의 다양한 요소들로 인해
대부분의 성도들은 주일 예배만 드리는 선데이 크리스천이 되기를 원한다. 평신도의
사역이 한국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사실 대부분의 교회들은 여전히 평신
도들이 사역에 있어서 피동적인 객체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신앙생활은 오히려 삶을 여유롭게 넉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물질주의적 인간으로
39) 이의용, 교회 문화 혁명 (서울: 기독신문사, 1999),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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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시켜 더욱 영적으로 답답하며, 신앙과 삶의 의미와 보람을 찾지 못하게 한다. 따
라서 교회는 이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양육하여 다시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 자신과 삶의 의미
를 재발견하게 하는데 평신도 사역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급변하는 시대적 변화와 교인들의 의식 변화 속에서 한국교회는 그에 따른 대응
을 하지 못해 침체의 상황을 겪고 있다. 복음의 본질적인 내용은 변화할 수 없지만
그 내용을 실어 나르는 도구들의 변화가 필요한데, 그 내용은 평신도의 은사를 통한
팀 사역을 강화하는 목회구조의 변화가 필요하다. 전통적인 목회 구조는 목회자 중심
의 구조였다. 이러한 구조는 과거 목회현장에서 효과적인 결과를 창출해 낼 수 있었
을 때가 있었지만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이 시대의 패러다임에는 적합하지 않
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목회자 뿐 아니라 평신도가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를 선용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는데 존재의 목적이 있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평신도들이 사역의 주체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평신도의 사역이 교권주의에 의해 약화되었고 그에 따라 성도들은
신앙의 기쁨을 상실하게 되었고 사역을 통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예수님도 공생애 사역을 제자들과 팀을 이루어 하셨다. 바울은 수많
은 동역자들과 더불어 목회와 선교를 효과적으로 감당하였다. 오늘날 침체의 상황 가
운데에서도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의 특징은 평신도가 사역하는 교회들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시대의 적합한 목회 구조는 평신도의 팀 사역과 은사의 활용이
가능한 목회 구조를 가져야 한다. 따라서 교회는 평신도의 팀 사역의 정당성, 은사 활
용의 중요성, 은사의 확인과 분석 등에 대한 성서적이고 신학적인 사역의 근거를 재
인식시켜 평신도를 사역자로 세우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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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은사배치사역을 통해 평신도를 구비케 하는 목회 리더십
제 1 절 은사의 본질과 평신도 팀 사역
은사란 하나님께서 거듭난 성도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들이다. 은사라는 헬라어
단어는 카리스마(χάρισμα)이다. 이 말은 은혜라는 의미를 가진 카리스(χάρις)에서 나
왔다. 은혜의 결과가 성령의 은사이다. 따라서 교회의 신자들의 다양한 능력은 영적
은사들의 결과로써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자연적 성질의 것이 아니라 능력의 원천이신
하나님의 부여하심이다. 따라서 은사는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사역의
에너지이다. 하나님은 거듭난 모든 성도에게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방법으로 은사를 주신 것이다. 또한 은사는 개인에게 뿐 아니라 은사
를 통하여 교회 공동체를 온전히 세우는 데에도 목적이 있다.
그레그 옥덴(Greg Ogden)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교회의
덕을 세우며, 그들의 동료들을 강건하게 할 뿐 만 아니라 교회의 영향력을 세상의 믿
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확대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고 설명한다.40)
결론적으로 은사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로 구원의 증거
와 하나님의 체험의 통로이며 사역의 능력의 원천이며 교회를 건강하며 기쁘게 섬길
수 있는 섬김의 능력이다. 이러한 은사는 교회 안에서 성도 상호 간에 이루어지는 사
역을 효과적으로 감당하여 교회를 건강하고 역동적이게 만든다. 사도바울은 하나님께
서 은사를 성도들에게 주신 목적을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엡 4:12)고 하였다. 또한 은사는 신자 개인이 신앙
40) Greg Ogden, Discipleship Essentials: A Guide to Building Your Life in Christ
(Downers Grove: InterVarsity, 1998),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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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을 유지하며 발전시켜 나가는 힘의 근원인 동시에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도하
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능력의 원천인 것이다. 평신도가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를 활용한 교회들의 공통된 특징은 무엇보다 성도들이 영적 기쁨을 회복하게 하
고 사역의 역동성을 통해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교회 성장학자인 Donald McGavran은 자신들의 저서에서 교회 안에
평신도의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들을 사역자로 훈련시킬 때 교회는 성장한다고
말하고 있으며41) Peter Wagner 역시 교회가 성장하는 11가지 원리 중 두 번째로 평
신도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즉 역동적인 교회들의 표징으로 평신도들이 자신의 은
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를 사역의 현장에서 활용함으로 영적 기쁨을 누림과 동시에 교
회에 영적 활력을 불어 넣어 준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강조한다.42)
평신도의 팀 사역의 출발은 하나님께서 각기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은사에서부
터 시작된다.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이며, 내게 주신 은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팀을
이루어 사역할 수 있는 은사의 계발과 분석들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교회는
평신도를 교육하고 훈련하여 개인으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해야
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교회의 사역자로 세워져야 한다. 그러므로 훈련받는 평신도도
자기가 받은 은사와 능력을 최대한 계발하려는 태도가 필요하고, 교회도 모든 성도들
사역자로 세우기 위한 비전을 가져야 한다.
성경은 어느 곳에서도 사역자를 교회의 나머지 사람들로부터 구별된 특정 계층
의 사람을 가리키지 않는다. 헬라어의 디아코니아(διακονία)라는 명사는 섬김
(service), 사역(ministry), 사명(mission) 등으로 번역되는데, 디아코니아가 사람을 지
칭할 때 쓰이는 디아코노스(διάκονος)는 문맥에 따라 종들, 사역자들로 사용된다. 그
런데 이 안에 담고 있는 중요한 사실은 섬김이나 사역이 영적 은사와 동의어이다.
예수께서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막 10:45)고 말씀하셨을 때 종의 모범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이다. 섬김은 사역을 수행하는 방식을 나타내고 있으며 사역
은 사역을 행하는 자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동의 유익을 위하여 수행되어야 하는 것
41) D. A. Mcgavran and Win Arn, Ten Steps for Church Growth (San Francisco:
Harper&Row, 1977), 51-59.
42) C. Peter Wagner, Your Church Can Grow (Ventura, CA: Regal, 1984),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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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고전 12:7), 결국 은사는 본래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
주는 것을 뜻한다.
바울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선물들이 우리의 사역을 행하는 데 필요한 방편이라
는 것을 주지시킨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전 12:7)는 말씀에서 바울은 분명히 각 사람이 선택된 소수가 아니라 몸 전체를 구
성하는 지체들, 곧 하나님의 백성 모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사역이란 하
나님께 은사를 받은 모든 성도들의 본분이다.
교회는 팀 사역을 위하여 평신도 사역자들도 그리스도의 사역자로 세울 뿐 아니
라 그 사역을 꾸준한 인내로 지속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교회에서 필요한 사역자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어떻게 그들의 리더십
을 계속해서 개발 해 줄 것인가의 계획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평신도들도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로 자신을 개발하여 더 책임 있는 사명을 감당하며, 궁극적으로
는 하나님 나라 사역에 끝까지 쓰임 받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교회내의 사역
시스템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평신도 사역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제 2 절 은사 분석과 배치의 중요성
은사발견의 형태는 본인이 자신의 신앙생활 속에서 경험을 통해 은사를 발견하
는 것과 가장 보편적인 방법인 설문지의 질문을 통하여 은사를 발견하는 방법이다.
본 논문에서는 주로 설문형 은사 발견 방법을 주로 적용하게 될 것이다.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와 사람들을 위
하여 봉사하도록 성령께서 모든 지체에게 주신 특별한 영적 선물이며 하나님의 은혜
와 깊은 연관성이 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의 자랑을 위하여 주어진 것이 아니므로 다
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되어져야 한다.43)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은사에 대해 로마서 12장 6-8절, 고린도전서 12
장 4-11절, 에베소서 4장 11절을 통해 여러 가지 은사를 서술하고 있다. 이것은 하나
43) Donald Bridge and David Phyper, 성령의 은사와 교회의 위치 (Spiritual Gifts and the
Church), 문석호 역 (서울: 아가페출판사, 197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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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께서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하나의 유기체로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각 지체의
기능까지도 결정하였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령이 각 성도에게 주신 은사
를 따라 사역에 배치되고 봉사하시기를 원하신다. 이 은사들은 하나님의 교회의 건강
한 성장과 성도 개인의 신앙성숙에 큰 힘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교회가 평신도의 은
사를 발견케 하도록 돕고 이 은사들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사용되어 질 수 있
도록 하는 것에 힘써야 한다.
윌로우크릭 커뮤니티교회(Willow Creek Community)의 빌 하이벨스(Bill Hybels)
와 그의 동역자로 은사배치사역(Network Ministry) 전문가인 브루스 벅비(Bruce
Bugbee)는 성경에 나타난 성령의 은사를 23개로 정의한다.44) 피터 와그너(Peter
Wagner)는 은사를 27가지로 설명하고 있으며45) 20세기 중엽 목회 현장에서 은사의
중요성을 일깨운 레이 스테드먼(Ray C. Stedman)은 16-17개의 은사가 있다46)고 말한
다. 이외에도 다수의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은사를 각자의 신학적 배경과 현장 목회의
사역에서 얻은 경험으로 다르게 분류하고 있다.
배광모는 그의 논문에서 윌로우크릭 커뮤니티교회의 경우 이런 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빌 하이벨스와 브루스 벅비의 경우 성경에 나와 있는 공
통적인 은사를 제외하고 특별한 은사의 목록을 언급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빌 하이벨
스와 브루스 벅비가 구분한 23가지 은사에서 특별한 것은 예술의 은사와 재주의 은사
이다. 이는 그들이 지향하는 예배와 사역과 은사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이 은
사는 신약성경에 근거한 은사는 아니지만, 윌로우크릭 커뮤니티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술의 은사에는 찬양, 악기, 댄스, 드라마 등 예술적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교회에서는 항상 예배시간의 60%가 창작예술의 은사자
들에게 의해서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를 배후에서 돕는 무대 음향과 조명
등의 모두 여기에 해당하며 그들이 사역과 밀접하게 연관될 수 있는 은사이므로 은사
의 목록에 첨가한 것이다.47)
44) Bruce Bugbee, What You Do Best in the Body of Christ (Michigan: Zondervan, 1995),
60.
45) Peter Wagner, 교회성장 될 수밖에 없는 성령의 은사 27가지, 김재선 신형선 역 (서울: 예
찬사, 2000), 9.
46) Ray C. Stedman, 그리스도의 지체 (Body Life), 홍성국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94),
52.
47) 배광모, “한인교회의 은사배치사역 방법론” (D.Min. diss, Fuller Theological Semin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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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하고 세분화된 현대사회 속에서 교회 또한 요구가 다양하다. 이러한 다양한
요구를 만족 시킬 수 있는 대안은 교회의 최대 자원인 평신도를 그들의 은사에 따라
배치하여 전문성을 갖게 하여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케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회는
평신도 양육을 통해 리더십을 개발하고 평신도를 각 사람에게 가장 알맞은 사역에 배
치하여 봉사의 삶을 살게 하며, 동시에 그들의 리더십을 개발해 주어야 한다. 그런 면
에서 평신도 개개인의 은사가 무엇이며 어떻게 배치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은사분석과
배치사역이 대단히 중요하다
평신도의 사역배치를 위해 은사 점검과 분석을 통한 사역배치와 그렇게 배치된
곳에서 일정 기간 사역한 후에 사역평가를 가지고 그에게 그 사역이 적합한지 아니면
다른 사역을 해야 할지 정하는 평가에 따른 사역 재배치,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일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 평신도 팀 사역의 핵심이다.
그러나 그동안 교회의 목회현장에서 많은 성도들은 자신의 은사에 대해 무지하
였고 이 문제에 대해 도와주는 사역도 일천했다. 그리스도를 위한 섬김과 봉사에 관
심을 두기 보다는 주로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을 강조해 왔다. 초대교회에는 교역자와
평신도의 본질적인 구별이 없었다. 사도들의 직분이 중요하게 여겨지기는 했지만 그
것이 교회의 계급을 구분 짓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교회가 수적으로 성장하고 이
단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면서 교회는 제도화되기 시작했고 콘스
탄틴 이후 안수와 성례전의 권위를 지닌 클로레스(klores)라는 새로운 성직자 계급이
생겨나게 되었고 교직제도는 더욱 발전하면서 평신도의 역할은 점차 줄어들게 되었
다. 더욱이 중세시대 교황 중심의 계층적 질서 속에서 평신도의 위치는 최하위로 전
락하였다. 그러나 16세기 Martin Luther가 모든 평신도들의 만인제사장직을 주장한
후에 교회는 평신도들의 사역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최근에는 평신도들이 자신의
영적인 은사를 확인하고 교회 사역의 한 부분을 담당하도록 장려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가 되었다. 그러나 사실 한국의 대형교회들에서나 이러한 모습을 찾을 수 있지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아직도 미비하거나 제대로 된 시스템의 부재나 방법의 부재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은사는 성령께서 당신의 주권에 따라 개인에게 교회를 섬기도록 주신 것이기 때
2005), 16-17.
40
문에 인위적으로 사람을 사역에 배치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교회의 은사배치사역을
통해 각 성도들이 자신의 은사를 보다 명확하게 분별하고 난 후에 사역에 배치되어야
한다. 만일 교회가 이러한 사역 또는 행정력이 뒷받침 되어 있지 않으면 사역을 위해
사람을 세우는 것에 많은 오류를 범하게 되고 평신도의 영적 기쁨을 제공하는데 아무
힘을 발휘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은사를 통해 얻어지는 사역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성령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이며, 그 은사를 통해 교
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사역을 할 수 있으며, 또한 공동체에 어떤 덕을 세울 수 있
는지 면밀히 분석한 후에 은사를 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
제 3 절 구비케 하는 목회 리더십
전술한 바와 같이 교회의 역동성과 성장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히 필요한
것은 목회 리더십의 변화이다. 목회 리더십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그룹과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역동적인 과정이며48) 하나님이
주신 책임을 이루는 것이다. 즉 성도들을 장성한 그리스도인들로 구비시켜 그들과 함
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성장시키는 일이다.
평신도의 팀 사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평신도를 사역의 주체로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출발은 목회자 자신의 명확한 역할 지각이며 목회자에게 필요한 가장 기본적
인 목회리더십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국교회의 목회리더십의 형태는 목회자 중심
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성장의 둔화와 위기까지 겪고 있는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 목회 리
더십의 변화가 절실히 필요하다. 목회자는 교회가 살아 있는 그리스도의 몸임을 깨닫
고 모든 신자들에게 그 사람의 은사대로 자신의 역할과 사명을 부여해 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그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전의 목회에
서 평신도는 목회자의 종속적 관계에서 협력하였다면 새로운 목회 리더십 속에서 평
신도와 목회자는 동역자라는 점이다. 미래교회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전부터 미래목
회는 대중적 카리스마 목회가 아니라 평신도 중심의 목회여야 하며 그들은 은사에 따
48) Robert Clinton, The Making of a Leader (Colorado Springs, CO: NavPress, 199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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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사역자로 구비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회의 내용이라 말하고 있다.49)
평신도 중심의 목회의 핵심은 평신도가 사역의 중심에 있게 하는 것이다. 기존의
목회에서 평신도는 사역중심이 아니라 직분중심이었다. 평신도의 은사와 역량과는 상
관없이 시간이 흐르면 자연히 직분을 맡아 활동했다. 그러나 직분중심의 목회의 약점
은 평신도가 직분을 감당하면서 진정한 영적인 기쁨을 맛보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신앙이 형식화되어 가도 역동성을 상실하는데 있다.
따라서 사역은 그리스도의 삶을 함께 누리기 위해 부르심을 입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할 때,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리더십은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자
신들에게 맡겨진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구비케 하는 것임을 스스로 지각하는데서
시작할 수 있다.
달리 말하자면 목회자가 전문적인 훈련은 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구비시켜 주고 배치시켜 주기 위해서이다. 이 구비시키는 사역은 교회
안에 중심적이고 특별한 사역이다. 성도들에게 그들의 영적 은사들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고 자질을 찾아 낸 후 훈련시키는 일이 목회자의 할 일이다. 오늘날 목
회자들이 성도들을 구비시키는 일에 집중해야 할 때이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불신자들에게 많은 에너지와 열정을 쏟아온 반면 평신도들을
훈련시켜서 동역하는 일에는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 다행히 1990년대 이래 한국교
회에서도 평신도 훈련과 사역에 대한 관심이 증대했으나 여전히 많은 교회들이 사역
의 중심에 평신도를 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근본 문제 중에 하나가 목회
자가 평신도를 구비시키는 목회구조를 갖지 못한데 중요한 이유가 있다.
평신도 팀 사역과 구비시킨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함께 하는 개념이다. 평신도 팀
사역은 평신도가 하지만, 그것을 하도록 준비시키는 것은 목회자이다. 따라서 구비케
한다는 개념은 평신도 팀 사역에서 아주 강조되는 중요한 개념 중의 하나이다.
‘구비시키다’는 헬라어 카타르티스모스(καταρτισμός)가 영문으로는 구비시킨다
(equip, RSV), 완전케 한다(perfect, KJV), 준비시킨다(prepare, NIV)의 세 가지 뜻으
로 번역되며 평신도 팀 사역의 주요 본문인 에베소서 4:12절에는 “온전케 한다(엡
4:12)”로 쓰인다.
49) 이성희, 미래사회와 미래교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6),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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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전케 하다’는 아르티오스(ἂρτιος)는 알맞은, 완전한, 적절하게 움직이는, 특정
한 상황에 응하는 등의 다양한 의미를 갖는데 그리스도의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개인
적 훈련의 중요성과 그 목표가 무엇인지 제시하고 있는 말이다.
‘구비시키다’가 지닌 다양한 의미는 신약성경에 예수께서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
로 삼기 위해 부르셨을 때 어부였던 그들이 종국에는 예수를 닮을 때 온전케 될 것을
말씀하실 때 사용되었고(눅 6:40), 사도바울은 고린도교회 분열을 꾸짖으며 모든 회중
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라 말하면서 고린도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기를 기도하였고 그렇게 될 것을 권면했다(고후 13:9-11). 또한 갈라디아 성도들에
게는 온유한 심령으로 죄를 범한 자를 바로잡아 주어야 한다고 하였고 (갈 6:11) 데살
로니가 성도들에게는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기를 희망했다(살전 3:10). 히브리서
신의 저자는 히브리 공동체를 향하여는 그리스도는 모든 선한 일을 위해 우리를 온전
케 하시는 분이라고 하였다(히 13:21). 이와 같이 구비시킨다(equip)는 것은 고치다
(mend), 회복하다(restore), 세우다(establish), 기초를 놓다(lay foundation), 준비하다
(prepare), 훈련하다(train)의 뜻을 가진 말이다. 50) 따라서 목회자가 사역을 평신도와
나누는 목회(shared ministry) 개념이다. 이를 통해 평신도 사역자들이 주인이라는 의
식을 갖도록 해주는 것이다.
제 4 절 이퀴핑 교회(Equipping Church)의 모델
폴 스티븐스(Paul Stevens)는 초대교회는 오로지 하나의 그룹인 하나님의 백성들
(laos)만이 존재했다고 말하고 있으며 초대교회 안에 존재하는 리더들 역시 하나님의
백성들 중의 하나의 일원이지 어떤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 않았다고 지적한
다.51) 그러나 교회가 점점 제도화되면서 성직자들은 평신도들을 지배하는 패쇄 된 그
룹으로 변질되었고 그 결과 평신도들은 자연히 수동적이며 비전문적이고 일반적인
사람들의 지칭으로 불리워졌다. 이러한 구조는 중세시대에 극에 달했으나 종교개혁을
기점으로 지금까지 평신도들의 역할론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제자리 찾기가
50) Ogden, 새로운 교회 개혁 이야기, 126-131.
51) Paul Stevens, The Other Six Days: Vocation, Work, and Ministry in Biblical
Perspective (Grand Rapids: Regent College, 199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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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이러한 이분법적 대립구조가 오늘날에도 거의 모든 교회에서
여전히 발견되는 것이 현실이며 평신도가 배제된 목사 1인 중심의 수직적 교회구조를
강화시키는 악순환은 여전하다고 하겠다. 반면에 평신도들을 훈련하는 일에 집중하고
훈련받은 평신도와 목회자가 함께 동역하는 교회들은 그 안에서 목회자와 함께 리더
십을 나누고 동역하는 사역의 모범을 보여 주고 있다.
황병배 교수는 오늘날 교회가 회복되어야 할 모습을 이퀴핑 교회라고 말한다. “
이퀴핑 교회란 체계적이고 잘 계획된 평신도 훈련과정을 통해 훈련받은 평신도 사역
자들을 배출하고 이들이 목사와 함께 다양한 사역을 창의적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공동체 ”라고 정의한다.52)
이퀴핑 교회의 주요 특징은 첫째 목회자의 주된 역할은 평신도의 훈련이다. 목회
자의 시간의 많은 부분을 평신도 훈련에 할애해야 한다. 평신도 사역자와 비전을 공
유하고,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함께 기도한다. 또한 평신도 사역자들이 사역
에 대한 의식을 강화시켜며 책임감과 열정을 가지고 사역에 임할 수 있도록 돕는다.
둘째는 평신도 지도자들은 반드시 훈련받은 사람이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훈련을 통
해서 높은 수준의 파트너쉽과 헌신도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셋째는 목회자와 평신도
가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에 부름 받았다는 의식을 공유하며 각자가 받은
성령의 은사를 따라 함께 일하는 목회구조를 갖는 것이다. 진정한 의미의 사역 나눔
은 목회자와 평신도가 상명하복의 관계가 아니라 동등한 동역자의 관계를 맺고 서로
존중하고 지원하면서 교회를 함께 이끌어 가는 목회형태를 취한다. 따라서 사역 나눔
을 위해서는 반드시 평신도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시키는 체계
적인 훈련과정과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개념 속에는 목사가 교회를 이끌어 가는 기존의 구조가 아니라 목사와
평신도가 함께 이끌어가는 수평적인 구조로서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이끌어가는
구조로 바뀌어야 하며 이러한 구조가 실제화 되려면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
는 지체들이 은사를 따라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은사중심의 공동체로 변모해야
한다.53) 이러한 구조는 교회가 균형 있게 성장하도록 도울 뿐 아니라 지역 사회의 다
52) 황병배, “효과적인 평신도 훈련과 사역을 위한 제언,” 선교신학 제19집 (2008), 276.
53) Greg Ogden, The New Reformation: Return the Ministry to the People of God (Gr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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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필요에도 적극적으로 응답할 수 있어 지역사회와 교회의 유기적인 연대도 가능
하게 한다.
결국 평신도의 사역은 성도를 구비케 하는 이퀴핑 교회의 목회구조라 할 수 있
으며 한국교회 안에 만연해 있는 목회자와 평신도간의 이분법적 구조와 수직구조를
개선하는 목회 구조이다. 또한 평신도가 은사를 통해 사역의 주체로서 당당히 역할을
감당하는 과정이며, 목회자가 체계적인 훈련 과정을 통해 성숙한 평신도 지도자들을
생산해내고 그들과 함께 사역을 공유함으로써 목사와 평신도간의 관계를 동역자의 관
계로 상승시켜 교회를 함께 이끌어 갈 수 있다. 따라서 이퀴핑교회는 평신도 훈련과
사역이 활성화를 통한 교회 갱신의 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54)
제 5 절 은사배치사역을 통한 교회 활성화 사례
1910년에서 1930년대는 미국 역사상 미국인들이 교회를 가장 많이 다니던 세대
라고들 한다. 그리고 1940년대와 1950년대는 미국 교회의 전성기였다. 그러나 1960년
대 미국사회는 교회 출석률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더 이상 미국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선교사를 받아야 할 선
교지가 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며, 2016년 현재에는 하루에 100개의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이다.55)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문을 닫는 수만큼 끊임없이
개척하는 교회들이 있으며 그 속에서도 여전히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들도 있다. 그
중에서도 성장하고 있는 교회들의 공통점은 평신도 사역의 활성화를 들 수 있다.
평신도 사역의 모범은 이미 한국교회에 잘 알려진 바 있는 윌로우크릭 커뮤니티
교회(Willow Creek Community)와 새들백 교회(Saddleback Church)이다. 이 두 교회
는 이미 한국교회에도 많이 소개되었고 또한 한국의 많은 교회의 사역 시스템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 교회이다. 그리고 이 두 교회의 가장 큰 공통점은 평신도사역을 통해
건강한 교회 성장을 이루었다는데 있다.56)
Rapids: Zondervan, 1999), 117-120.
54) 황병배, “효과적인 평신도 훈련과 사역을 위한 제언,” 293-294.
55) 김대원, “’세계의 중심’ 뉴욕 맨해튼에서 차세대 1천여 명 ‘총력 전도,’” 크리스천 투데이,
Jul. 17, 2016.
56) 김성곤,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성남: 도서출판 NCD, 2001),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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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교회의 성장과 위기, 침체의 과정이 현재 한국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와
흡사하다. 이러한 위기와 침체 속에서도 여전히 이 두 교회는 평신도 사역을 통해 건
강한 교회의 모습으로 꾸준히 성장할 뿐 아니라 성도들로 하여금 사역을 통해 영적
기쁨과 더 나아가 자신이 속한 지역 사회에서 은사를 통해 지역을 섬기는 자원봉사로
까지 확대되어 가는 모범을 여전히 창출하고 있다. 이 두 교회의 평신도 사역의 모범
은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대형교회인 온누리 교회의 은사배치사역과 세미나를 통해 많
이 소개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평신도 사역이 한국교회에 깊게 뿌리 내렸다고 보기에
는 다소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그 이유는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부장적인 문화, 목
회자의 일인체제, 평신도의 역할 확대에 대한 목회자의 거부감, 교회마다의 정서, 평
신도 교육에 대한 부담감 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의 침체의 시기에
평신도의 사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은사를 중심으로 한 평신도 사역을 실행하여 교
회가 활성화된 춘천중앙교회와 광명교회를 소개하고자 한다.
필자가 두 교회를 소개하는 이유는 춘천중앙교회는 118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교회로써 오래된 교회가 가지고 저력도 있지만 쉽게 변화하지 않으려고 하
는 모습이 전통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평신도 사역을 통하여 교회가 활성
화된 사례를 보여 주고자 함이며 광명교회는 신도시 개발로 인한 교회의 환경적 변
화, 새 가족의 증가, 그에 따른 교회 내의 변화, 리더십의 교체 등의 변화 속에서 평
신도 사역을 통해 교회가 새롭게 변화할 수 있었던 점들이 필자의 교회와 여러 가지
로 유사한 점이 많아 소개하고자 한다.
1. 춘천중앙교회
에디 깁스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방식의 교회 스타일을 추구하는 1990
년 이후의 현대적 교회들과 구별하기 위한 표현으로 전통적 교회”57) 라고 말한다. 전
통적 교회는 과거의 가치관이나 관습이 시대가 변화함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교
회로써, 교회 안의 문화와 제도, 조직 속에 그대로 남아 있는 교회이다. 과거의 향수
에 젖어 어떤 변화도 시도하지 않으며 새로운 패러다임 수용에 뒤져서 결국 회중들에
게 외면당해 교회가 공동화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전통은 결코 신성시 해야만 하
57) Eddie Gibbs, 넥스트 처치 (Next Church), 임신희 역 (서울: 교회성장연구소, 2010),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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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아니기에 역동적인 교회는 효과 없는 옛 전통은 버려야 한다. 변화가 없는
교회는 너무 안일함에 빠져 자신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방향성을 잃어버린다.58)
이런 면에서 춘천중앙교회는 118년의 역사와 저력을 가지고 있지만 반면에 변화
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교회이다. 한국의 선교와 고난의 역사, 한국
교회의 성장과 진리를 수호하려는 신앙적 가치들을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전
통교회의 약점인 시대의 변화에 둔감한 부정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다.
춘천중앙교회는 강원도의 처음교회로 1897년 12월 서울에서 열린 남감리회 한국
선교회 연회에서 강원도 선교를 결의하고, 1898년 나봉식과 정동렬이 춘천에 복음을
전하여 세워졌으며 이를 계기로 홍천과 화천, 양구와 인제, 철원으로 복음을 전하하는
데 앞장섰다. 이후 3·1 운동을 비롯한 항일 민족운동의 중심지였으며, 6·25전쟁이후
지역사회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59) 그러나 급변하는 사회의 변화 속에 교회의
사명을 다시 성찰하기 위해 2010년 후반기부터 미래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교회 컨설
팅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의 토대로 각 사역조직을 정비하고 사역활동을 매뉴얼화 하
는 작업을 추진하면서 오래된 전통교회가 가지고 있는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교회이다.
1988년 40대의 나이로 전통적인 교회의 담임목사로 부임한 권오서 목사는 30년
가까이 춘천중앙교회를 섬기면서 교회가 역사의식을 가지고 시대를 읽어 내고 그에
따른 하나님 나라의 일군을 세우는 것에 목회의 중점을 두어 왔다. 전통적 교회의 부
정적인 현실을 극복하고 시대가 요구하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으로 거듭나고자 춘천중
앙교회는 현재의 교회의 모습이 시대적 사명에 부합하는 교회로써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혹은 시대의 요구에 역행하고 있는지 객관적인 진단을 위해 교회의 전반적인
사역과 시스템에 대한 컨설팅을 2010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진행하였다. 이 컨설팅
의 다섯 가지 핵심 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춘천중앙교회가 교회의 존재가치와 사명을 실천하는 교회인가?
둘째, 시대의 변화를 제대로 분별하여 대처하는 교회인가?
셋째, 영성의 조화를 이루어가는 교회인가?
58) John MacArthur, 주님의 교회계획 (The Master’s P lan for the Church) 최치남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91), 162.
59) 권오서, 더 좋은 교회 만들기 (서울: KMC 2015),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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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은사 중심으로 평신도가 사역하는 교회인가?
다섯째,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선교적 교회인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춘천중앙교회가 건강한 교회를 세워 가는데 있어서 평신도
가 은사 통해 사역하는 것이 건강한 교회로 전환하는 핵심 사안임을 명확히 인식하였
다는 점이다. 컨설팅 과정 중에 가장 중요시 여기며 교회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중심
내용은 평신도 사역자를 세우고, 평신도 사역자와 목회자가 서로 파트너십을 통해 하
나님과 세상을 섬기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로 발돋움
하려는데 있다.
이와 같은 은사 중심의 평신도 사역의 활성화를 위해 3단계의 과정을 실행하였
다. 첫째는 설문을 통한 은사의 발견, 둘째는 설문에 근거한 상담, 셋째는 은사와 사
역을 연결하여 사역에 참여하는 단계이다.
2011년 7월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프로젝트팀에서는 전교인을 대상으로 은사 설
문지를 만들었다. 이 은사 설문지는 「네트워크 은사발견 사역」(빌 하이벨스, 프리셉
트, 2008), 「은사 종합검진」(브루스 벅비, 배응준 역, 규장, 2009), 그리고「은사발견
검사」(피터와그너, 배응준역, 규장, 2002)를 기초로 작성되었다. 이중 ‘독신의 은사’는
우리나라의 상황과 맞지 않아 제외하였고 춘천중앙교회의 상황과 성도들의 삶의 여건
등을 참고하여 설문지를 제작되었다.60)
전교인을 대상으로 우편, 속회, 주일저녁예배, 홈페이지의 개인은사서버 접속을
통해 설문을 실시하여 약 500여명의 성도들이 설문에 참여하였다.
은사에 대해 무엇인지 많이 듣기는 했지만 구체적으로 은사가 무엇인지 어떻게
선용하여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개인의 스타일 유형과 23가지 은사의 유
형과 사역’ 설문을 실시하여 성도들이 자신의 은사가 무엇인지 확인하게 하고, 자신의
은사에 맞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토대를 마련하였고, 이 설문내용을 근거
로 데이터화하여 은사 프로그램을 구축하였다. 또한 은사 서버를 준비하여 언제든지
은사발견 프로그램에 접속해 자신의 은사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데이
터화한 설문내용을 토대로 은사별 조회, 개인별 조회, 이름, 직분, 교구별 조회 등 다
양한 방법으로 은사를 가진 성도들을 발굴해 사역에 참여하도록 하는데 사용하고 있
60) 권오서, 더 좋은 교회 만들기,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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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교회가 가장 신경을 썼던 부분은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교회 사역에 있어서 실
제적이며 또한 적절한 방식으로 적용하였다는 점이다. 개인의 은사가 확인되었다고
해서 무턱대고 기존의 모든 부서들을 다시 재편하는 것은 특별히 전통교회의 정서에
맞지 않으며 사역의 기초를 흔들 위험 요소가 있다. 따라서 현재 사역하고 있는 부서
의 평신도들의 은사를 먼저 확인함과 동시에 교회의 전체 봉사부서의 현황을 동시에
파악하였다. 이를 토대로 각 부서에서 담당목회자와 부서장과 개인이 데이터에 근거
한 상담을 통해 자신의 은사에 맞는 사역부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
었고 그 기간은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까지 시간이 필요했다. 은사에 맞지 않는다고
한 두주 만에 기존의 부서에서 다른 부서로 이동하게 될 때 오는 혼란을 최소화하였
다. 그 결과 자신의 은사에 맞게 사역하고 있는 성도들은 사역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61)
이와 같이 평신도의 은사발견과 배치 사역을 통해 춘천중앙교회가 얻고자 하는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은사의 발견과 그에 따른 사역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해준다는 것이다. 즉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
지금 내가 서 있는 신앙의 자리는 올바른 자리인가?’ 하는 질문에 성도들이 은사 발
견을 통해 스스로 답하게 됨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역할 지각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은사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있으며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이다. 셋째 은
사를 통해 사명의 길을 가게 하여 하나님의 경험하게 하고, 이를 통해 영적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이다. 사역에서 보람을 찾고 은혜를 통해 영적인 성장을 경험한다. 넷
째, 은사의 선용이 교회 안에만 머물지 않고 은사를 통한 영적 성장과 기쁨이 세상과
분리되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이루어 져야 한다는 것이다.
춘천중앙교회의 평신도의 은사 배치 사역은 2018년까지 전교인이 모두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모든 성도들을 자신의 은사에 맞는 현
장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강한 교회로 재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61) 권오서, 더 좋은 교회 만들기,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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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명교회
광명시는 2015년 현재 전체 인구가 128,900세대 347,817명인 경기도 서부의 중앙
에 위치해 있는 30만 인구의 도시이며 동쪽과 북쪽은 서울특별시, 서쪽은 시흥시와
부천시, 남쪽은 안양시와 접하고 있는 교통의 요지이며 서울과 인접지역이어서 서울
로 출퇴근을 하는 많은 청장년층들이 사는 지역이다. 실제는 행정구역은 경기도이지
만 서울의 최인접 수도권 지역이며 또한 신도시 아파트 밀집지역이다.62)
광명교회는 1982년 3월 28일 김만중 목사가 양평동 교회의 도움을 얻어 광명시
철산동 주공아파트 복합상가 B4-205호(63평)를 매입하여 서리집사 21명과 제직회를
구성하고 이어 설립예배를 드림으로 시작되었다. 설립 시부터 탄탄한 성도들과 함께
시작된 교회는 1983년 2부 예배를 드릴정도로 안정적으로 성장하였다. 특별히 교회학
교에 목회의 중점을 두어 1986년에는 선교원을 개원하여 지역 사회로부터 주목을 받
았고 이것이 전도로 이어져 많은 새가족들이 등록하게 되었다. 설립 10년 만에 광명
교회는 철산동 554번지, 대지 182평, 건평 497평을 매입하여 교회를 이전하고 인복유
치원도 인수하여 운영하여 제2의 부흥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후 교회가 운영하는
유치원, 노인대학 등이 지역사회에 많은 호응을 얻으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였는데
여기에 2006년도 광명 신도시와 뉴타운이 들어서면서 교회는 큰 환경적 변화를 맞이
하였으나 광명의 중심지에 새롭게 건축하여 2008년 입당하여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63)
2012년 30년의 목회를 마감하고 제1대 김만중 목사는 원로목사로 추대되었다.
설립멤버들의 헌신과 지역 사회의 필요를 채우는 선교방식과 지역의 신도시 개발의
변화에 대응하며 교회는 안정적이며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다. 그러나 2012년 제2대
담임목사로 박재학 목사가 부임하는 시대는 한국교회의 침체기가 계속되는 있는 시점
이라 목회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 않았다. 서울의 전통적인 교회인 영락교회에서 부목
사로 사역하다가 청빙을 받은 박재학 목사는 신도시 장점이 유입 인구들이 건강한 교
회를 찾고 있다는 점을 파악하였다. 따라서 새 가족들이 주일만 예배를 드리는 선데
62) “광명소개,“ 광명시청, accessed January 18, 2017, http://www.gm.go.kr/pt/gi/
gmstatus/PTMN182.jsp.
63) “교회역사,” 광명교회, accessed January 18, 2017, http://kmchurch.kr/main/sub.html?
pageCode=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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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크리스천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역자로 세우는 것을 목회의 중
점 사항으로 삼고, 교회는 숫자를 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고 더 나아가 다
시 세상과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고자 “사람을 살리는 교회, 사람을 세우는 교회”
라는 비전을 제시하였다. 부임 후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도
록 양육하기 위하여 기존에 없었던 제자훈련 4단계를 전 교인을 대상으로 실시하였
다.64)
1단계는 새가족을 위해 “행복한 만남 새가족 교육 5주 과정”, 2단계는 영적 성장
의 길 13주, 3단계는 성숙한 신앙의 길 26주, 4단계는 생명을 살리는 사역의 길 13주
로 구성하여 새가족부터 기존 성도에 이르기까지 제자훈련을 실행하였고 이 외에도
신앙 아카데미를 통해 Q .T. 아카데미, Q .T. 나눔방 등의 다양한 성경연구가 이루어
지도록 하였다. 그리고 2013년에는 전체 성도들에게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역
과 새롭게 시작할 사역을 위해 사역박람회를 개최하였다. 이를 통해 전 성도들이 자
신의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전체적인 사역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했으며, 스스
로 1인 1사역을 감당토록 하는 결단으로 이루어지게 하였다.
박재학 목사는 제자훈련과 은사배치사역은 함께 가야 하는 것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따라서 제자훈련의 최종 목표를 하나님 나라의 일군으로 사역하는 것으로 삼
았으며 이를 이루기 위해 기존 성도는 물론 새 가족들에게 제자훈련의 당위성을 설명
하고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도록 하는 것을 목회의 중점사항으로 삼았다. 그는 제자훈
련에 이어 훈련의 목표는 사역에 있음을 강조하고 일정한 단계의 제자훈련을 마친 성
도들을 대상으로 은사에 따라 사역자를 배치하는 사역을 통해 교회에 활력을 불어 넣
고, 성도들 역시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직접 체험하는 영적인 기쁨을
누리게 하였다. 모든 성도들에게 자신의 은사가 무엇인지 발견케 하고 그 은사에 따
라 사역을 감당하도록 교회의 조직을 개편하였다.
이를 통해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역의 전반적인 흐름을 한
눈에 알 수 있게 되었고, 새 가족이나 기존 성도들도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더 나아
가 사역의 현장에서 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무엇보다 자신의 은사에 따라
64) “담임목사 인사말,” 광명교회, accessed January 18, http://kmchurch.kr/main/sub.html?
pageCode=1.
51
사역을 하게 되어 그리스도인으로써 정체성을 확립하게 되었고 교회는 더욱 생명력을
찾게 되었다.
<표1> 은사배치에 따른 광명교회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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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교회는 필자가 담임목사로 사역하고 있는 산본 교회의 역사와 지역 환경, 현
목회적 상황이 대단히 흡사한 교회이다. 한국교회가 최대의 성장기를 맞이하였을 때
설립되었고 또한 성장하였다. 30년 후 1대 담임자는 은퇴하고 2대 담임자로 리더십이
이양될 때의 한국교회의 상황은 깊은 침체기에 빠져 있었고, 사회는 급속히 변화하고
있었다. 광명교회 역시 목회의 최우선은 사람이라는 것은 인식하고 한 영혼을 하나님
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는 것을 목회의 최대 중점 사항으로 두고 전 성도들을 대상
으로 제자훈련과 은사배치사역을 병행하여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춘천중앙교회와 광명교회의 공통점은 평신도의 은사 활용을 통해 평신도가 사역
을 함으로써 건강한 교회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두 교회의 목회적 노력에
다소 아쉬움이 있다면 한 개인의 리더십을 영적 은사로만 국한 시킨 점이다. 한 개인
의 리더십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이다. 따라서 영적 은사로만 개인의 리더십 전체를 알
수 없다. 영적 은사 외에도 사역의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또 다른 팀원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팀 스타일, 리더십의 기능, 가치관, 열정, 필요 등이 있는데 이 점을
간과한 것이다. 또한 사역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팀을 이루어 하는 것인데 팀을
이루었을 때 서로의 리더십이 팀 내에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장, 단점과 그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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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팀 내에서 누구에게 도움을 주고받아야 하는지 등의 분석을 통한 상호이해와 보
완, 갈등의 소지를 최소화, 각자의 역할 분담, 리더의 선발 등을 다루지 못한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사를 통한 평신도의 사역의 활성화를 시켰다는 점에서는 매우




목회자는 성도들이 교회의 자리만 채우는 교회로 만들어 가지 않도록 성도를 구
비시켜 하나님 나라의 일군으로서 분명한 전략을 가지고 끊임없이 성도들로 하여금
헌신토록 해야 한다. 종교개혁은 교회를 본연의 모습으로 환원시키려는 하나님의 역
사였다. 그 개혁의 연장선장에서 성도들 개개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적 은사에
따라 폭넓게 일한다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보다 많이 충족시킬 수 있
을 것이며 이 세상을 향해 휠 씬 더 큰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평
신도 사역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는 모든 구성원들이 팀으로 참여하고 모든 일들에 대
해 팀으로 책임을 지는 철저히 은사 중심적 조직을 통해 이루어지는 목회여야 한다.
영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는 교회의 대부분은 평신도들이 은사에 맞는 사역을
하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은사 발굴 배치 사역이다. 이 사역의
목적은 모든 성도들이 그들의 영적 은사를 발견하고 리더로 자라도록 동기를 부여하
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몇몇 지도자들에게 편중된 사역 구조와 평신도와 목회자에 차별화된
교회 구조를 극복하는 길은 교회의 모든 체제를 은사 중심의 구조로 바꾸는 것이다.
이 작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평신도 팀 사역의 역동성을 살리는 길이다. 하나
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팀의 다른 은사들과 맞추어 방법을 찾으면 팀 전체가
효율적으로 일하는데 도움이 된다. 팀원의 은사와 능력은 팀의 중요한 구성 성분이다.
은사의 분석을 통한 네트워크 사역의 성패는 팀 사역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철저
하게 하부 구조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팀 사역은 불가능하다.65)
65) 오정현, 패스파인더 (서울: 두란노, 1999),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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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신도 팀 사역에서 은사가 효과적으로 발휘되려면 그에 따른 성서적 근거가 필
요한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3절에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
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다는 전제를 담고 있다.
그리고 타인의 은사는 존중하고 협력하는 것이지 비교하는 대상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은사의 사용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되는데 조심해야 할 것 들이 있다.
첫째는 자신은 은사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둘째는 자기가 가진 은사를 과대평가
혹은 과소평가하는 것이다. 은사가 없는 사람은 없으며 우리에게 있는 은사는 하나님
께서 주신 것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셨다면 먼저 성도 개개인이 나의 은사가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것이다. 성도는 그리
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자신이 몸의 어느 위치에 있는지 점검하고 확인할 필요
가 있다. 즉 성령 안에서 나의 은사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개인 은사의 확인과 팀원과의 은사를 상호 분석하는 질문
검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 1 절 하이츠 은사분석의 내용
하이츠 은사분석(Heights Spiritual Gifts Survey)은 개인의 은사가 무엇인지 발
견하는데 도움을 주는 설문으로 Richard F. Houts 에 의해 처음 개념이 정립되어 하
이츠 은사 분석이라는 이름으로 출판되었고, 나중에 C. Peter Wagner가 이를 더욱 수
정 발전시켰다. 그리고 Paul R. Ford는 New Mexico의 Albuquerque에 있는 하이츠
컴버랜드 장로교회 (Cumberland Presbyterian Church)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하이츠
와 와그너의 은사분석 설문을 수정 보완하여 이를 토대로 하이츠 영적은사 검사를 개
발하였다.66)
하이츠 은사분석은 단순히 개인의 영적인 은사가 무엇인가를 아는데 그치는 것
이 아니라 개인의 사역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즉 성령께서 세우
66) Paul R. Ford, Heights Spiritual Gifts Survey (Parañaque: ChurchSmart Resources,
198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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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발견하는 것이다.
제 2 절 나는 누구인가?(사역의 정체성)
개인의 영적 은사 분석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첫 번째 되는 것으로 나를 발견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다. 창조주가 인간을 창조
하셨다는 것은 우리 개개인에게 자신만의 은사를 주시고 이를 발견하여 당신을 영화
롭게 하는 것이 인간에게 가장 큰 목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께서 개개인을
얼마나 특이한 은사를 가진 피조물로 만드셨는가를 깨닫게 되면 성도들은 갈망을 갖
게 된다. 하나님이 내게 특별한 은사를 주셨음을 확실히 깨닫게 되면 그 은사 가운데
활력이 흘러나오기 시작한다. 모든 사람들은 각각 하나님에 의해 남에게 영향력을 끼
치고 싶은 내적 동기를 가진 인물로 창조되었고 이 가치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
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나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
한 일이며 팀 사역의 첫 출발이다. 나를 알아야 하나님께서 다른 팀원들에게 주신 은
사와 자신의 은사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라는 존재는 그 안에 나의 성격, 능력과 취미, 가치관, 은사, 리더십의 기능, 필
요, 열정 등이 총체적으로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다. 내가 누구이며,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를 아는 것은 나의 창조주를 인정하는 것이며 내 안에서 역사하
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협력하는 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귀중하게 여기셔
서 각각 특별한 은사를 가진 존재로 만드시는 수고를 하셨다면 우리는 이 사실에 주
목해야 한다. 각자의 은사가 무엇인지, 팀 안에서 그 은사를 가장 잘 쓸 수 있는 방법
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67)
하이츠 은사분석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는 나는 누구인가이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안에서 내게 주신 영적 은사,
팀 스타일, 리더십 기능(강점), 개인 열정, 필요를 발견하는 작업이다. 하나님의 사역
자로 헌신하고자 할 때 가장 기본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67) Jones and Jones, 팀워크 세우기,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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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무엇을 주셨는지 철저히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둘째는 공동체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이다. 사역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
라 팀을 이루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아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나와 함께 사역을
감당한 교회 안에서의 또 다른 신앙의 동료들과 내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장점은
부각시키고 단점을 누가 보완해 줄 수 있는지를 분석하여 함께 사역을 할 때 사역의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즉 나와 팀원 간의 사역 정체성을 비교 분석하여 성령께
서 원하시는 팀을 세우는 것이다.68)
대체적으로 교회의 은사배치는 개인의 영적은사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사역의
현장에 배치하는 것이 보편적인데 하이츠 은사분석은 나와 교회 공동체안의 또 다른
사역자가 함께 팀을 이루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으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뿐 아니라 사역 중에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이츠 은사 분석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분석은 다섯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1. 영적은사
영적 은사란 “성령께서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사용하도록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주시는 특수한 속성”이다.69) 그러므로 모
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받은 은사를 점검하고 자신의 은사에 적합한 부분에 서서
사역을 해야 한다. 그러할 때 교회의 전체적인 균형이 회복되고 건강한 교회로 성장
할 수 있다.
영적 은사는 하나님이 각 사람을 향한 계획과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도구로 부
여된 것이다. 은사를 발견하고 선용한다는 것은 개인과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
적과 계획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나 성도들은 은사에 따라 사역을 하기 보다는 교회
의 목적과 담임자의 지시에 따라 사역을 감당해 왔다. 이러한 지시적 사역은 평신도
68) Paul R. Ford, Discovering Your Ministry Identity (Parañaque: ChurchSmart Resources,
1988), 3-4.
69) C. Peter Wagner, 은사를 발견하라 (Discover Your Spiritual Gifts), 배응준 역, (서울: 규
장, 200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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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게 사역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 채 많은 권태와 피로감을 느끼게 해 왔다. 성도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 계획을 효율적으로 성취할 수 있도록 은사
를 통하여 봉사하여야 한다. 이 때 봉사자는 가장 효과적인 사역을 감당하게 되며 사
역의 보람과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어 개인과 교회 공동체에 모두 유익하다. 따라서
개인의 은사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다.
이 영적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며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대답이다. 영적은
사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의미 있는 봉사를 하게하며 하나님의 교회와 세계
를 보다 잘 섬기도록 주신 특별한 능력이다. 영적은사가 특별하다는 것의 의미는 하
나님께서 그 뜻대로 주셨다는 것과 각 사람에게 다르게 주셨다는 것이다. 우리가 각
자가 서로 다른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것이며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교회는 혼란에 빠지게 된다. 따라서 각자 다른 은사가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통해 보다 효율적이며 힘 있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다양성은
분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통전적인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전제 속에서 나의
영적 은사가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표2> 하이츠 은사 분석 - 개인 은사 요약표70)
하이츠 은사 분석 중 개인은사확인 설문지를 작성합니다.(부록 1참조)
70) Ford, Heights Spiritual Gifts Survey, 11.
하이츠 은사 분석의 유래와 수정, 내용은 이미 전술한 바 있다. 이 중에 Paul R. Ford의 개인
은사 확인표는 원래 125 문항이다. 문항의 질문을 통해 25 가지의 개인은사를 확인하게 되는
데 125문항 중에 다섯 가지 질문이 한 은사에 관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반복되는 한 가
지 은사에 자주 표기를 하게 되면 자신에게 두드러진 은사임을 확인하게 된다. Paul R. Ford
는 125항의 문항을 75개의 문항으로 요약하고 15가지의 은사를 확인하도록 요약하였다. 이 중
10가지 은사인 선교, 축귀, 신유, 환대, 중보, 청빈, 독신, 방언, 통역, 기적은 제외되었다. 선교,
환대는 유사한 은사가 있고, 독신, 청빈은 오늘날 교회의 환경에 다소 어울리지 않으며, 축귀,
신유, 방언, 통역, 기적, 중보는 신학적 논란의 여지가 있고 오늘날 약화된 것이기에 제외하였
다. Paul R. Ford는 개인 은사 요약표를 풀러신학교의 ‘팀 사역론’ 수업을 통해 소개한 바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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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을 끝낸 후에 하이츠 영적 은사 검사 요약 차트를 사용해서 점수를 매기시
오.
기록한 다섯 개의 점수를 행별로 합산하여 합계를 '합계'란에 적으시오.





합 계 은 사
1 1. 4. 18. 39. 57. 지식
2 20. 26. 35. 55. 67. 분별
3 2. 22. 25. 48. 70. 구제
4 3. 34. 41. 59. 64. 도움
5 5. 9. 12. 25. 28. 권면
6 6. 16. 50. 61. 75. 리더십
7 7. 14. 29. 31. 46. 전도
8 8. 38. 53. 66. 72. 목자
9 10. 27. 45. 49. 65. 자비
10 11. 40. 52. 58. 69. 선지자
11 13. 24. 30. 51. 60. 섬김
12 15. 21. 36. 43. 68. 다스림
13 33. 54. 56. 71. 74. 가르침
14 17. 19. 32. 42. 73. 믿음







여섯 개의 은사를 천천히 살펴본 후에 자신을 가장 잘 설명한다고 생각되는 4






팀 스타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타고난 기질과도 같은 것이다. 쉽게
말하자면 내가 주변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사역을 할 때 어떤 스타일, 선호하는
방식이 무엇이냐는 것이다. 사람마다 자신이 사람을 대하고, 섬기는 방식이 있다. 자
신의 선호하는 방식대로 섬길 때 가장 자연스럽게 편안하며 결국에는 그 방식이 자연
스럽게 지속될 수 있으며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사역에 임할 수 있다. 사역
은 반드시 사람과의 협력 속에서 더 큰 시너지 효과가 일어난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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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시는 방법이기도 하고, 이 관계 속에서 사람은 성장하고 성숙한다. 우리는 어떤 사
람과 함께 사역을 함으로 더 힘을 얻기도 하고 사역의 효율성을 더 극대화시키기도
한다.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은 사람 중심적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임무 중심적
인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은 조직적인 사람이 있고, 비조직적인 사람이 있다. 또 어
떤 사람은 중간일 수도 있다. 이외에도 다양한 자신의 선호하는 스타일이 있다. 중요
한 것은 나의 스타일을 알고 타인의 스타일을 알게 오히려 이해와 협력이 가능하지만
이것을 간과했을 때는 사역이 오히려 고역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일하는 것이 만족스럽고 편안한 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 더불어 상대방 또한
어떤 스타일로 사역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서로에게나, 사역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
하다.
이 팀 스타일은 특별히 은사를 더욱 보완해 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섬길 수 있을까에 대한 것으로 4가지 팀 스타일 유형이 있다.
<표3> 팀 스타일 평가(Team Style Evaluation)71)
부록 팀 스타일에 대한 설문을 통해 자신의 팀 스타일을 확인한다.
71) Ford, Discovering Your Ministry Identity, 5.
팀 스타일 가능한 영적은사 잠재적 약점
a.제가도와드릴게요:
자유롭게 다른 사람들에게 미
룬다, 꼭 리더가 되지 않아도
괜찮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개척자로 새로운 비전과 통찰




다른 이들에게 잘 귀 기
울이지 않으며 모든 정보
를 갖추지 않은 채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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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리더십 기능(강점)
팀에 속해 있을 때 나의 리더십의 스타일은 어떠한가를 살펴봄으로써 자신의 리
더십 기능 중에 가장 강한 것과 가장 약한 부분을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통해 내가
어떤 부분에서 능력 있게 행할 수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다.
<표4> 리더십의 주요 기능 평가(Evaluation)72)
부록 밑의 칸에 당신의 점수를 기록하고 합산하시오.
72) Ford, Discovering Your Ministry Identity, 7.






깊이 있고 세세하게 작업할 것
을 주장한다. 모든 정보를 검
토해야 한다. 옆에서 혹은










팀 중심적, 사람들을 하나로 모
으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유지
되도록 돕는다. 옆에서 혹은
















1. 2. 3. 4. 5.
6. 7. 8. 9. 10.
63




다른 팀원들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하는 주요한 기능
4.
5.
4. 개인 가치와 열정
팀 사역에서의 갈등은 늘 존재한다. 갈등 역시 하나의 이유가 아니라 다양하다.
팀 안에서 성취하고자 노력하고 바라는 미래의 상황들이 서로 충돌하기도 하고, 목표
와 목적을 이루어 가는데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 가는가 하는 방법과 정책적 갈등도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갈등의 원인은 가치관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가치관은 무엇
이 중요한가에 관한 문제로 팀 안에서 준수하고 있는 규칙들과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
기 위해서 취하는 행동의 근거가 되는 것이다. 즉 팀 내에서 가장 귀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원칙이며 궁극적 의미에서 자신을 헌신하고 싶은 원칙을 말한다.
가치 점검은 자신 스스로가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낮은 가치로 생각
하는 것 3가지를 적는 것이다.
예> 음악, 물질, 운동, 건강, 설교, 어학, 협력, 격려, 배려, 도전, 공부, 개척, 분별
력, 사랑, 믿음, 형제애, 긍휼, 기쁨, 소망, 평화, 절제, 취미, 개인시간, 공동체 등등
내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합계: 합계: 합계: 합계: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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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________________ 2._________________ 3._________________
내가 낮게 여기는 가치
1. ________________ 2._________________ 3._________________
열정은 우리가 져야 할 “짐”이라고 볼 수도 있고, 우리가 받은 “소명”, 우리가 가
진 “꿈”, 혹은 우리가 어렴풋이 알아챈 “비전”이라 볼 수도 있다. 우리가 어떻게 부르
든 간에 “열정이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신 소원으로, 어딘가에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만일 모두가 똑같은 일에만 관심을 갖는다면 아마 이 세상의
많은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
미 우리 안에 열정을 심어 놓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맞추
어 갈 수 있도록 하셨다.73)
열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내가 어디에서 봉사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관심
하는 것이다. 따라서 내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에 시간, 물질 등을 기꺼이 투자한
다. 그래서 열정은 성도의 은사를 발견케 하는 중요한 요소인 동시에 개인분석에서
가치와 함께 간다. 우리는 모든 것에 관심을 가질 수 없다. 관심이 더 가는 것도 있고
덜 가는 것도 있다. 마음이 특히 하고 싶어 하는 일이 있다. 이것이 바로 열정이다.
사람은 열정이 있는 곳에 헌신하게 되어 있다. 사람은 모든 일에 관심을 가질 수 없
다. 이 말은 모든 일에 다 관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헌신적이지 않은 사람
이 아니라는 것이다. 반대로 팀원 각자가 어떤 사역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는 것
은 서로 협력한다면 정말 멋진 팀 사역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각자가 가지고 있
는 열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른 필요들을 충족시켜
줄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5. 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사는 온전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사용하는
73) Bruce Bugbee, 네트워크 사역: 개인의 열정은사 스타일에 맞춘 봉사 (What You Do Best
in the Body of Christ), 안보현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97), 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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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연약하다. 영적은사, 팀 스타일, 리더십 기능, 가치와 열정 등의 분석으로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었다면 이 모든 요소 속에 개인의 장점과 더불어 약한 부분이 함
께 존재함을 알 수 있다. 결국 자신의 약한 부분을 팀 동료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다. 그렇다면 한 팀으로써 팀원과 협력함으로 나의 약한 부분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 사도바울은 로마서 12장 5절의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는 말씀을 통해 교회를 몸에
비유하면서 교회에 서로 상반된 두 가지 힘이 작용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한편으로
는 하나가 됨으로써 일치를 보여 주어야 한다는 것과 다른 한편으로는 각 지체가 다
양한 개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다양한 은사가 서로의 약한 부분을 보완하고 필
요를 채워줌으로써 교회의 사역은 풍성해지고 성도들은 성숙하게 되어 세상에서도 교
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만약 다양한 은사들을 존중하지 않고 일치만을 강조한
다면 교회는 개성을 말살해버리는 획일적인 교회가 되어 병들게 된다. 이것이 곧 사
도바울이 은사와 교회론에서 주장하고 있는 생명체로써의 교회의 모습이다.
제 3 절 공동체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이것은 단순히 나의 은사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사역하는 팀원과
의 관계 속에서 나의 은사는 무엇인가를 전제로 한다. 그동안 소개되어 왔던 많은 은
사 발견의 내용은 개인적 차원에서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에 주로 다루었다. 그
러나 하이츠 은사분석에서의 영적인 은사는 나의 은사가 무엇이며 이 은사가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사역할 때 어떤 영향을 주고받으며,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내
며, 사역에 어떤 역할과 위치를 감당해야 하는지를 분석한다.
은사분석은 신자들로 하여금 교회 사역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 뿐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보람되고 신나게 일할 수 있는 곳을 찾아 주고, 사역을 통해 풍성히
열매를 맺고 사역을 성취하도록 돕는 것이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사역의 보람과
열매, 성취감이 없으면 탈진하기 때문이며, 하고 싶지 않는 일을 할 때 인간은 병들기
때문이다. 그만큼 교회 사역에 있어 은사분석을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하이츠 은사분석은 단순히 개인의 은사가 무엇인가 하는 차원에서 머무르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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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 물론 팀 사역의 출발은 성령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즉 나의 은사가 무엇인가
에서부터 시작하지만 내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선용하는데에 그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난 후에 타인의 은사와 나의 은사의 조화를
이루며 더 큰 시너지 효과를 이루도록 돕는 것이 하이츠 은사 분석의 가장 큰 특징이
자 강점이다.
성경은 교회를 ‘서로 지체’ 라고 말씀하고 있다. 서로 지체라는 말은 서로 간에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내가 아무리 은사를 잘 선용해도 교회 안에서 다
른 사역자가 자신의 은사를 제대로 선용하지 못하거나 남용하면, 혹은 서로 간에 갈
등 관계가 지속되면 교회는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을 감당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교회 성장에도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따라서 개인의 은사를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이 어떤 은사로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가를 이해하
면 서로 친밀해지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 또한 우리가 자신을 잘 알면 알수록 자신이
다른 사람과 어떻게 다르고 어떤 점에서 비슷한지를 더 잘고, 서로를 인정하고 이해
할 수 있게 된다.
중요한 것은 팀 사역에서의 팀워크는 서로의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제대로 인정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어떤 은사, 가치관, 행동양식을 가
지고 움직이는지를 이해하면 서로 친밀해지고, 서로를 인정하는 법을 배우게 되면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기도 하며 무엇보다 사역에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하이츠 은사 분석에서는 개인에게 부여 된 개인은사, 리더십 기능, 팀 스타일, 가
치와 열정, 필요를 분석하여 나를 명확히 아는 것에서 출발한다. 이를 토대로 다른 팀
원들 각자의 분석 결과를 서로 비교 분석함으로 팀원들이 서로에 대한 다양한 다름을
알고 인정하며, 팀원의 다른 점이 나의 장점과 부족한 면을 채울 수 있다는 것을 받
아들여 팀 사역이 더욱 풍성하고 효율적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다. 또한 상대방
의 단점을 나의 다른 점으로 보완해 줄 수 있으며 서로를 앎으로 통해 서로의 개인과
은사에 대한 존중하는 자세로 팀원 간의 깊은 유대감을 조성에 팀워크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팀은 구체적으로 필요한 역할이 무엇인지 인식하고, 이러한 역할이 팀에서 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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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되도록 할 때 잘 운영된다. 팀원으로서 개개인의 효율성 역시 필요한 역할을 인식
하고 이에 적응하는데 달려 있다. 사람들은 각자의 성격적 특성 때문에 어떤 역할에
는 맞지만, 다른 역할에는 맞지 않다. 팀에 비전을 제시하는데 타고난 사람이 없다고
해서 필요한 자질이 없는 사람들을 그 자리에 앉힌다면 그 공백을 전혀 메울 수 없을
것이다.
하이츠의 은사분석은 이런 면에서 팀 사역에 있어서 대단히 유용하다. 그간 기존
교회는 은사에 대한 개인 발견에 집중하였고 개인의 은사가 발견되면 부서나 팀에 배
치하였다. 그 팀 안에 있는 또 다른 성원들과의 다양한 은사와 성격유형들에 대해 함
께 분석하지 못한 채 사역에 배치되어 갈등의 요소를 제공해 왔다. 그러나 하이츠 은
사분석은 나의 모든 것과 다른 사람들의 모든 것의 만남에서 서로를 다시 재발견하
고, 서로가 어떤 부분에 강하고 적합한지, 어떤 부분에서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지,
어떤 곳에서 더 은사를 잘 선용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준다.
<표5> Leadership Grip(사역의 정체성) 완성
위와 같이 다섯 가지 설문을 통해 한 개인의 Leadership Grip 이 완성된다. 이것
을 개인 리더십 이해도라고 하는데 논문 전체의 주제와 관련하여 사역의 정체성이라
고 하겠다. 대부분의 은사 확인 설문은 (1) 개인의 영적인 은사에 치중하는 경우가 많
다. 또 이를 토대로 해서 사역에 배치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하이츠 은사
분석은 한 개인의 사역의 정체성을 은사에만 국한하지 않고 다섯 가지를 종합해서 설
(1) 은사






명한다. (2) 팀 스타일이란 팀원이 팀을 이루어 사역을 할 때 팀원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스타일로 팀원과 사역을 이루어 나가는가 하는 부분을 설명한다. (3) 리더십의
기능은 개인의 팀 안에서 발휘하는 리더십의 스타일을 확인하는 것으로 주로 팀 안에
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가 하는 것을 설명한다. (4) 가치관과 열정은 개인이 추구하
는 가치관에 관한 것이다. 한 개인이 높게 여기는 가치관과 낮은 가치관이 있다. 높게
여기는 가치관에 관하여는 열정적으로 반응하지만 낮은 가치관은 사역에서 열정을 발
휘할 수 없다. (5) 필요는 은사, 팀 스타일, 리더십의 기능, 가치관과 열정을 확인한
후에 내게는 없거나 약한 부분으로 다른 팀원에게는 있거나 강점이 경우에 팀원의 도
움이 필요한 부분을 의미한다. 이상과 같이 개인의 사역 정체성이 확인되면 다른 팀
원의 사역의 정체성을 함께 나누고 공유하면 서로에게 장점과 약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러한 분석은 함께 사역하는 팀원은 어떠한 리더십 그립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공유하면서 내가 취약한 부분에 같은 팀원이 어떻게 나를 도와 줄 수 있
으며, 내가 또한 상대방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사역의 내용에 따라 팀 내에서 누
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할지도 명확히 볼 수 있다. 따라서 사역의 내용에 따라 팀
을 세우는데도 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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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산본 교회의 목회 환경 분석
제 1 절 산본 교회의 역사
산본 교회는 1979년 2월 18일(주일), 김종수목사와 17명의 성도들이 기독교대한
감리회 안양남부교회의 이름으로 산본 3리 4-83번지에 교회를 설립하였고 설립 1년
후, 김성곤 성도가 답 215평을 기증하여 그곳에 가건물 430평을 건축하였다.74)
이때까지만 해도 산본은 농촌과 소도시가 혼재하는 곳이었으며 지역에는 안양남
부교회를 비롯해 5개 정도의 교회가 있었다. 설립 초기는 한국교회가 성장세를 지속
하던 시기인데다가 지역에 교회가 많지 않아 안양남부교회 역시 빠르게 성장하였고,
교회를 설립한지 3반 만에 전체 재적인원은 교회학교 157명, 성인 212명이었다.75)
1984년 12월 당회에서 부족한 예배시설과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건축을 결
의하고 다음해 1985년 8월 25일 산본동 219-1번지 현재의 교회 위치에 300석 규모의
예배당을 건축하기 위해 기공예배를 드리고, 1986년 5월 11일에 입당하였다. 이후에도
교인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 1989년에는 예배를 1, 2부로 나누어 드리게 되었다. 1991
년 행정구역의 재편으로 안양남부교회는 기독교 대한 감리회의 행정구역의 원칙에 따
라 안양지방에서 분리되면 교회 명칭을 산본남부교회로 변경하였다.
이후 산본남부교회는 해외선교의 비전을 성도들과 공유하고 1991년부터 중국 연
길의 흥안교회를 지교회로 설립하는 것을 시작으로 필리핀과 중국에 선교사를 파송하
며 해외선교에 열정을 쏟았다. 특별히 필리핀 지역의 선교는 온 교인들의 헌신으로
해외 단기 선교를 비롯하여 다수의 필리핀 원주민 교회 설립과 신학교를 설립하는 등
74)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 안양지방 안양남부교회 1980년 12월 당회자료집.
75) 1982년 안양남부교회 12월 첫째 주 주보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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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히 진행되었고 성도들도 모든 역량을 해외선교에 집중하였다.
그러나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던 산본남부교회는 1990년대 초 국가 신도시 건
설사업의 일환으로 일산, 평촌, 분당, 산본이 신도시로 개발되면서 교회가 위치한 자
리의 6차선 도로의 건너편에 산본 신도시가 형성되었다. 신도시 안에는 수원, 안양,
서울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외지 주민들이 대거 입주하게 되었고, 신도시의 종교부
지에 새롭게 자리한 교회들도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과 새 건물로 신도시 곳곳에 들어
서게 되면서부터 산본남부교회는 위기를 맞게 되었다.
한 때 산본남부교회도 신도시의 특성처럼 젊은 청장년층이 제법 있었던 편이었
다. 그들은 교육과 지식수준이 높았고, 시대의 변화를 사회 속에서 몸소 경험하고 있
는 세대였다. 또한 자신의 삶과 신앙에 대한 자유롭고 능동적인 철학을 가지고 있으
며 불합리한 것에 대해서는 의견을 서슴없이 개진하는 세대들이며 직장에서 전문적인
영역을 담당하고 있는 세대이기도 하다.
그러나 산본남부교회는 신도시의 유입인구, 특별히 젊은 청장년 세대들에 대한
이해와 목회적 관심이 미비했을 뿐 아니라, 유입 인구에 대한 선교적 대책미비, 빠르
게 변화하는 시대에 대한 목회적 방안도 없었다. 거기에 교회가 위치한 지역은 상대
적으로 낙후되면서 영적, 인적, 물적, 환경적으로 전반적인 침체의 일로를 겪게 되었
다. 더 큰 문제는 유입인구들이 신도시의 새롭게 설립된 교회로 출석함과 동시에 기
존의 산본남부교회에 출석했던 교인들 중 상당수의 젊은 세대들이 신도시의 새로운
목회와 시설 있는 교회로 수평 이동을 하면서 1997년부터 급격히 교세가 하락하기 시
작했다.
산본남부교회는 지난 32여간 담임목사를 중심으로 한 수직적 중앙집권체제로 된
목회구조를 가지고 있다. 담임목사가 교회를 개척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으며 그에
따라 담임목사의 지시, 명령, 통제를 통해 교회 전체를 이끌어 가는 전형적인 목회자
1인 중심의 목회구조였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연령층이 높은 성도들 대부분이 직분을 가지고 있었으
나 직분에 대한 기쁨과 헌신이 부족했다. 교회를 출석한 지 일정한 기간이 되면 자격
요건에 상관없이 대부분 직분을 주어 직분이 마치 교회에서 부르는 호칭 정도로 여겨
지고 있었다. 평신도가 자신의 은사를 통해 영적 기쁨을 누리고 세상을 섬겨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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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직분제의 폐해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상태였다.
물론 교회 안에 부서와 위원회, 자치기관이 있다. 그러나 문제는 성도들의 은사
및 능력과 성취할 수 있는 업무 역량과는 상관없이 직분에 맞춰 순환하는 형식적인
구조일 뿐 만 아니라 부서장, 위원회, 총, 남여선교회장과 지회장 등도 담임목사가 직
접 임명하였다. 성도들은 담임목사가 순환적으로 배치하는 쪽으로 자신을 맞추어서
사역을 수행해 왔다. 이러한 목회구조는 성도들을 은사에 따라 배치하는 것이 아니어
서 성도들이 능동적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었다. 담임목사의 지시에 따라 은
사와 관계없이 수동적으로 움직여 왔고, 이와 관련된 부서나 위원회의 회의도 형식적
이거나 목회 지시를 전달받는 수준이었다.
2011년 교회 설립부터 32년간 목회하신 1대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같은 해 9월 2
대 담임목사로 필자가 청빙되어 부임하게 되었다. 당시 전체 교인의 출석은 180여명
이었고 교회학교에 영아부는 존재하지 않았고, 유치부 6명, 아동부 15명, 중고등부 11
명, 청년부 6명이 출석하였고 청장년은 6명이었다. 나머지 성도들은 모두 55세 이상의
성도들로 전반적으로 연령층이 높았다. 환경적으로는 부채가 1년 예산의 1.5배가 넘은
상태였다. 이대로 가면 은퇴 시기가 더욱 빨라지고 있는 시대에 교회는 5년 안에 많
은 분들이 경제력을 상실할 처지에 놓여 있었다. 또한 교회 주변은 재래시장과 낙후
된 연립 주택에 둘러싸여 교회로 들어가는 출입구가 자연스럽게 시장화 되어 선교적
상황 역시 대단히 어려운 환경이었다.
제 2 절 산본 교회의 지역적 환경
2015년 8월말 주민등록 기준 군포시의 인구는 143,446명 여자 144,843명으로 총
288,289명이며 이 중에 산본 신도시는 산본2동, 궁내동, 재궁동, 수리동, 오금동으로
이루어졌으며 인구는 100,233명이다.76)
산본 신도시가 개발된 배경은 1980년대 대한민국의 인구는 계속해서 늘어났지만,
그들이 거주하는 주택의 수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특히 서울특별시의 인구는
76) “인구분포 현황,” 군포시청, accessed January 18, 2017, http://www.gunpo.go.kr/www/
jsp/prg/population/population_list.jsp?menuIdx=345&va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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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화상태에 이르렀고, 서울 내에서도 목동 신시가지나 상계동 지역을 개발하는 등 주
택 건설에 들어갔으나 늘어나는 인구를 막을 수는 없었고, 주택 부족으로 부동산 가
격이 치솟고 있었다. 이에 1988년 9월 13일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을 발표하고 산
본, 중동, 평촌 등에 대규모 택지개발을 발표, 산본 신도시가 건설되었다.
신도시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 집중의 딱딱한 이미지를 고집했던 여타의 신도시
와는 달리 수리산을 배경으로 격자형과 환사선형의 중첩구조로 설계하여 조화와 여성
미를 강조하였다.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동아일보 미래전략연구소가
공동으로 전국 23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지역주민 삶의 질 만족도’ 조사에서
산본 신도시가 속해 있는 군포시가 전국 도시 중에 2위를 차지했다.77) 이 조사는 산
업, 교육, 경제, 주택, 안전, 교통, 문화, 환경, 복지, 의료, 생활 인프라, 주민참여의 12
가지 항목의 분야별 만족도와 전체적인 생활여건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조사로 이뤄
졌으며 대부분의 분야에서 상위 3%의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군포시가 전국 2위를 차지하게 된 주요한 몇 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교통의 편리성이다. 산본 신도시는 교통 항목 부분에서의 높은 점수 받았
는데 군포에서 영동 경부 서울외곽 서해안 수원-광명고속도로 출입이 편리하고,
도시 면적이 작음에도 1호선과 4호선 전철역이 6개소나 되며, 시내 교통 체증 지역이
별로 없다. 또한 서울 강남까지는 불과 20분 내에 진입할 수 있다.
둘째는 신도시내에 노인과 장애인 복지 시설,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공공도서관
과 작은 도서관이 다른 도시보다 많이 설치되었다. 또한 타 지역을 가지 않더라도 의
료와 문화 등의 다양한 혜택들을 직접 누릴 수 있다.
셋째는 자연환경이다. 산본 신도시의 전체를 뒤에서 병풍처럼 두르고 있는 수리
산은 철쭉동산과 골프장, 둘레길 같은 여가 공간이 충분하며, 평생학습원 등 평생교육
환경이 잘 갖춰져 있다. 이러한 장점들, 특히 교통과 복지 때문에 젊은 청장년 세대들
이 그리고 자연환경 때문에 고령의 은퇴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77) 한상근, “군포시, 삶의 질 만족도 조사에서 2위 영예,” 경기일보, Sept. 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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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산본 교회의 현재의 목회적 상황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존재의 변화를 꾀하겠다는 결의와도
같다. 그래서 교회의 명칭을 변경한다는 것은 새롭게 다시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필자
가 부임 후 교회의 사명과 비전을 명확히 하고 온 성도들과 공유하는 작업 이후에 교
회의 명칭을 변경하였다.
원래 산본 교회는 감리교회에 규정하고 있는 국가 행정구역에 따라 지방회로 분
류된다. 교회 설립 시 교회는 안양지방에 속하여 있어서 안양남부교회였다. 그러나 행
정구역의 재편에 따라 군포지방으로 변경되면서 산본남부교회로 명칭을 바꾸었고 오
래도록 사용하였다. 그러나 남부라는 명칭은 도시에 어울리지 않을뿐더러 지역적으로
도 산본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교회를 새롭게 하는 마음으로 교회
명칭을 변경하기로 결의하고 2주간의 전 성도들의 교회 명칭 공모와 5주간의 설명회
와 투표의 과정을 통해 2012년에 산본남부교회에서 산본교회로 교회의 명칭을 바꾸었
다. 공모의 과정 중에 여러 가지 다양한 명칭들이 있었지만 성도들은 지역을 섬기고
자 하는 마음과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감리교회로써의 역할을 감당하겠다는 의지로
산본 교회로 결정되었다.
모든 성도는 교회의 존재가치와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 교회가 위치한
곳, 지역적인 상황,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이해하고 수용하지 않는
다면 교회는 지역사회로부터 따돌림을 받게 된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빛이 되고 소
금이 되는 것이지 세상과 별개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교회가 존재한다.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 세상을 읽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산본 교회 역시 지금의 상황을 보기 위해서는 역사를 되짚어 보아
야 한다. 역사란 과거를 통해 현재를 보고 또한 미래를 읽어 내는 작업이다. 따라서
산본교회의 과거와 현재의 내외적 환경을 살피고 미래에 산본교회가 건강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사역을 어떻게 전개해야 할지 다룰 수 있을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산본 교회는 신도시가 들어서기 전까지 설립과 동시에 줄곧
성장해 왔다. 물론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은 기독교의 성장세가 유지되는 시점이었다.
그러나 신도시 건설과 빠른 사회적 변화, 기독교의 침체 등에 따른 명확한 목회의 철
74
학의 부재로 산본 교회는 급격히 하락하였고 성도들은 영적기쁨을 누리지 못했고 생
명력을 잃었다.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에 대한 방향을 잡지 못한 상태였다.
따라서 이러한 교회의 위기를 극복하고 교회의 본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필자의
부임 이후에 산본 교회 사명과 비전을 세우고 그 토대로 사람을 구비케 하는 양육체
계를 재정비하고, 더 나아가 평신도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상을 섬기는 사역
의 과정을 통해 교회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으며 6장에 결론 부분
에 산본교회가 하이츠 은사분석을 하게 된 동기를 기술하도록 하겠다.
1. 산본 교회의 사명과 비전
산본 교회의 사명선언은 마태복음 6장 10절의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 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가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 임하시도록 부름 받은 성령공동체가 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이다. 하나님의 주권이 이 땅
의 모든 곳,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
며 부르심이다. 이에 따른 실제적인 네 가지 비전을 제시하였다.
첫째, 우리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 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창조된 피조
물이다. 따라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그 분이 우리의 생
명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내면까지 다스리도록 해야 한다.
둘째, 우리는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오직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도록 합니
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류의 첫 번째 기구이다. 가정의 주인은 남편이나
아내가 아니가 그 가정을 허락하신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주권자가 세우신 목적에 따
라 가정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한다.
셋째, 우리는 자녀가 하나님의 기업임을 믿으며 성경적 가치관으로 양육합니다.
가정 안에 있는 자녀는 하나님께 허락하신 축복 그 자체이다. 가정의 부모는 창
조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려져야 한
다. 부모는 그 사명을 받은 청지기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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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우리는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삶의 모든 자리, 내면, 가정, 교회, 직장, 선교지에 이르기까
지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되도록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은 내어 드리는 존재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사명과 비전을 5년간에 걸쳐 예배의 순서, 시리즈 설교, 당회, 임원회, 속
회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며 실제적인 교육을 통해 온 성도가 공감할 수 있도록 하였
으며 이를 근거로 양육체계와 사역을 펼쳐 나갔다.
2. 성도를 구비케 하는 양육체계
교회는 명확한 사명과 비전에 의해 성장하고 성숙하며 시대의 사명을 감당한다.
산본 교회는 32년간 헌신한 1대 담임목사 일인의 지도력에 의해 운영되어 왔다. 그러
나 시간이 지날수록 시대의 변화에 목회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거기에 젊은이
들은 떠났고 대부분 설립초기의 멤버들을 중심으로 끈끈한 친교 중심적인 성도들이
교회를 지키고 있었으며 또한 노령화된 상태였다.
목회의 계획은 기획위원회를 통해 함께 세워지고, 임원회의를 통해 리더들에게
공유가 되어야 하는데 지난 20여 년간 모든 회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기본적인 예
배와 여선교회를 중심으로 한 교회를 유지하는 정도의 사역들이 전부였으며 성도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군으로 세우는 양육체계는 전무한 실정이었고 지역과의 유대도 없었
다. 이에 교회의 양육체계를 사명과 비전이 실현되도록 세워 나갔다.
최윤식 박사의 2020-2040 한국교회의 미래지도에서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현재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해마다 그 만족도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그중에서도 교제, 행정, 심방, 구제, 상담, 문화생활은 대단히
낮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목회자상에 대한 만족도 역시 출석하는 시기가 길수록
현격히 떨어지고 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과는 다르게 성도들
의 기대치가 높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목회자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 관
심과 사랑으로 돌보는 목회를 했으면 하는 것이었다.78)
78) 최윤식, 2020-2040 한국교회 미래지도 Vol. 1 (서울: 생명의말씀사, 2013),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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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조사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현대의 성도들이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원
하는 것은 화려한 교회의 건물이나 프로그램이 아닌 바로 자신에 대한 깊은 관심이
다. 따라서 목회자는 비전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한 사
람 한 영혼에게 집중해야 한다. 무엇보다 한 사람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양육
케 하는 사역에 전심전력을 다하여야 한다. 많은 교회들이 여러 가지 사역과 프로그
램을 가지고 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사역과 교회의 프로그램은 결국에 모든 성도들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세워져 자신의 소명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의미 있
는 신앙적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다.
교회가 존재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하는 것이다. 따라서 미래의 목회는 사람을 세우는 사역이어야 한다.
<표6> 4대 비전과 함께 하는 양육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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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비된 성도로 하여금 세상을 섬기는 사역 - 등불사역
한국교회는 해방과 산업화, 민주화에 이르기까지 한국사회의 변화에 따른 시대적
요청이 있는 곳에 언제나 응답하였다. 또한 교회는 농촌이든 도시든, 교회를 출석하
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힘들 때 기대고 싶은 어머니의 품 같은
곳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지역 사회에서는 혐오시설로 분류되어
교회가 세워지는 것조차 꺼려지고 있으며 더 나아가 무섭도록 반감의 대상이 되었다.
그 이유는 현재도 논란이 되고 있는 목회자의 도덕성 문제, 성장과 물질주의, 사회참
여의 부재 등 다양하겠지만 그 중 하나가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연대의 부재 역시 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 선교는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삶의 일상의 자리에서부터 시작하
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지역을 벗어나 아무리 화려한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교회
가 지역 사회와 함께 호흡하지 못한다면 교회의 사명과 존재의 이유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본다.
산본 교회는 지역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소통
하는데서 지역 교회의 사명이 있음을 인식하며 평신도들이 직접 지역을 섬길 수 있는
등불사역을 2011년 말부터 지금까지 계속해 오고 있다.
등불사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산본 교회와 지역 주민이 함께 하는 사랑의 쌀 나누기
나. 저소득층 가정 교복 지원 사업
다. 지역 어르신 초청 잔치 & 무의탁 어르신 섬김
라. 지역 병원, 사랑의 산타 되기
마. 지역 미자립 교회, 사랑의 산타 되기
바. 재래시장, 사랑의 산타 되기
산본교회는 1970년대 말에 설립되어 한국교회의 급성장세와 발맞추어 지속적으
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산본지역이 1990년대에 신도시로 개발되고 아파트 단지가 들
어서고 새로운 유입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새롭게 설립된 교회들이 들어서면서 산본교
회는 침체하기 시작하였다. 산본교회의 침체는 단지 개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교회 전체가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겪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산본교회의 침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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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을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 급속한 시대의 변화, 지역 사회의 환경적
변화, 교인 의식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목회적 대응을 하지 못한 점이다. 둘
째는 32년간 지속되어온 목회자 1인 중심 사역구조이다. 1대 담임목사의 개척으로 시
작된 산본교회는 부서나 위원회는 존재하였으나 사역을 하지 않는 조직이었고 평신도
들은 사역의 기쁨을 경험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셋째는 예배이외에 평신도를 구비케
하는 어떤 양육체계도 없었으며 성도들을 영적으로 만족케 할 만한 건강한 영적인 프
로그램도 전무한 실정이었다. 넷째는 한국교회가 병적 문제인 직분제도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직분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책임적 헌신을 위해 주어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출석한 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연장자 순으로 자동적으로 주어짐
으로 사역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내의 계급, 명예, 이름 뒤에 붙은 호칭 정도로 인
식되었다. 또한 재정적으로 마이너스 결산, 낙후된 시설, 젊은 층들의 타교회로의 전
출 등으로 교회는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여전히 성도
들이 존재한 이유는 교회가 친교 중심이었기 때문이다. 개척 멤버를 중심으로 오래도
록 지속된 유대관계가 끈끈하여 그나마 교회를 유지할 수 있었다.
비전은 철저한 현실인식에서 시작된다. 2011년 10월에 부임한 2대 담임자는 앞서
기술한 교회의 상황을 철저히 인식하고 새로운 목회 구조의 변화를 시도하였다. 첫째,
친교 중심에서 사명 중심의 교회로 전환이다. 이를 위해 온 성도들에게 교회의 사명
선언과 4대 비전을 선포하고 공유하였다. 둘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성도들을 구비
하기 위해 양육체계를 세웠고 성도들을 훈련하였다. 셋째, 목회자 1인 중심의 사역구
조에서 평신도 중심의 사역 구조로의 전환하였다. 이는 직분중심에서 은사중심 구조
로의 변화이기도 하다.
이러한 기존의 목회 구조의 변화가 보다 실제화 되도록 하기 위해 즉 평신도가
팀을 이루어 사역을 할 수 있는 목회 구조로의 변화를 위해 제자훈련을 마친 성도들
을 중심으로 하이츠 은사 분석을 실행하였다. 하이츠 은사 분석 실행은 성도 자신의
사역 정체성을 확인하게 함으로 사역의 목적과 효율성, 그리고 사역의 기쁨을 증대시
켰다. 더 나아가 평신도 스스로가 하이츠 은사 분석의 자료를 토대로 사역 팀원 간의
사역 정체성을 공유하고 서로를 보완함으로 보다 효율적인 팀 사역을 할 수 있게 되
어 침체된 산본 교회의 상황을 극복하고 교회의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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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하이츠 은사 분석을 통한 평신도 팀 사역의 활성화
제 1 절 하이츠 은사 분석을 통한 팀 사역의 실제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은 담임목사이다. 따라서 담임목사의 평신도의 은사를
통한 사역에 대한 인식이 가장 중요하다. 담임목사가 먼저 평신도 팀 사역의 중요성
과 이를 성취하기 위한 은사 배치 사역에 대한 유익을 직접 체험하고 성경적이고 신
학적인 원리에 확신을 가져야 한다. 또한 기존 목회 구조에서 비롯될 장애들을 극복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부분이 필요하다. 담임목사가 직접 은사 배치 사역을 경험
하고 참된 목회 원리라는 것을 확신하고 실행할 때 비로소 효과적인 사역이 될 수 있
다. 또한 이러한 비전이 원활히 실행되기 위해 반드시 교역자들과 장로들과 함께 인
식을 공유해야 한다. 기존의 수직적 목회구조와 직분제 속에서 핵심그룹들이 비전을
공유하지 못하면 오히려 교회가 어려움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평신도 팀 사
역과 은사 사역이 교회와 성도 개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반드시 필요하다.
평신도 팀 사역은 교회 평신도들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자원과 재능, 창조적 에
너지를 깨우는 일이다. 평신도는 사회에서 각자의 은사와 직업을 통해 사회에 헌신하
고 있으나 교회에서는 그 무한한 자원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대부분의
평신도들은 사역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요청을 받은 적도 없고 관심이 있어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산본 교회는 그간 목회자 중심으로 이루어 졌
던 사역을 평신도가 주체적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구비케 하는 두 축의 작업
을 진행하였는데 하나는 단계별 양육체계를 통한 평신도의 훈련이고 다른 하나는 단
계별 양육체계의 마지막 단계로 반드시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고, 헌신
하며, 시간을 드림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이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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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사분석 세미나를 통해 자신과 동료와 팀을 이루어 사역하도록 팀을 세우는 프로젝
트를 진행하고 이를 사역의 현장에서 실행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교회는 평신도들
의 자발적인 팀 사역의 에너지들을 정리하고 후원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1. 하이츠 은사 분석 세미나
하이츠 은사분석은 산본 교회의 양육체계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하
이츠 은사 분석 세미나는 반드시 양육과정과 함께 맞물려 이루어 져야 한다. 교회의
사명선언과 4대 비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양육과정을 디자인하였으며 종국에는 모든
성도들이 사역의 자리에서 자신의 은사를 통해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데 목적이 있
다. 개인의 은사분석만을 발견하는 것으로는 하나님을 삶속에서 경험하지 못하기 때
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적인 기쁨도 체험할 수 없으며 사역에 있어서 별다른 의
미가 있을 수 없다.
산본 교회 안에는 중요한 핵심 그룹이 3곳이 있다. 첫째는 담임목사를 도와 교회
의 전반적인 목회를 기획하는 기획위원회이고, 둘째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안건들을
처리하는 임원회의이며 셋째는 성도들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교회 안의 작은
교회인 속회를 위해 헌신하는 인도자와 속장 그룹이다.
산본 교회는 매년 12월 둘째 주에 입교인을 대상으로 당회로 모인다. 당회의 주
요사항은 한 해의 전교인의 출석 상황을 점검, 부서들의 1년 보고, 새로운 임원의 선
출, 그리고 마지막으로 담임목사의 신년 목회 계획의 큰 틀을 간략하게 설명한다. 공
예배를 제외하고 당회가 전교인에게 설교가 아닌 비전 공유의 장이라 할 수 있는 자
리이다. 2012년 당회를 통해 신년도 목회 계획을 설명하면서 3가지 중점 사항을 제시
했다. 첫째는 양육체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제자훈련을 강화하여 권사와 속회 인
도자는 제자훈련을 필히 마친다. 둘째는 제자훈련 2단계를 수료한 임원(장로, 권사, 집
사)들을 대상으로 하이츠 은사분석 세미나를 수료하고 그에 근거하여 사역 팀을 세운
다. 셋째는 하이츠 은사분석으로 세워진 팀들이 사역의 현장에 배치되어 사역을 감당
한다는 것을 선포했다. 또한 2013년 신년에 첫 주 전체 임원회의를 통해 보다 실제적
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때 함께 비전을 공유해야 할 것들은 평신도 팀
사역의 당위성, 교회의 사명과 비전과 평신도 팀 사역과의 관계, 평신도 팀 사역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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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우는 실제적인 방안으로 하이츠 은사분석 소개, 하이츠 은사 분석 세미나 이후의
평가와 사역의 전망들이다.
가. 하이츠 은사분석 세미나 실시
목적 : 하이츠 은사 분석을 통한 평신도 사역의 활성화
목표 : 제자훈련을 마친 사역자들의 은사 발견과 사역 배치
산본 교회의 중추 사역인 등불사역의 평신도의 사역 팀 세우기
하이츠 은사 분석을 통한 교육부 교사들의 사역의 효율성 증대
일시 : 2013년 2월 16일(토), 오전 10시 - 오후 5시
2013년 2월 17일(주일), 오후 3시 - 오후 6시
대상 : 2011년 부임 후 2년간 실시한 4개 반의 제자훈련 반 51명
교육부 교사 전체 28명
장소 : 소예배실
나. 하이츠 은사분석 세미나의 내용
제 1 강 산본 교회의 사명과 비전
제 2 강 은사란 무엇인가?
제 3 강 은사로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
제 4 강 어떤 자세로 은사를 선용하여야 하는가?
제 5 강 하이츠 은사 분석, 설문조사
제 6 강 하이츠 은사 분석, ‘나는 누구인가?’ 보고서 작성하기
제 7 강 하이츠 은사 분석, ‘Team-building’ 보고서 작성하기
제 8 강 사역의 현장에서 적용하기
제 2 절 하이츠 은사 분석을 통한 Team-building (사회봉사부 등불사역팀)
산본 교회에서 사회봉사부원들은 다른 부서에 비해 사역의 비중이 크며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에서의 교회를 대표한 활동이 많다. 산본 교회의 사회봉사부의 지역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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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사역을 ‘등불사역’ 이라고 지칭하는데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춘다는 뜻과 주님께
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사역을 계속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
대표적인 사역은 지역의 독거노인의 식사와 반찬 지역, 어르신 잔치, 소년 소녀
가장의 가정의 물질적 도움과 그들의 가정을 주 1회에 한 번씩 돌보는 것, 지역 사회
의 학생들 장학금 지급, 신학기 새 교복 지원, 지역 병원 원목 사역 지원, 산본 저소
득층을 위한 사랑의 쌀 나눔 사역, 산본 지역 청소년 쉼터 지원 등으로 지역 사회에
소외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섬기는 대외적인 지역 봉사 활동을 주로
감당하고 있다.
사회봉사부의 조직은 대개의 교회처럼 부장과 차장, 약간의 임원들과 부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부장만이 남자고 모든 사람들이 여자 성도이다. 부장은 주로 사역에
대한 큰 틀을 실무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논의하고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고
정책이 통과되면 차장을 중심으로 대부분의 사역들이 실행되어 진다. 이들은 약 8명
에서 12명 정도가 가장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으며 연령층은 30대 후반에서 40대
중반까지이며 그 중 9명이 2년 동안 매주 제자훈련을 함께 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이
를 기반으로 함께 등불 사역 팀으로 헌신하고자 팀을 이루었다.
하이츠 은사 분석을 통한 평신도 사역 팀을 세우는 프로젝트는 산본 교회의 사
회봉사부원 중에 제자훈련과 하이츠 은사분석 세미나를 마친 9명을 대상으로 사역 실
시하였다. 이들은 모두 사회봉사부원이며 2년간 제자훈련을 함께 했고 사회봉사부의
활동을 해 온 경험도 있다. 교회가 목회의 중점 사안으로 등불사역을 실행하는데 있
어 기존의 사회봉사부원 중에 제자훈련 과정에서 한 반이었던 9명이 등불사역에 헌신
할 때 하이츠 은사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팀을 이루어 사역할 것인가?’ 를 함께 발표
하고 토론하여 팀을 세운 것이다.
1. 팀원 개인의 Leadership Grip(사역 정체성) 분석
하이츠 은사 분석 세미나의 과정 중, 제 6 강 하이츠 은사 분석, ‘나는 누구인
가?’ 보고서 작성하기와 제 7 강 하이츠 은사 분석, ‘Team–building“ 보고서 작성하기




A권사는 사회봉사부의 차장으로 실무적인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있다. 그는 교
회에서 평판이 좋고 모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목회자에게 늘 협조적이다. 이
는 그가 소유한 믿음의 내용의 핵심이 순종이라고 믿는데서 기인하며 또한 그의 은사
역시 믿음과 구제로 나타났다.
그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기쁨을 가지고 있다. 그의 주위에는 사람들이
모이고 그를 도우려고 하는데 이것은 Leadership Grip에서 보여 지는 것처럼 팀 스타
일에 타인을 늘 배려하는 자세(제가 도와드릴께요)와 적극적 경청(리더십의 기능), 의
사결정과 감정(높은 가치)이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팀원들이 오래된
교회에서의 힘과 권위적인 구조에 대한 낮은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A권사는 팀
원들의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경청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존중하며 늘 타인을 먼저 생
각하는 것이 그가 가지고 있는 리더십이며 주위에 사람들이 협조적이며 특별히 주위
의 젊은 사람들이 가까이 하고 싶어 하고 그 역시 그들을 잘 돌보는 은사가 있다.
그러나 A권사가 가지고 있는 약점은 그의 팀 스타일에서 나타나는 장점이 리더로서
또한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매사에 지나치리만큼 신중하며, 10여명의 실무 위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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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결정을 내리지 못해 사역은 지연을 가져 오거나, 사역의 목적보다 사람의 의견을
더 우선시하는 약점이 가끔 나타나거나 내포되어 있다. 이것은 리더십의 기능에서 가
치 보존자의 리더십의 기능이 낮게 측정된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그는 8
년째 이 일을 감당하고 있어 사역에 큰 변화에 대한 도전 의식이 약하다.
나. B집사
B집사는 사회봉사부의 서기와 회계를 함께 맡고 있으며 사회에서 간호사로도 활
동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강한 사람이지만 공동체 안에서는 비교적 조용한 성격이
다. 그는 전문직 종사자답게 가르침, 배움, 전문적 지식이 은사와 열정으로 나타났다.
B집사의 팀 내에서 최고의 강점은 그의 가치관과 리더십 기능에서 발휘되는데 그의
전문성과 정확성은 팀의 목적이 표류하지 않도록 하는데 있다. 즉 팀이 본연의 목적
을 상실하여 우왕좌왕 할 때 그는 가치 보존자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하여 팀이 가야
할 길을 바로 잡아 주곤 한다. 또한 서기와 회계로서 모든 일을 계획성 있게(낮은 가
치 - 비계획적) 처리한다. 이것이 그가 전문성과 정확성을 높은 가치로 두고 있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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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C권사
C권사 또한 대단히 신중하고 차분한 편이다. 이것은 그가 고용, 경청, 감정, 독립
성을 그의 높은 가치로 두고 있는 것과 깊은 관계가 있다. 그는 매사에 함부로 나서
지 않는다. 그렇다고 비협조적이라는 것은 아니다. 그는 모든 일에 철저하고 분석적이
며 논리적이다. 그도 B집사와 같이 간호사라는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다. 그의 은사가
분별과 가르침인 것처럼 그도 B집사처럼 사역의 목적이 빗나가지 않도록 늘 중심을
잡아 주는데 큰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그의 논리와 분석적인 면으로 회의 때의 예리
한 의견 개진으로 가치 보존자로서의 리더십의 기능을 가장 잘 발휘하는 사람이다.
그는 사람을 쉽게 사귀지도 않기만 신뢰가 쌓이면 결코 사람을 실망시키지도 않
는다. 그의 논리나 분석력이 주위 사람들에게 차가운 인상을 처음에는 심겨 주지만
그에게는 또한 사람을 책임지고 양육하거나 잘 지도하는 힘이 있어 끝까지 사역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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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D집사
D집사는 팀 내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외향적이기 보다는 조용하고 내성적인 사람
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계속되는 모임에서 그에게 외향적이고 활동적인 면과 그에
게 무언가 내재되어 있는 에너지가 있음을 발견하곤 주위 사람들을 놀라게 한다. 그
는 음악(작곡)을 전공하여 예술적 기질을 가지고 있다.
그의 은사는 가르침과 섬김 그리고 리더십이다. 일반 팀원들의 생각과 달리 팀
스타일에서도 함께 갑시다와 앞으로 갑시다가 높은 점수를 얻어 그에게 진취력이 있
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의 가치관 역시 가입, 도전, 친절함으로 적극적인 면이 보이고 리더십의 기능
에서도 타인의 의견을 잘 들어 주어 30-40대 모두와 원만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 팀을
구축할 능력도 갖춘 사람이다. 그러나 D집사에게 약점은 비전 공유자와 신중의 문제
인데 모든 일에 협조적이지만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신이
나질 않는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는 대단한 열정과 도전 정신을 가지
고 있다. 무엇보다 그는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잠재된 자신의 은사, 팀 스타일, 리더
십, 열정들의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팀 내의 환경적인 면 등으로 많은 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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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E집사
E집사는 팀 내에서 분위기 메이커이며 전형적인 조력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
다. 이것은 그의 가치관이 협동, 가입, 모임, 접촉들을 선호하고 좋아 하는 것과 상관
있다. 그는 팀 내의 분위기를 늘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해 나간다.
섬김(은사) - 제가 도와드릴게요(팀 스타일) - 적극적 경청(리더십의 기능) - 협
동(높은 가치)의 조화를 이루고 있는데 그의 두드러진 은사는 섬김이며 팀 내에서 중
간의 연령이다. 그는 30대와 40대의 중간 가교 역할을 잘하며 양 측을 잘 섬기고 도
우려고 한다. 또한 그가 리더십의 기능 중에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 주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의 리더십의 기능(적극적 경청)의 반영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의 약점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배움과 가르침의 열정만큼 적극적으로 훈련을 받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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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F집사
F집사는 타인에 대한 배려뿐만 아니라 자신의 주관도 명확하고 신앙관도 뚜렷하
다. 구제와 섬김, 지식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팀 내에서 가장 젊은 30대 후반의 여성
이다. 잘 나서지 않지만 어디든 사역의 현장에 그가 함께 하고 있음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교회 내에서도 30대 리더의 핵심 멤버로 인정받고 있다.
그가 두각을 나타내는 것은 그의 리더십의 기능면이다. 그는 방송국의 자료실에
서 일 한 경험이 있어 논리적이며 주위의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는 화술도 겸비하고
있다. 그러나 나이에 비해 대단히 매사에 신중한 편이 장점이지만 그것이 약점이기도
하다. 그는 모든 모임에서 열정적이고 교회학교에서도 가르치는 일에 열정을 가진 교
사이다. 그의 신중한 개인적인 성품도 있겠지만 그에게는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해지
는 것을 힘들어 한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자리하고 있는 권위주의와 텃세에 대해 불
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압력과 힘과 권위가 낮은 가치로 나타남) 그것에 대항하
여 물의를 일으키고 싶은 생각이 없다. F집사에게는 구비시키는 은사가 있는 좋은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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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G권사
G권사는 내면의 세계에 많은 열정과 평범하지 않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성도이다. 그는 소설가라는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으며 나름대로의 교회론과 신앙관이
대단히 뚜렷한 사람이다.
다소 독특한 사고방식과 화술이 팀 내에서 생기를 주기도 하고 어느 때는 당황
스럽게도 한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많이 갖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은 그가 독립성을
높은 가치로 반면에 대중적 접촉을 낮은 가치로 두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러나
그의 최대의 장점은 전문성을 가지고 명확하게 가르친다는 것이다. 또한 자신에게 맡
겨진 일이 자신이 생각하기에 옳다고 여겨지면 반드시 그 일을 해 내기도 하고 그것
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다. 뿐만 아니라 진취력과 타인에 대한 배려도 있으며 다른
사람과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능력 즉 화술이나 글의 표현이 사람들을 매료시키는
힘이 있다.
그의 리더십의 기능인 비전 공유자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비전을 설명하고 나누
는 역할 만큼은 탁월하다. 반면에 대중적이지 못하고 지나치게 독립적이며 자신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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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H집사
H집사 역시 40대 초반이며 전형적인 조력자이다. 그는 한국의 명문 대학에서 간
호학을 전공했고 간호사로도 일 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워낙 내성적인 성격
이라 사람 앞에 나서는 것을 좋아 하지 않지만 가깝게 지내는 사람에게는 진실하게
대한다.
그의 은사인 구제와 섬김으로 교회의 활동에서 적극적이다. 팀 스타일에도 성격
처럼 “신중해야 합니다”, “제가 도와 드릴까요” 이다. 이번 설문에서 그의 리더십의
기능 중에 팀의 구축자가 상위에 차지 한 것은 새로운 발견이다. 아마 그의 조용하면
서도 헌신적인 모습과 성격이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있는 듯하다. 그에
게 가장 귀한 장점은 그가 교회내의 양육훈련에 적극적이고 그것을 자신의 신앙생황
에 있어서 대단히 유익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친절함, 지식과 책임감을 높은 가치로
여기고 있다. 또한 그에 따른 성실함과 사역의 책임감도 강하며 모든 사람에게 친절
하다. H집사는 대중 앞에서의 자신을 드러내는 것에 대한 자신감을 극복한다면 더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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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I권사
I권사는 교회 사역에 있어서 구제에 대한 사역에 가장 관심과 열정이 많다. 구제
사역에 있어서 아주 조용히 많은 일을 감당하고 있으며 그의 은사 역시 구제의 은사
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 대한 열정과 복음 전도에 대한
열정이 남 다르다. 그것은 그의 은사에 구제와 팀 스타일(제가 도와드릴게요)에서 잘
나타나 있다. 그는 대단히 차분한 사람이어서 조용히 일하고 다른 사람에게 신뢰와
친절을 주는 사람이다. 그의 이러한 성격과 팀 스타일이 리더십의 기능에서 가치 보
존과 팀을 구축하는 것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I권사는 친절하고 헌신적인 반면에 매
사에 별다른 의견 개진이 없다는 것이다. 그가 가지고 있는 가치 보존자의 리더십의
기능을 비롯한 잠재적 능력을 많이 개발하지 않으려는 소극적인 면이 보인다.
2. 팀 분석과 대안
팀이란 무엇인가? 이것은 단순히 사람이 모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것이 팀이 되려면 공동의 목표가 있어야 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상호간의 의사
소통, 비전공유, 헌신과 팀워크 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등불사역팀의 9명은 자신의
“나는 누구인가” 의 개인보고서를 서로 발표하고 난 후, 어떻게 하면 자신의 은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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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무엇인지를 분석하였다.
우선 자신들이 발표한 “Leadership Grip" 4절지에 그리고 9명의 것을 종합적으로
함께 보면서 토론을 통해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등불사역을 감당하는데 있어서 팀
원들이 합당한 은사들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자신의 은사를 최대한 선용하면
서 또한 서로를 보완할 수 있는지, 그리고 누가 리더가 되어야 하는지, 사역의 분담은
어떻게 나누어 할 것인지를 토론하여 종합하였다.
첫째, 팀의 전체적인 특징이다. 이미 9명은 등불사역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사회
봉사부원으로 지속적으로 헌신해 왔다. 또한 팀원들이 지속적으로 사역에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9명의 팀원 중에 7명이 구제와 섬김의 은사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는 점
에서 알 수 있다. 따라서 팀원들이 자신의 은사를 선용하여 등불사역을 감당하는데
있어서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팀이라 할 수 있다.
둘째, 현재 리더의 리더십과 팀원의 가치관의 조화이다. 팀 사역에서의 팀원들
간의 조화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다. 팀원 간의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부분에 있어
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사회봉사부 차장으로 실무적인 책임을 감당하고 있는 A권사
의 리더십의 역할이 크다. 그는 적극적 경청을 높은 가치로 여기고 있다. 그의 가치관
은 의사결정 구조에 있어서 모든 성원의 의견을 적극적 경청하고 합의된 의견을 모아
사역을 진행하려데 잘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팀원의 대부분들이 압력과 힘의 권위,
경쟁과 고속질주를 낮은 가치에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팀워크를 이루는데 대단히 중
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교회 내의 정서 속에 개척 멤버와 오래된 신앙인들
의 텃세, 권위주의가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A권사는 자신이 교회를 출석한지
꽤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여 전혀 권위주의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이것이 이 팀의 사
역에 있어서 성공의 큰 요인 중에 하나이며 리더인 A권사 리더십 스타일의 장점이다.
따라서 새롭게 리더를 세우기보다 기존의 리더가 등불사역이 정착되기까지 리더로서
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셋째, 이 팀 내에는 드러나지는 않지만 묵묵히 섬기는 유형의 팀원들이 많다는
것이다. I권사, F, H집사는 조용하면서도 드러나지 않게 모임과 사역을 섬기고 있는
사역의 헌신성에 있어서 뛰어난 팀원들이다. 특히 I권사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때
가장 열정적이다. 이 부분에 있어서 그에게 큰 에너지가 있다. 이들에게는 대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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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역에 있어서 다른 팀원들과 더불어 가장 헌신적이며 활동적으로 궂은일을 감당하고
있다.
넷째, 가치 보존자의 그룹이 있다는 장점이다. C권사와 B집사는 서로의
Leadership Grip이 비슷하면서도 서로에게 없는 부분을 보완해 주고 있다. 그러나 리
더십의 기능에서 가치 보존자의 기능이 두드러지며 둘 다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는 사
회 경험과 가치관에 있어서도 전문성과 정확성이 높게 측정되어 이들이 리더가 빠질
수 있는 혼선이나 팀 전체가 목적을 잃고 표류할 때 자신들의 장점을 살려 팀이 가야
할 길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다.
다섯째, 팀원들의 비전을 나누는 시간들을 주기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팀
원 전체가 1년간 1주일에 한 번은 꼭 함께 모여 소그룹 성경 공부를 해 왔다. 이것은
단순히 강의식 성경 공부가 아니라 4시간 동안 한 주간의 말씀 묵상 나눔, 교재를 통
한 성경공부, 삶과 사역의 나눔, 중보기도, 식사 등으로 이루어진다. 이 시간 그들은
서로를 위해, 사역을 위해 기도하며 함께 비전을 나눈다. 이 모임이 성공적이라 평가
하는 두 가지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대단히 적극적인 참여와 긍정적 반응을 보인다는
것과 서로에게 깊은 친밀감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1년의 과정이
지나 성경공부가 끝난 후에 자발적으로 적어도 2주에 한 번씩 모여 다양한 독서 토론
모임을 스스로 모이면서 책의 내용, 기도, 삶과 기도 제목을 나누고 더불어 지속적으
로 등불사역이 나가야 할 발전적인 모습과 비전을 공유하는 팀워크를 유지하고 있는
데 이것이 사역의 바탕에 힘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 팀이 보완해야 할 약점도 발견된다. 첫째, 진취력과 결단력, 도전 정신
의 부족하다. 팀원들의 팀 스타일을 분석해 보면 대부분의 팀원들의 팀 스타일이 “신
중해야합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것이 장점이어서 서로
를 존중하고 의사결정 구조에 민주적인 데는 도움이 되지만 때로는 지나친 신중함이
사역의 중대 사안의 결정 지연이나 더 나아가 새로운 사역에 대한 도전 정신이 부족
하여 체제에 안주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되기도 한다. 사역의 많은 부분에서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다. 이것은 그 공동체의 진보와 퇴보를 결정하는 순간이기도 하다. 진
지하고 민주적인 의견 교환만큼이나 결단력과 도전 정신이 함께 있어야 하겠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팀 스타일에서 “함께 갑시다” 가 유일하게 나타난 G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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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부팀장으로 두어 리더와 팀원 전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보완하자는 의견이 모아
졌다. G권사는 작가이기도 해서 팀이 가지고 있는 공동의 목적을 글로, 또는 자신의
화술로 모임마다 잘 표현하곤 한다. 이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비전 공유자(리더십의
기능)에서 확연히 드러나고 있으며 그의 창조적 표현(높은 가치)에서도 나타난다.
둘째, 장기적으로 새로운 리더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 리더인 A권사는 8
년째 사회봉사부 차장으로서 실무적인 일을 맡아 하고 있다. 몇 해 전부터 다른 사람
이 차장을 해 주길 원했지만 이 부분에서는 아무도 선 뜻 나서질 않는다. 이것은 리
더의 문제라기보다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구관이 명관이라는 문화가 많이 작용하고
있으며 이 일은 대개 부장이 지명하여 차장을 뽑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 때문에 앞
서 지적한 것처럼 사역이 자칫 체제 안주형으로 될 우려가 높다. 실제 A권사는 많이
지친 상태이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성원들 모두가 구비시켜 파송하는 자의 리더십
기능을 가지고 있는 팀원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진정한 리더십은 사람을 구비시켜는 것이다. 이것은 팀 사역에 있어서 생명과도
같은 것이며 모든 공동체에 필수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전무
하다는 것이 취약점으로 공히 지적되었다. 이 부분을 위한 토론에서 대부분의 팀원들
이 D집사를 다음의 리더로 세울 것을 제안하였다.
그 이유는 몇 가지로 설명될 수 있는데 먼저의 그의 Leadership Grip에서 보여
지는 것처럼 그에게는 팀 내에서 다른 사람과 차별적인 모습이 장점으로 나타나는데
우리 함께 지냅시다 와 앞으로 갑시다.(팀 스타일)과 도전(높은 가치)는 팀이 가지고
있는 단점인 진취적인 면과 결단력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고, 적극적 경청, 팀 구축자
(리더십의 기능), 친절(높은 가치) 힘과 권위(낮은 가치)는 기존의 리더십과 팀 전체의
분위기에 부합하여 팀워크에 큰 무리가 없게 사역을 계승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열정에 있어서도 자신이 목적한 바에 집중한다는 것이 차기 리더로서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으며 연령 역시 팀원 전체의 중간이어서 여러 가
지 면에서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셋째, 팀워크 폐쇄성으로 작용할 위험성이 있다. 이 팀의 팀워크에 대해 의심하
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서로에게 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도 이들을 인정한다. 그러
나 자칫 지속되는 모임이 자신들만의 잔치가 될 소지가 있으며 새로운 폐쇄적 조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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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가뜩이나 산본 교회는 개척 멤버와 혈연을 중심으로 오래
된 사람들끼리 가지는 특권 의식과 그 안에 자신들만의 맡은 모임으로 말미암아 폐쇄
성을 가지고 있다. 이들이 사역에 대한 열린 마음과 새로운 인물을 키우지 못한다면
이 팀 역시 새로운 폐쇄성을 가진 조직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
이상과 같이 산본 교회의 등불사역 팀의 개인 분석과 그에 따른 현재 팀의 장점
과 단점을 분석한 후 팀의 대안을 세워 보았다. 성도가 아무리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성령 안에서 하나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서로의 은사가 유기적으
로 연결되어 서로 보완하고 지지해 줄 때 생명력을 가진 한 몸이 된다.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생명체가 되기 위해서 이러한 그룹을 나눈 것은 적어
도 팀 안에 팀원들이 리더(leader), 촉매의 역할을 하는 자(enabler), 동력화 시키는 자
(equipper), 응답하는 자(responder), 조력자(helper) 등의 다양한 역할을 하며 서로에
게 연결되어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는 것이라 믿는다.
이것이 바로 생명 있는 유기적인 공동체이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독특한 자신의 은사가 있다. 그 은사는 완벽하지만
사람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 은사를 사장시키거나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또
한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모든 은사를 다 주시지 않았다. 따라서 때로는 자신의 약점
과 함께 일하며 그 약점을 보완해야 할 지체인 동료가 필요하며 적절한 위임과 종 된
섬김이 필요한 것이다.
제 3 절 설문과 평가
1. 자료의 성격
평신도 팀 사역에 대한 설문은 본 연구자가 하이츠 은사 분석 세미나에 참석한
성도들 중에서 두 그룹을 선택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전체 인원은 79명이다. 그러나
79명 모두는 각 자 자신의 사역의 현장에서 함께 사역하고 있는 그룹으로 팀 분석을
해 보았지만 실제로 팀 분석 이후에 사역의 현장에 배치되어 참여한 그룹은 등불사역
팀과 교회학교 교사들이다. 그래서 설문의 대상은 사역의 현장에 참여하여 적용해 본
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설문의 주된 내용은 하이츠 은사 분석을 통하여 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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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개인과 공동체의 유익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 다루었으며 이를 통해서 향후 사역을
전망해 볼 수 있는 근거로써의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 조사 내용과 질문 방식
설문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이츠 은사 분석의 개인적인 만족도와
교회 공동체에 유익성과 평신도 팀 사역의 유익성이다. 질문의 내용은 첫째, 응답자들
이 하이츠 은사 분석 세미나에 대한 만족도를 알고자 했다. 둘째, 하이츠 은사 분석을
통해 가장 유익했던 것은 무엇인가? 셋째는 개인적으로 어떤 것을 깨닫게 되었나? 넷
째는 하이츠 은사 분석을 통한 팀 사역이 교회 공동체에 유익한가? 다섯 번째는 하이
츠 은사 분석 후 팀을 이루어 팀 사역을 실행하였을 때 얻은 유익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3. 설문분석
하이츠 은사분석 세미나 후에 실제 팀을 이루어 사역을 경험했던 37명을 대상으
로 설문을 조사하여 많은 수가 아니기에 백분율은 표시하지 않기로 한다.
가. 하이츠 은사 분석 세미나의 만족도
(1) 질문 : 하이츠 은사 분석 세미나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한가?
<표7> 하이츠 은사 분석 세미나의 만족도
응답자 중 대부분이 하이츠 은사 분석 세미나에 대한 만족도가 대단히 높았다.
특히 만족하지 못하다가 하나도 나오지 않았을 정도다. 그만큼 성도들은 자신의 은사







응답자 수 25 7 5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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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하이츠 은사 분석 세미나의 유익성
(1) 질문 : 하이츠 은사 분석 세미나 과정 중에 가장 유익한 것은 무엇인가?
<표8> 하이츠 은사 분석 세미나의 유익
(2) 질문 : 하이츠 은사 분석 세미나를 통해 깨닫게 된 것이 있다면?
<표9> 하이츠 은사 분석 세미나를 통한 깨달음
응답자의 대부분이 하이츠 은사 분석 세미나를 통해서 만족도가 높았는데 구체
적으로 정체성, 평신도 사역의 중요성, 교회가 무엇인지? 가 골고루 분포하였다. 이
세 가지는 모두 평신도 사역을 하는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주제들이며 이러한 것을
알고 있어야 사역을 온전히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다. 하이츠 은사 분석을 통한 평신도 팀 사역의 만족도와 유익성
(1) 질문 : 하이츠 은사 분석을 통한 팀 사역이 교회의 유익을 줄 수 있다고 생
각 하는가?





팀 분석 없다. 계















응답자 수 10 19 7 1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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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문 : 하이츠 은사 분석 후 팀을 이루어 팀 사역을 실행하였을 때 얻은 유
익은 무엇인가?
<표11> 하이츠 은사 분석을 실행 한 후 얻게 된 유익
하이츠 은사 분석 후 팀 사역에 대한 만족도와 유익성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특별히 팀 사역을 할 때 가장 좋았던 것으로 사역을 하면서 서로 간의 조화
를 이루어 할 수 있다는 점과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었다는 점이 가장 좋은 점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팀원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사역을 하면서도 갈등의 원인
과 그로 인한 어려움들이 많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이다. 또한 팀 사역의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가 알게 되었다.
라. 기타
(1) 질문 : 하이츠 은사 분석 세미나와 세미나를 토대로 평신도 팀 사역을 진행
하였을 때 어려웠던 점을 기술하시오.
이 질문에 대해서 가장 많이 나온 것은 대개 두 가지이다. 하이츠 은사 분석의
‘설문이 너무 길다’는 것과 ‘팀원들과 함께 팀 분석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웠다’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설문의 대상이었던 교사들은 대개 청년과 청장년층이 주류를 이룬다.
그리고 등불사역팀은 30대 말부터 50대 말까지의 여성들이다. 이들이 설문에 응하여
자신의 사역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과 팀 분석을 하는 것이 가장 힘들다고 한 것은 몇
가지 해석이 필요한데, 첫째는 설문 내용이 영문을 번역한 것이라 문장의 이해도가
난해한 경우가 있다는 것이며, 둘째는 그동안 교회 안에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인
내심을 가지고 교육을 받아보거나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에 있다. 이러한 경
우 50대 중반 이후의 성도들이나 학력의 수준에 따라 설문에 응하거나 분석하는데 많
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목회자가










응답자 수 5 16 5 11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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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가이드를 제공해 주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 방법이 되겠다.
앞의 다섯 가지 설문의 결과를 보면 과정은 힘이 들었으나 하이츠 은사 분석 세
미나와 그를 토대로 팀 분석을 통해 팀을 이루고 함께 사역하는 것이 대단히 유익했
다는 평가가 대부분이다. 첫째, 자신의 은사의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그것이 동료와의 상호 작용과 협력 속에서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지 알게 되었다. 둘
째는 사역의 효율성이다. 상호 협력의 과정을 통해 사역의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어
떤 자세로 사역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고,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 주는 동료들에
대한 감사, 즉 팀 사역의 효율성과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다. 셋째는 은사의 활용을 통
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 교회와 동료를 더욱
사랑하게 되었다. 넷째는 은사와 평신도간의 협력을 통해 개인의 영적 기쁨의 회복과
더불어 교회가 더욱 활성화되었다는 것이다.
4. 향후 계획들
하이츠 은사 분석 세미나 참석자들의 설문 데이터는 평신도 사역에 있어서 중요
한 자료가 된다. 특별히 산본 교회는 2년 주기로 임원 전체가 부서가 바뀌고, 부서 안
에 있는 사역 팀들도 바뀌게 된다. 또한 상황에 따라 속회도 재편성된다. 이 때, 하이
츠 은사 분석을 통해 확인된 “나는 누구인가?” 의 사역의 정체성에 대한 자료는 세미
나를 참석한 모든 사람들의 것을 모아두었다가 은사와 교회의 사역 방향에 따라 사역
자를 적절히 배치하는데 사용할 계획이다. 개인적인 신상, 가족 사항, 교육정도, 신앙
연수, 그동안의 사역 등을 기록할 뿐 아니라 하이츠 은사분석의 리더십 그립을 중심
으로 보관한다. 이렇게 조사함으로써 교회의 사역의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기초 자료
를 마련하게 된다. 이것을 근거로 목회자와 상담을 하고 상담에 나타난 결과를 토대
로 팀을 이루어 사역할 수 있도록, 본인이 은사에 맞게, 그리고 가장 필요한 자리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배치할 계획이다.
하이츠 은사 분석은 현재의 79명에 머무르지 않고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





제 1 절 요 약
한국 교회는 총체적인 위기 가운데 있다.
다양한 규모의 6,000여 교회를 대상으로 204개 문항의 설문을 통하여 864개의 교
회로부터 응답을 분석한 결과 교회 경쟁력 측면에서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을
다른 무엇보다도 담임목사, 부목사, 평신도 지도자와 같은 인적자원 요소였고 그 다음
으로는 영성 자원 요소였다. 따라서 교회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
은 사람과 영성에 투자해야 한다는 결론이다.79)
교회의 인적자원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담임목사의 목회철학과 그에 따른 리더
십이다. 담임목사의 역할이 아무리 크다 해도 그 기능 발휘는 평신도를 통하여 나타
난다. 따라서 목회자의 리더십과 평신도 자원을 통한 평신도 팀 사역이 그 만큼 중요
하다. 오늘날 평신도 중심의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 아무
도 부정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다수의 교회가 평신도의
사역을 제한하거나 혹은 교회 안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 결과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
버렸고 사회의 변화나 침체의 위기에 맥을 못 추고 있는 형편이다.
이러한 면에서 평신도 사역의 활성화는 건강한 교회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탄
생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본 논문을 통해 목회 현장에서 하이츠 은사 분석을
중심으로 평신도의 팀 사역의 적용 사례를 통해 교회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2장에서 본 연구자는 한국교회의 목회적 상황을 다루었다. 복음이 이 땅에 들어
온 후 한국교회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교회적 요소와 상황적 요
79) 교회성장연구소, 한국교회 경쟁력 보고서 (서울: 교회성장연구소, 2006), 164-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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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 맞물려 급성장하였다. 그러나 지금의 한국교회는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사회
적 상황과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성도들의 의식 변화에 따라 가지 못하고, 더 나아가
복음의 본질을 상실하여 힘을 잃어 가고 있다. 이러한 침체 속에 다시금 하나님의 교
회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대안으로 평신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자신의 은사를 교회와 사회 속에서 선용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
고, 사역을 통한 영적 기쁨을 회복하여 다시금 교회의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평신도
사역을 제안하였다.
3장에서는 평신도 팀 사역이 이루어지기 위한 성서적, 신학적 이론적 근거를 제
시하였으며 한국교회와 문화 속에 팀 사역이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없었던 장애요소를
다루었다.
4장에서는 평신도 팀 사역을 이루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은사의 본질을 다룸으
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을 살펴보았고, 그 은사가 제대로 사역의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은사를 발견하고 배치하는 중요성을 다루었다. 또한 이를
위해 목회자가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 바로 평신도를 구비케 하여 하나님의 일군으로
온전히 세우는 목회 리더십의 필요성과 더불어 은사를 선용함으로 교회가 활성화된
예를 제시하였다.
5장에서는 하이츠(Heights) 은사 분석이 무엇인지와 왜 하이츠 은사 분석이 팀
사역에 유용한지를 다루면서,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허락하신 은사, 팀 스타일, 리더십
의 강점, 가치와 열정, 필요 등을 확인하는 방법들을 소개하였다. 그리고 하이츠 은사
분석의 설문을 통해 개인의 Leadership Grip이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소개하였다.
6장에서는 평신도 팀 사역을 본 연구자의 교회에 적용하기 위해 현재 목회하고
있는 산본 교회의 역사와 목회적 환경 그리고 산본교회의 사명과 비전속에서 이루어
지고 있는 양육체계를 소개하였다. 그 중에 산본 교회의 사명과 비전이 평신도들의
은사의 선용을 통해 잘 이루어지고 있는 등불사역을 간략히 소개하였다.
7장에서는 하이츠 은사 분석을 실제 등불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팀원들에게 직접
적용하기 위하여 하이츠 은사 세미나를 개최하고 그를 토대로 팀원들의 Leadership
Grip을 분석하였으며, 이 분석을 통하여 은사가 건강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지는
팀을 세우는 작업을 함께 실행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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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기대와 전망
하나님의 계획에서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그 어떤 것들보다 더 개인을
중요시 한다.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다. 교회는 더 좋은 방법들을 찾지만 하나
님께서는 자신의 계획을 수행하는 것을 도울 수 있는 더 나은 사람을 찾으신다.
그래서 미래지향적인 건강한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 은사들을 활용
할 수 있도록 평신도들을 일깨우고 은사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돕고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주는 목회 리더십이 적용되는 교회이다. 영적은사는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완수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이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 임무를 위하여 만들어 주신 도구들에 대해 제대
로 알지 못하는 상태로 사역하고 있다. 따라서 목회자는 성도들은 온전케 구비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 목회자의 주된 사역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팀 사역을 논할 때는 그동안 팀 사역의 수준이 목회자 그룹에 많이 치중
하여 연구되었고, 평신도 팀 사역은 개인의 영적 은사의 부분만을 활용하여 배치하는
수준으로만 활용되어 왔다. 이런 면에서 하이츠 은사 분석은 평신도가 주체적으로 팀
을 이루어 사역할 수 있도록 돕는 좋은 도구이다. 하이츠 은사 분석의 장점은 첫째,
성령 안에서 “나는 누구인지”, “공동체 안에서 나는 누구인지”에 대한 사역의 정체성
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 둘째, 은사분석을 토대로 하여 평신도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팀을 세우고, 사역을 감당한다는 점, 셋째, 자신 스스로가 내적으로 성숙하고, 사역 속
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영적 기쁨을 회복한다는 점, 넷째, 서로를 인
정하고 보완함으로 사역의 조화를 이루고 갈등을 최소화하여 사역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평신도 팀 사역은 사역의 과정 중에 기도하게
되고, 또한 신앙의 동료와 함께 깊은 영적 기쁨을 공유하고, 서로에게 지지와 격려하
는 관계로 발전하여 교회 뿐 아니라 사회 속으로 확대되어 세상에 대한 책임을 강화
하고 세상을 섬김으로 공동체의 삶을 회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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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하이츠 은사 분석 - 개인 은사 확인 설문80)
75개의 문장들을 읽고 당신의 삶 가운데 해당하는 정도에 따라 답을 체크하시오.
< 자주 - 3, 가끔 - 2, 드물게 - 1, 전혀 아님 - 0 >
1. 나는 성령으로부터 온 생각이나 느낌들을 인식하는데 유달리 민감하다.81)
2. 나는 가치 있는 기독교적인 일들을 위해 재정적 요청을 받을 때 자유롭게 기꺼이
반응한다.
3. 나는 다른 이들이 맡은 책임 중에 일상적인 부분을 맡아 그들이 자유롭게 다른 일
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즐겁다.
4. 나는 내 안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지식을 사용하여 성령께서 일하
고자 하시는 상황임을 인식한다.
5. 나는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고민하고 있고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을 내리는 사람들에
게 격려와 조언을 해주고 싶은 강한 마음이 있다.
6. 나의 생각을 말하거나 리더십을 발휘할 때, 사람들은 주로 듣고 동의하며 내가 말
한 것이나 인도를 따른다.
7. 나는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전도 대상으로 삼은 비기독교인 친구들이 있다.
8. 내가 상당 시간에 걸쳐 인도하고 도와줬기 때문에 사람들이 격려를 얻었다.
9. 나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크리스천들의 영적 안녕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있
80) Ford, Heights Spiritual Gifts Survey, 2-10.
81) 개인 은사 확인에 관한 질문 중에 1, 18, 37, 40, 58, 67번은 예언의 은사에 대한 질문이다.
예언의 은사는 롬 12:6, 고전 12:10, 엡 4:11에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은사이다. 성서에서
예언은 단순히 앞의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
하는 것을 뜻한다. 히브리어에 예언자를 ‘나비’(Nabi)라고 하는데 ‘보다’, ‘영감을 받는다’는 뜻
으로 하나님의 입을 상징한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한 예언은 백성들의 유익과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선지자들로 하여금 대언하게 하신 모든 말씀이었다. 즉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지 장래 일을 미리 말하는 것만이 아니다. 물론 사도행전에 기록된 대로 아가보
의 예언(행 11:28)과 같은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예언의 한 단면에 지나지 않는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나 예언자는 개인의 장래를 점치는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다. 개인의 장래 일을 점치는 자는 하나님의 예언자가 아니라 무당이다. 이것을
어떻게 분별하느냐 하는 기준은 공동체의 유익이 있느냐 없느냐하는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설문지의 예언에 관한 질문이 예언의 본질보다는 대개 한 단면만을 말하고 있어 개 교
회에서 이 질문에 대한 내용을 수정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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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0. 나는 집이 없는 자들을 돕는 일에 참여하고 싶다.
11.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진리를 권위와 확신을 갖고 선포하고 싶은 소망이 있
다.
12. 나는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이야기 해주
는 것이 즐겁다.
13. 나는 해야 될 실질적인 업무들을 보고 다른 이들이 알아채기 전에 그것을 조용히
행한다.
14. 나는 나의 신앙을 절대 타협하지 않고 그들에게 빛이 되고자 비기독인들과 시간
을 보내는 것이 편하다.
15. 나는 더욱 효과적인 사역을 위해 사람과 자원을 조직하고 세부 사항들을 다루는
것이 즐겁다.
16. 나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 다른 이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인도하는 것이 즐겁
다.
17. 나는 하나님이 불가능한 것을 이루실 수 있다고 믿었고 구체적인 모습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봤다.
18. 나는 사람들과 관련된 사실들에 대해 일상적인 방법을 통하지 않고도 즉각적으로
이해했던 경험이 있다.
19. 나는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꿈을 꾸고 그것이 현실
로 드러나는 것을 봤다.
20. 누군가를 상담할 때 나는 문제를 정확하게 포착해 낸다.
21. 다른 사람들은 각 부분들을 보고 있을 때, 나는 프로젝트의 "큰 그림"을 보고 다
른 사람들을 적절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 있다.
22. 다른 사람들과 재정적이고 물질적인 자원을 무명으로 기증하는 것이 즐겁다.
23. 나는 고난의 때일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지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같다.
24. 나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작은 업무들을 담당하는 것이 좋다.
25. 나는 나를 포함한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자기 수입의 1/10 이상을 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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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고 굳게 믿는다.
26. 나는 자주 다른 사람 안에 있는 선이나 악의 존재를 감지한다.
27. 괴로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위해 도움이 필요할 때 사람들은 나를 찾는 경향이
있다.
28. 내가 사람들과 1:1로 얘기한 것이 자주 그들로 하여금 긍정적인 행동을 취하도록
인도한다.
29. 나는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 깊은 마음을 갖고 있으며, 하나님
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나를 사용하실 수 있다는 느낌이 든다.
30. 그것이 어떤 일이건 간에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은 나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다.
31. 다른 이들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도록 인도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왔다.
32. 나는 평범하거나 실현 가능한 기대를 넘어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될 것을 믿는 능
력이 있다.
33. 나는 성경을 공부할 때 공부한 내용을 개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좋아한
다.
34. 나는 사람들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고 무대 뒤에서 일할 때가 있다.
35. 나는 어떤 상황이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옳지 않을 때를 아는 듯하다.
36. 복잡한 문제에 닥쳤을 때, 문제의 핵심을 구별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단계를
밟을 수 있다.
37. 나는 성령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 같다.
38. 나는 내가 영적으로 격려하는 이들을 위해 시간을 내어줄 용의가 있다.
39. 하나님은 나에게 사람들의 상황과 문제들을 보여 주셨다.
40.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현재나 미래와 관련된 긴급한 내용을 전달한 적이 있다.
41. 나는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나의 계획을 자주 변경한다.
42. 나는 명백한 장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드러내며
공동체에 속한 이들에게 비전과 신뢰를 증진시킬 수 있다.
43. 나는 압박감 속에서도 일하고 설정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44. 문제에 대해 얘기하고 나누는 가운데 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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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인지를 명확하게 나눌 수 있다.
45. 나는 항상 가난한 자들을 위해 옷과 가정용품과 음식을 챙기고 있다.
46. 나는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을 명확하고 의미 있게 전달할 수 있다.
47. 나는 나의 삶 가운데 영적 진리를 효과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48. 기독교적인 일들을 위해 재정적, 물질적 자원을 나누는 것은 나에게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가장 큰 기쁨 가운데 속한다.
49. 가난한 자들을 위해 식사를 준비하고 그들을 돕는 것은 나에게 큰 만족과 기쁨을
준다.
50. 어려운 일일 수도 있겠지만 교회안의 누군가를 징계해야 한다면, 나는 그 일을 아
주 기꺼이 맡을 것이다.
51. 나는 교회의 어떠한 일이나 업무를 위해서든 시간 등을 내어드리고 싶다.
52. 나는 성경에서 사람이나 문제에 관한 영적 통찰력을 얻었기에 이에 대해 다른 이
들에게 말하고 싶게 된 적이 있다.
53. 가족과 친구와 지인( )들이 장기간에 걸쳐 영적으로 잘 지내는 것이 내게는 매
우 중요하다.
54. 나는 다른 이들에게 성경적 진리를 전달하고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과 지
식이 자라나는 것을 보는 것이 기쁘다.
55. 나는 육신의 결과와 성령의 열매를 분간할 수 있다.
56. 내가 인도한 성경 공부를 통해 다른 이들이 성경적 진리에 대한 통찰을 얻었다고
나에게 말해준다.
57. 나는 어떻게 그것을 알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갑자기 한 사람이나 그룹이 필
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58. 나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셔서 나 혹은 가족이나 다른 믿는
이들을 위한 인도하심과 영적 통찰력을 알려주셨다고 느낀다.
59. 나는 기꺼이 나의 소유물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눈다. (예: 도구, 자동
차, 등)
60. 나는 사람 중심이거나 1:1 프로젝트 보다는 업무 중심의 프로젝트를 하는 것이 즐
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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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나는 어떤 그룹이 영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을 감독하고 인도하는 것이 즐
겁다.
62. 나는 그리스도의 몸 된 공동체 안에서 갈등이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적 통찰
력으로 기여한 적이 있다.
63. 내가 학구적인 훈련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지혜로 인해 사람들이 자주 놀
란다.
64. 나는 장기간에 걸친 프로젝트보다 단기적인 업무를 좋아한다.
65. 나는 고통 받고 있는 자들에 대한 깊은 공감대를 갖고 있으며 이러한 나의 감정
을 행동으로 옮긴다.
66. 내가 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줬다고 사람들이 말해준다.
67. 교회의 사람들은 내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 중심에 있는 동기를 잘 감지한다고 말
한다.
68. 사람들은 사역과 관련된 일을 계획하고 진행하는데 도움을 받기 위해 나를 찾는
다.
69. 나는 교리적인 진리에 관해 열정적이고 명확하게 말하여 위로와 인도와 교훈과
격려를 전달할 수 있다.
70. 내가 희생적으로 나의 것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우시리라는 것을
매우 확신한다.
71. 나는 다른 이들에게 의미 있고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성경적 진리를 다른 이들에
게 나눈 적이 있다.
72. 나는 다른 이들의 영적 여정을 통해, 그들을 제자화 하는 일에서 큰 기쁨과 평안
을 느낀다.
73. 나는 하나님께 기도 가운데 올려드린 일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확
신하며 기대한다.
74. 내가 성경 공부를 통해 배운 성경적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내게
는 매우 만족스럽다.
75. 사람들과 함께 모여 있을 때 사람들은 내가 리더십을 발휘할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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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팀 스타일 질문들(Team Style Questionnaire)82)
작성방법: 각 질문에 대한 답 중에 가장 당신과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것 옆에 4을
적고, 그 다음은 3, 그 다음은 2, 그 다음은 1을 적으십시오.
기억하실 것은 이 질문은 당신이 어떤 사람인가에 관한 것이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거나 어떤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1. 내 스스로가 가장 마음에 들 때는:
a. 어떤 상황의 긍정적인 측면을 발견했을 때
b. 정말 책임감을 갖고 어떤 일을 완수했을 때
c. 내 일이 아닌 유혹되는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에 성공했을 때
d. 어떤 그룹에 "정말로" 소속된 것을 느꼈을 때
2. 나는 누군가를 만났을 때 주로:
a. 기쁜 마음으로 그 사람에 대해 감사할 부분을 찾으려고 한다.
b. 자신감 넘치고 강하게 보이려 한다.
c. 예의를 갖추고 기품 있는 관계를 맺는다.
d. 우리의 관계 가운데 행복해하며, 솔직하고, 도움을 준다.
3.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묘사할 때 그들은 아마도 나에 대해 말하기를:
a. 뛰어난 격려자다.
b.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아는 똑똑한 사람이다.
c. 약간 거리감 있고 움직이기 어렵다.
d. 함께 어울리기는 쉽지만, 중요한 문제들을 명확히 진단하지 못한다.
4. 다른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 확률이 크다:
82) Ford, Discovering Your Ministry Identity,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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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압력을 가하지 않는 대신 가장 높은 목표와 가능성에 대해 상기시킨다.
b. 역동적으로 행동함으로 나와 동의하도록 격려한다.
c.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왜 어떤 일들을 하는지 설명한다.
d. 그들을 편안하게 해준다.
5. 나와 함께 일하는 것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주로 느끼는 것은:
a. 가치를 인정하며, 지지해 준다.
b. 동참하고 조언을 제공하는데 열정적이다.
c. 내가 공평하고 잘 돌보아 줄 것이다.
d. 나와 함께 있는 것이 즐겁다.
6. 내가 만약 예수님의 제자였다면 나는 아마도:
a. 안드레와 같이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자들을 격려할 것이다.
b. 베드로와 같이 앞으로 밀고 나가며 위험을 감수하고자 할 것이다.
c. 빌립과 같이 모든 사실에 대해서 주의하고 신중할 것이다.
d. 요한과 같이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도록 격려할 것이다.
7. 나에게 좌우명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a. 최선을 다하라.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인정하고 따를 것이다.
b. 옳은 일은, 무슨 대가를 치러서라도 해야 한다.
c. 앞서간 이들에 대해 충성스러울 것을 잊지 말자.
d. 친구가 되라. 그러면 다른 이들이 나를 믿어줄 것이다.
8. 만약에 의견의 차이나 갈등이 있다면 나는:
a. 갈등 가운데 내가 행한 부분들을 인정하고 사과한다.
b. 내가 옳다고 생각되는 결정을 고수한다.
c.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세부사항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해 나의 관점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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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이 문제 자체보다 공동체가 더 중요한 것을 깨닫고 연합한다!
합계: 각 항목별로 점수를 더하고(a, b, c, d) 기록하시오.
a. _________________ b. _________________
c. _________________ d. 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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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리더십의 주요 기능 평가 (Primary Functions of Leadership)83)
다음의 항목들 가운데 당신에게 가장 강점인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강점을 평가하는 순위에 따라 5부터 1까지 점수를 매기시오
(나에게 가장 강점일 경우 5번, 나에게 가장 약점일 경우 1번).
내가 팀에 속해 있을 때 나는
1. 나는 팀이 명시된 우선순위와 가치에 지속적으로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한다.
2. 나는 맡겨진 일을 하기 위해 동역자를 세우고 그런 과정 가운데 관계를
우선시 한다.
3. 나는 사역에 대한 부담이나 열정, 팀 연합과 관련된 문제들을 잘 들어준다.
4. 나는 비전과 방향을 분명히 하고 나아가야 할 길을 정하는 편이다.
5.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투자하고, 그들을 훈련시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역할들을 그들로 하여금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다.
6. 나는 계획하고 실행하는 가운데 신중함을 원한다.
7. 나는 업무 능력 관리보다는 관계의 질을 유지하는 것에 집중한다.
8. 나는 해답을 주기 훨씬 전에 질문을 하는 경향이 있다.
9. 나는 비전을 시작한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것을 전파하는 사람이다.
10. 나는 다른 이들이 그들의 사역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훈련을
제공하거나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준다.
11. 나는 행정, 기획, 감독에 관한 과정과 세부사항들을 관리한다.
12. 나는 같은 그룹이나 팀 안에 있는 사람들이 소속감을 느끼도록 한다.
13. 나는 쌍방향 의사소통을 장려하는 편이다.
14. 나는 비전을 이끌어내며 사람들을 모아 비전을 이루는 가운데 열매를 맺
83) Ford, Discovering Your Ministry Identity,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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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한다.
15. 나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계획하신 목적을 성취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
고 다듬고 멘토링 해준다.
16. 나는 비전을 시작하는 사람은 아닐 수 있지만 우리가 계속적으로 비전을
향해 올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표지판을 제시하는 사람이다.
17. 나는 팀 안의 연합을 이루기 위해 의도적으로 노력한다.
18. 나는 사람들이 비전이나 걱정들을 이야기할 때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고
느끼게 해준다.
19. 나는 다른 사람들이 비전을 성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믿게 돕는다.




설문 하이츠 은사 분석 만족도 조사
1. 하이츠 은사 분석 세미나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한가?
1) 매우 만족한다. 2) 만족한다. 3) 보통이다. 4) 만족하지 못하다. 5) 모름
2. 하이츠 은사 분석 세미나 과정 중에 가장 유익한 것은 무엇인가?
1) 영적 은사의 확인
2) 나는 누구인가? 에 대한 종합적인 확인
3) 팀 분석
4) 없다.
3. 하이츠 은사 분석 세미나를 통해 깨닫게 된 것이 있다면?
1)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2) 평신도 사역의 중요성
3) 교회가 무엇인지 알게 됨
4) 없다.
4. 하이츠 은사 분석을 통한 팀 사역이 교회에 유익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1) 매우 그렇다. 2) 그렇다. 3) 보통이다. 4) 전혀 유익이 없다. 5) 모름
5. 하이츠 은사 분석 후 팀을 이루어 팀 사역을 실행했을 때 얻은 유익은 무엇인가?
1) 은사대로 사역할 수 있었던 점
2) 갈등을 최소화하며 서로를 조화를 이루어 사역할 수 있었던 점
3) 사역의 기쁨이 회복되었던 점
4) 사역의 상승효과가 있었던 점
5) 특별한 유익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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